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SNU Career Development Center

2013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방콕: 국제기구·NGO 편
Experie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in Bangkok





2013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방콕: 국제기구·NGO 편

 발간사

 2013 하계 GTP 소개

 학생 보고서

 학생 발표자료



4   2013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매학

기 방학 중에 Global Talent Program(GT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6

월에는 우수 재학생 13명을 선발하여 국제기구의 아태지역 본부가 밀집되어 

있는 태국 방콕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책은 참가학생들의 발표자료 및 경험

담을 국문・영문으로 수록한 것입니다. 

GTP는 본교의 글로벌 인재 배출을 목표로 2007년부터 매년 두 차례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해외 글로벌 기업 또는 국제기구를 탐방해 관련 지식을 글

로벌 환경에 적용,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인턴십 기회를 모색해 보는 프

로그램입니다. 또한 참가 학생과 글로벌 리더 및 해외 서울대학교 동문들과

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활발한 인적 교류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한 ‘방콕: 국제기구・NGO 편’은 2013년 6월 23일부터 6월 30

일까지 8일 동안, 본교 국제대학원 은기수 교수의 인솔로 13명의 학생이 참

가하여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SCAP)를 비롯하여 ILO, IOM, WHO, 

WFP, UNESCO 등 10개 국제기구와 NGO를 방문하였습니다. 

출발 전에 참가 학생들은 관심 분야별로 발표 기관과 주제를 선택해 3주

간에 걸친 강도 높은 사전 교육을 통해 영어 프레젠테이션 교육, 영문 이력서 

작성법,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등을 배웠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는 각 기관별로 임원진과 인사 관계자들을 만나 기관 소

개를 듣고 준비한 주제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

습니다. 학생들의 주제는 경제 문제에서부터 정치・인권・환경・식량 문제에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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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제적 이슈를 다루어 방문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

았습니다. 특히, ILO와 IOM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심도 깊은 내용에 감탄하며 정기적 인턴 선발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참가학생들은 주태국 한국대사관 및 출라롱콘 대학 방문, 국제기

구 취업 전략 특강, 태국지역 서울대학교 동문들과의 밤을 통해 많은 인적 네

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GTP를 통해 방콕에 위치한 국제기구와 기업의 주요 요직에서 활발

히 활동하고 계신 동문이 많은 것을 보고 서울대 구성원으로서, 한국인으로

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낍니다. 또한, 힘든 준비과정을 이겨내고 글로벌 마인

드와 리더십을 함양하고 돌아온 학생들의 보고서를 읽고 미래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게 될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경력개발센터는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자 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꿈

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외 기업 및 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 강화함으로써 보다 체

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학생들을 인솔하여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해준 은기수 교수님과 박

희영 연구원의 헌신적인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3년 9월 30일

롯데국제교육관에서

경력개발센터 소장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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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국제기구 및 NGO 탐방

세계 속의 서울대학교로 거듭나고자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사

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본교생의 글로벌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실

시해온 Global Talent Program(GTP)을 통해 지금까지 170여 명의 학

생들이 미국, 스위스, 프랑스, 호주,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총 10

개국에 1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를 다녀왔다. 2013년 여

름방학에는 국제기구 아태지역 본부가 밀집되어 있는 태국 방콕을 방

문해 다양한 국제기구 및 NGO의 역할과 세계시민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진로분야에 대한 탐색을 했다.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는 본 프로그램은 은기수 교수(서울대학교 국

제대학원 한국학)의 인솔 하에 3주간의 사전교육과 1주일간의 방콕 현

지 기관탐방으로 진행되었다. 참가학생들은 사전교육 기간 동안 영어 

프레젠테이션 교육, 영문 이력서 작성법, 현지 문화 등을 배웠다. 이후 

현지에서 ILO, The World Bank, UNESCAP, UNESCO, WHO 등 

10곳의 국제기구와 NGO를 방문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인사 관계자

들을 만나 기관 소개를 듣고 환경, 식량, 경제 등 각자 연구한 주제에 

대해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향

후 해당 분야 인턴십 및 채용 기회 확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2013 하계 GT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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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일정

23-June
(Sun)

24-June
(Mon)

25-June
(Tue)

26-June
(Wed)

27-June
(Thurs)

28-June
(Fri)

29-June
(Sat)

8:00am-

8:45am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9:00am-

9:30am
Orientation

Daily   
Briefing

Daily   
Briefing

Daily   
Briefing

Daily   
Briefing

Packing

10:00am-

12:00pm
Organization   

Visit 1: ILO

Organization 

Visit 3: 

ANFREL 

Organization   

Visit 5: The 

World Bank

Organization   

Visit 7: IOM
Organization   

Visit 9: WFP

 Cultural   
Activities
(City Tour, 

Grand 

Palace, Wats) 

12:15pm-

1:30pm
Lunch Lunch Lunch Lunch Lunch

2:00pm-

4:00pm

Organization   

Visit 2: 

FORUM-

ASIA

Organization   

Visit 4: 

UN ESCAP 

(tentative 

1:30pm-

4:00pm)

Organization 

Visit 6: WHO

Organization   

Visit 8: 

UNESCO

Organization   

Visit 10: 

UNEP

4:30pm-

6:00pm

Special 
Lecture in 

Korea 
Embassy

Career 
Workshop:   

How to get 
a job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r. Tae-

Hyung Kim,   

UNESCAP)

Chulalongkom   

University
SNU   

Alumni Night 
(6:00-9:00 

pm)

6:30pm-

7:30pm
Dinner Dinner Dinner

Closing   

Dinner

8:00pm-

10:00pm

Arrival at 
Bangkok
(21:10)

Presentation   

Rehearsal
Presentation   

Rehearsal
Presentation   

Rehearsal

Presentation   

Rehearsal
(10:00-

11:00pm)

 Departure   

for Korea
(06:00, 

Jun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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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학생 발표 주제 

기관 발표 학생 발표 주제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정혜원(사회복지학 4학년) Empowering Young Workers in Korea

FORUM-ASIA 최웅식(국제법 석사과정) Engaging Asia Youth in Human Rights

ANFREL 
Foundation

서혜린(정치학 4학년) Poli-life and Elec-tainment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Transport Division - 조효림

(경제학 3학년)
Regional Railway System for Economic and 

Green Growth

Environment Division - 오주연

(국제협력 석사과정)
Trade and Environment: Implications for South 

East Asia

The World 

Bank
강아름(언어학 4학년) & 

박정준(국제통상 석사과정)
Expanding FTAs &  

Enhancing High-Tech in Export

World Health 

Organization
박현우

(동물생명공학 3학년)
H7N9, Is This a Global Threat?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장창섭(경영학 3학년)

Integrative Datab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
황현정(서양사학 3학년) & 

양혜진(국제지역학 석사과정)
Pop Culture as a Medium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World Food 

Programme
배한결(독어독문학 3학년)

New Approach to Fight Against Hunger: 
Integrating Forestation into Food for New Village

UN 

Environment 
Programme

이승은(공중보건 박사과정) A Current Issue on Aero-Biology & All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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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기관 소개 

01.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1919년 4월 베르사유조약(Treaty of Versailles)의 ‘제13편 노동’에 의거해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 산하에 설립되었으며 1946년 12월에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 편입했

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현재 회원국은 185개국이다. 설립 목적은 사회정의 

실현과 노동자의 인권 향상, 노동 조건 개선 및 노동자 생활수준의 향상이다.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해 국제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 국제적 노동 기준 마련, 국제기술협력, 

교육, 연구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 기관에 1991년에 가입한 한국은 총 189개의 노동관

련 협약 중 28개를 채택하여, 아직 국제적 수준의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해 발표 학생은 “ILO와 한국의 청년유니온이 협력하여 한국의 

노동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ILO는 매년 약 30명의 대학원생을 인턴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인사담당자인 Alex 

Aziz 씨는 채용을 위해 길러야 할 역량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 분석능력, 라이팅 스

킬”을 강조했다.

감사패 전달 단체사진

ILO의 인턴십 프로그램 설명 정혜원 학생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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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FORUM-ASIA
1991년 마닐라에 설립된 인권 보호 단체로, 방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에 47개의 회원조직을 갖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인권 단체 및 인권운동가들과의 협력

을 통해 인권 실태를 조사, 연구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발표 

학생은 아시아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방안과 인권 운동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FORUM-ASIA는 country team과 HR team 두 분야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개월 또는 6개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보통 연 5~7명의 인턴을 선발하고 

있으며, communication background와 flexibility가 채용 시 주요 고려 요건이다. 

감사패 전달

최웅식 학생의 발표

단체사진

Saartje Baes Programme Associate의 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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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태국 한국대사관

주태국 한국대사관을 견학하고 대사관이 하는 업무, 한국과 태국의 관계, 외교관계, 

진로 탐색 등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태국은 두 번째 한국 전쟁 파견국으로 한국과 끈끈

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태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투자도 24억 달러에 달할 정도여서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국가 중 하나이다. 태국에서도 한류 열풍으로 한

국인들에게 우호적이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태국 내 전공과 교양과

목으로 한국어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58곳이나 된다. 특강을 해주신 권영습 참사

관님에 따르면, 대학에 한국어교육학과를 설치해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 한국문화원 개관을 곧 앞두고 

있어서 태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문화 전파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대사관 민원실 견학

권영습 참사관님의 특강

질의응답 시간

주태국 한국대사관 앞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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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ANFREL Foundation
ANFREL은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의 약자로, 1997년 아시아에서는 최초

로 설립된 시민단체로서 아시아의 민주화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태국, 

스리랑카, 네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민주화가 

정착되지 못한 아시아 여러 국가의 시민 의식을 고양하는 한편, 선거가 민주적인 과정

을 통해 행해지는지를 감시하고 그 과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

프가니스탄의 선거 과정에서 부정 선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함 호송 차량의 보

호와 개표 과정 감시 등의 활동을 펼쳤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민주 선거에 대한 교육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직원들 모두 아시아 15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차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지역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의 발표 주제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 본 유희적 정치참여의 행태”로, 한

국 정치에 인터넷과 SNS가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청년층의 투표 참

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Executive Director Ichal Supriadi 씨는 아시아 청년층

의 정치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민주화를 아시아에 전파

시키는데 큰 관심을 보였다. 연 2~3명의 인턴을 선발하고 있으며, 정치 분야에 관심이 

있는 외국 학생들의 지원을 적극 독려했다.

기념패 전달

서혜린 학생의 발표

단체사진

Ichal Supriadi Executive Director의 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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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1947년 설립된 유엔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 담당 기구로, 아태지역 서부의 터키부

터 동부의 키리바시, 그리고 북부의 러시아부터 남부의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지역의 경제협력, 개발계획, 식량 및 자원에 관한 사업 등을 한다. ESCAP이 관할하는 지

역의 인구만 해도 전 세계 3분의 2를 차지하며 아태지역 관련 UN 산하기구 중 가장 규

모가 크다. 

우리가 방문한 Environment and Development Division(환경개발국)과 Transport 

Division(교통국)의 국장님이 두 분 다 한국 분이셔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ESCAP의 홍보담당자가 UN 빌딩 내부를 구경시켜주며 사진을 찍어 페

이스북에 바로 올려주는 등 환대를 해주었다. 

발표 학생은 환경개발국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아시아의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교통국의 경우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철도의 장점에 대해 논리적인 전개를 해나가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SCAP의 직원은 모두 600명으로, 국별 수요에 따라 인턴을 선발하는데 환경개발국

의 경우 연 1~2명, 교통국의 경우 연 5~10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있다.

UN 빌딩 내부 투어

오주연 학생의 발표

단체사진

조효림 학생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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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Career Workshop: 국제기구 취업 전략

UNESCAP의 Disaster Risk Reduction Division에 근무하시는 김태형 박사님이 국제

기구에서 일하는 것의 명과 암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에 따르면, UN과 

Development Bank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표권이라고 한다. UN은 한 나라가 하나의 투표

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정치적인 색채를 띠지만, Bank는 기부금 1달러가 투표권 하나이다.

UN 직원으로서 갖는 장점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 형성, 협력 문화, 국제회의 참석, 높은 연금, 안정적 고용 보장, 자녀 학비 지원 

등이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에 비해 비교적 느슨한 업무 처리 과정과 관료주의, 복잡한 

내부 규정, 문화적 갈등 등 단점도 있다. 또한 외국인으로서 영어로 문서를 작성해야 하

는 데 따른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김 박사님은 국제기구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박사학위보다 관련 분야 경력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아시아 직원 출신

국을 살펴보면 일본과 중국이 가장 많고, 특히 고위직에 진출한 한국인 이 적은 점이 앞

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UN 회의장 내부 UN 빌딩 투어

김태형 박사 특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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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The World Bank
1944년 빈곤 퇴치와 개발 촉진의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다. 주요 역할은 개도국에 금융과 기술 지원이다. 세계은행은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저금리 융자, 무이자 크레디트, 그랜트 제공을 비롯 교육·보건·공공행정·인프

라스트럭처·금융·농업·환경·천연자원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협력 국가 정부기관 및 연구소, 사기업들과 함께 개도국의 교육, 보건, 경제 발전

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120여 곳에 사무

소를 두고 있으며 직원만도 1만여 명이 넘는다. 태국 사무소의 경우 교육 분야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자매기관인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와 같은 사

무소를 쓰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IFC는 개발도상국에서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함으로

써 세계은행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는 무역과 교육이라는 두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을 태국에 어떻게 접

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두 학생이 발표를 했다. 

세계은행 태국사무소는 워싱턴 DC 본부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올해는 인턴십 채용 

계획이 없다. 

Helen Han Investment Officer의 기관 설명

강아름 학생의 발표 

단체사진 

박정준 학생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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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948년 보건 및 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설립된 UN 전문기구로 세계의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중앙검역소 업무와 연구자료 제공, 유행성 질병 및 전염병 대책 후원, 회원국의 공

중보건 관련 행정 강화와 확장 지원 등의 일을 담당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서태평양·동남아시아·중동·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의 6개 지역사무소가 

있다. WHO는 국제보건사업의 지도적·조정적 기구의 성격을 띠며, 주요사업은 본부 사

무국을 중심으로 한 중앙기술사업과 각 지역 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에 대한 기술원

조로 나누어진다.

학생의 발표 주제는 H7N9가 큰 위협이 아니지만, 인플루엔자의 변종과 내성, 재출현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책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으

로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었지만, 현재 WHO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

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국제기구 중 학부생도 인턴으로 받는 몇 안 되

는 기관 중 하나로, 인턴십 기간은 최소 6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회원국의 기

부금에 따라 직원 채용수가 할당되는데, 한국의 경우 기부금에 비해 직원 수가 적은 상

황이어서 한국인의 채용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기념패 전달

Quazi Monir Islam Director의 기관 소개

단체사진

박현우 학생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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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Chulalongkorn University
1871년 라마 5세 출라롱콘 왕이 다양한 부문에 종사할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 왕궁 

내에 세운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며, 태국의 공주 마하 짜끄리 시린톤이 이 대학 

출신일 정도로 태국에서 최고의 국립대학으로 꼽힌다. 졸업식 때마다 왕족이 참석해 졸

업생들에게 일일이 졸업장을 수여하기 때문에 졸업생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한다.    

과학기술, 보건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을 포함하여 예술 및 과학 분야의 다양한 전공

을 태국어와 영어로 교육한다. 학생 수는 3만 9,000여 명으로, 서울대학교보다도 규모가 

크다. 학생처에서 간단하게 학교 소개를 들은 후 매년 여름방학마다 이곳에서 강의를 하

시는 은기수 교수님을 따라 캠퍼스 투어를 했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교복을 입고 돌아

다니는 출라롱콘 대학생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여학생들의 경우 치마길이가 짧을

수록 고학년이라고 한다.  

캠퍼스 투어 

Chulalongkorn University의 기념패 전달

Chulalongkorn University의 교복

출라롱콘 왕 동상 앞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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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국제 이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195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이주와 사회경제적 개발, 

이주 과정 지원, 이주 관리 지원, 난민 및 강제이주자 피해 지원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

다. 현재 149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현지 사무소 약 450개에 총 7,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1992년 서울에도 사무소를 설립하

고 북미지역으로 이동하는 베트남 난민의 환승업무 지원, 이주 정책 및 연구, 이동, 비상

사태 및 위기 사후 이주 관리 등을 하고 있다. 

학생의 발표 주제는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주민을 파견하는 국

가와 받는 국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강

점인 모바일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했다. 

관계자들은 참가 학생들의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열정에 감탄하며 향후 서울

대와 인턴 교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IOM은 연 10~15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있다. 

장창섭 학생의 발표

IOM의 브리핑

단체사진

기념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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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유네스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피폐해진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UN 전문

기구다. 1945년 창설된 이래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의 국제규범 제정, 지식과 정보

의 보급, 국제협력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는 과학, 세계유산 보호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 발전, 정보와 지식

의 공유를 통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에는 195개 정회원국

과 8개 준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

계에 걸쳐 53개의 지역사무소와 11개의 산하 기구를 두고 있다. 

태국에 위치한 아태지역본부는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고, 특히 지속성장 가능

한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이 주요 관심사이다. 한국 직원은 모두 5명이고, 소장님이 한국

인이어서 특별히 집무실까지 구경시켜주시고, 국제기구 진출 경험자로서, 인생 선배로

서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발표 학생들은 한국의 대중문화 사례를 분석하여, 유네스코가 전통문화 보존에서 더 

나아가 대중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유네스코는 연간 약 100명에게 인턴십 기회를 주고 있다. 관심이 있는 지원자는 연중 

상시 온라인에 지원서를 업로드하면 관계자가 서류를 검토한 후 연락을 해준다. 

단체사진 

김광조 소장님의 기관 소개

기념패 전달

학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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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NU Alumni Night 

현재 방콕에서 근무 중인 동문 아홉 분을 모시고, 해외 취업 경험담과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위한 준비사항 등에 대해 학생들과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태국 서울대학교 동문회장직을 맡고 계신 분이 ESCAP 교통국의 하동우 국장님이셔서 

국제기구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다. 하동우 국장님은 “후배들이 모두 영

어실력도 뛰어나고 똑똑한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며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후배들

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동문 대부분은 탐앤탐스 커피 동남

아태평양지역 본부장님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요직을 차

지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국제무

대 진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감사패 전달

자기소개 시간하동우 태국 서울대 동문회장님의 인사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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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World Food Programme (WFP)
1962년 전 세계 기아 퇴치를 위해 세워진 UN 산하의 식량 원조 기구이다. WFP는 전

쟁이나 내전,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곳에 식량을 공급하는 

일 뿐만 아니라 생활터전 복구, 만성 기아 및 영양부족을 줄이기 위한 업무까지 포괄적

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부금을 모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

은 국가의 정부, 유엔기관, NGO, 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과도 긴밀

하게 협조하고 있다.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80여 곳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학생의 발표 주제는 “WFP가 한국 정부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사업인 

Food for New Village에 산림화를 결합시킴으로써 세계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WFP 한국사무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과 일치하여 관계자들로

부터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냈다. 덕분에 발표 학생은 현재 WFP 한국사무소에서 인턴으

로 일을 하고 있다. 

WFP의 인턴 채용 규모는 연 3명 선이다.

감사패 전달

배한결 학생의 발표

단체사진

Samir S. Wanmali Programme Advisor의 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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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1972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지구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모여 개최한 ‘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UN 전문기구를 만들어

야 한다는데 합의해 설립되었다. UNEP의 목적은 국제연합 기구가 이행하고 있는 환경

에 관한 제반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정ㆍ관리하며, 아직 착수하고 있지 않은 환경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사업 분야는 Climate Change, Disasters & 

Conflicts, Ecosystem Management, Environmental Governance, Harmful Substances, 

Resource Efficiency 등 6개로 나눌 수 있다. 본부는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다. 

발표 학생이 보건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어서 알레르기 환자의 증가와 대기 중 미생

물과의 관계에 대한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UNEP의 인턴 채용 규모는 연 6명 정도이며, 학부생도 인턴십에 지원할 수 있다.  

감사패 전달

박영우 소장의 기관 소개

단체사진

이승은 학생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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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사전교육

GTP 방콕 편은 학기가 종료되는 6월에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학기의 마

무리와 함께 동시에 사전교육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

실은 절대 녹록치 않았다. 참가자 전원 모두가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는 

점이 약간의 위로가 될 수는 있었으나, 결국 끝에 가서 모든 책임은 나 스

스로의 것이라는 현실은 꽤나 냉정했다. 학기말 과제 제출이나 기말고사 

준비는 기본이요, GTP 방콕 편의 조교인 동시에 참가자로서의 나는 프로

그램 ‘사전’교육의 ‘사전’준비(?) 및 기관에서 내가 발표할 내용의 준비, 또 

프로그램의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준비 등 ‘준비’의 ‘준비’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대략 1인 5역 정도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고, 그야말로 일당백

(一當百)의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니, 하루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

 학생 보고서

쇠는 담금질할수록 더 단단해진다 

박정준 (국제통상학 석사과정)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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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로 숨가쁘게 보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는 능동적 어

투보다는 “하루하루가 보내졌다.”라는 수동적 표현이 더 알맞을 것 같다. 

그만큼 정신없이 사전교육의 일정이 시작, 진행되었다. 조교 역할 하나만

으로도 충분히 바쁜데, 발표까지 한다는 것은 욕심이었을까 하는 내 스스

로에게 자문자답(自問自答)의 지경(?)에까지 이른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다.’라는 나의 막연한 자신감과 응원이 종종 ‘할 

수 있을까?’라는 형태로 변화하며 지치는 때도 있었다. 

면접을 통과한 뒤 바로 발표 기관이 배정되고, 그에 따라 기관에서 정해

준 주제를 받거나 혹은 해당 기관을 바탕으로 하여 주제를 정하는 일반 참

가자와는 달리, 조교인 나에게 먼저 다가온 숙제는 발표 기관 자체를 선정

하는 일이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면접 시에 1, 2, 3순위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발표 기관을, 나의 경우는 모든 참가자들이 선발되고 각자의 기

관을 선정한 뒤에야 마지막 주자로 고민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다. 혹자는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혹은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와 같은 둘 중 택일의 어렵고 고민되는 상황도 아니고, 무려 10개

의, 그것도 어느 한 곳도 그 명성이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국제기구들을 눈 앞에 두고 무엇을 그렇게 망설이느냐고 나를 탓할지 모

르겠다. 또는, 우유부단하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이것은 마치 호텔 부페 앞

에서 어느 것을 먼저 먹을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아까운 시간만 허비

하고 배만 굶주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던가. 그러나 앞서 말했듯 

이러한 기회 자체가 절대 흔하지 않고, 또 그런만큼 얼마나 값진 것인지, 

또 발표할 상대와 장소가 국제기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장고(長考) 끝에 나

는 나의 전공, 함께 발표할 파트너와의 준비 가능 시간, 발표 주제, 관심사 

등을 고려해서 세계은행(The World Bank)을 최종 선택했고 본격적 준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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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돌입했다. 

10개의 국제기구가 섭외되었지만, 모든 기구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주제를 

배정해준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는 정해진 주제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보다,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

겠지만 개인적으론 주제를 미리 정해준 세계은행을 고른 것이 비교적 행운

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도 그럴것이, 나는 다른 참가자들이 적절한 주제 선정

을 위해 인솔 교수님과의 잦은 면담, 혹은 해당기관에 연락하는 등 계속해서 

고민하고 수정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고, 그 시간에 바로 파트너와 함께 주제

에 맞는 발표 내용을 고민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물론, 그렇다고 발표 내용

을 선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방콕의 세계은행에서 지정해준 주제는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번

째 선택은, 태국 내 경제기반에의 투자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선택은 고소득 국가로 가기 위해 태국이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주어진 주제 중 두 번째 주제로 결정

한 나와 발표 파트너 아름이는 본격적인 사전교육에 들어가게 되었다.

비록 그 사전교육 기간이 시작되기 전과 시작된 후 모두가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되었지만, 사실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유용하고 필수적인 것

이었다.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소개 및 글로벌 비즈

니스 매너를 비롯하여, 영어 발표 스킬,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리고 본격적인 발표 내용에 대한 코칭세션까지, 발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사전교육으로서 제공되었다. 

특히,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의 봉민아 선생님께선 발표에 대해 우리가 생

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꼼꼼히 지적, 가르쳐주셨

고 이후에는 개별 면담까지 해주시면서 우리의 발표 준비에 힘을 보태어 주

셨다. 그 덕분에, 발표 시간이나 발음, 자기 소개 방법 및 내용의 구성에 대해



방콕: 국제기구·NGO 편   29

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유익한 강의 내용에 더해진 봉민아 선생님 

특유의 유머감각은 덤이었다. 

이어진, Danton Ford 선생님의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도 매

우 유용했다. 글로벌 시대에 필수 요소인 영문이력서의 작성에 대한 구조적・

내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나를 매력적인 인턴 혹은 직원으로서 

어필할 수 있는 조건 및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다. 

바쁜 일정 속에서 자칫 지칠 수도 있는 수업들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측

면이나 강사분들의 능력적인 부분에서 센터 측의 많은 배려가 충분히 느껴질 

정도로 유익한 시간과 훌륭한 강사님들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은기수 교수님의 발표 코칭세션은 이런 상승세에 화룡점정(火龍點睛)이었

다. 물론, 교수님께서 방콕 현지에서 진행해주신 코칭세션은 그 이상이었지

만(이후에 좀 더 자세히 언급할 예정이다), 출국 직전까지 이어진, 6월 17일, 19

일, 20일의 발표 코칭세션은 그동안의 모든 준비과정을 정리 및 점검하고 마

무리하는 단계였다. 물론, 학기말 과제 제출 시기와 딱 겹쳐 동시에 운영하는 

데에 많은 애를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지거나 놓칠 수 없었

던 데에는 지금껏 여러 코칭세션을 거치며, 이 모든 과정이 좀 더 나은, 그리

고 발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

이다. 세 번의 세션을 거듭하는 내내 교수님과 동료 참가자들은 진실된 마음

으로 여러 조언을 해주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적용시키고 개선해 나갈 때

마다 점점 더 발전되어가는 발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

서 체력적, 정신적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런 과정이 아예 없었다면 발표

가 잘 끝난 뒤의 느낌도 그렇게 달콤하지 않았을 것이다.    

 학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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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세계은행은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에 기초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인 1946년에 발족한 명실공히 세계적 국제기구의 하나로서 국제부흥

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으로

도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한국계 미국인 김용 전 다트머스 

대학교 총장이 제12대 총재로 임명되면서 한국에도 더욱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세계은행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은행과는 다른 개념의 기관으로서 개

도국들에게 금융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원조를 하며 각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과 개발의 촉진을 장려하는 기구다. 총 투자액이 연간 500~600억 달

러 수준으로, 특히 중남미 지역 그리고 분야로는 에너지 분야에 많은 투자

를 하고 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약 100여 곳의 지사

에 9,000명 이상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 거대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55년에 가입했으며, 1985년에는 서울에서 제40차 총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발표 주제 및 내용

다시 말하지만, 본 GTP 프로그램의 핵심 활동 목적은 ‘해외 주재 글로벌 

기업 및 기관에서의 발표 및 대담을 통해 직접적인 연계의 기회를 갖고, 

그 안에서 인턴십 기회의 모색과 해당 기관 내 글로벌 리더와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그만큼 ‘발표’ 자체는 6박 7일의 짧고도 긴 일정 속 최중요 내

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만큼 나에게는 조교로서 발표 여부를 정하는 것 

자체가 우선 큰 결단이었고, 나아가 기관을 선정하는 것 또한 장고(長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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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을 거쳐야 했기에 해당 기관에서 이미 주제를 정해주었다는 사실

이(주제 자체까지 나와 발표 파트너인 아름이가 고민할 필요는 없었으므로) 일단

은 매우 고맙고 행운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물론 그건 잠깐이었다).

배정기관인 세계은행은 친절하고 감사하게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태국 내 경제기반에의 투자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또는 “고소

득 국가로 가기 위해 태국이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

가”라는 주제를 정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결국 발표 내용을 

구상, 준비하고 기획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온전히 우리의 몫이었고, 그것

은 나와 발표 파트너인 아름이가 처음 가졌던 의욕이나 계획만큼 쉬운 것

은 아니었다. 주제는 두 가지로 좁혀져 있었지만,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

에 집중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은 결코 녹록치 않았

다. 개인적인 고민과 발표 파트너 아름이와의 상의 끝에 우리는 좀 더 넓

은 주제라고 생각되는 후자를 선택, 최근 급성장하며 충만한 가능성을 보

세계은행(The World Bank)에서 FTA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32   2013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여주고 있는 개발도상국 태국에 한국형 발전 모델을 본보기로 제안해보기

로 결정했고, 그 내용에 전자의 주제를 일부 반영해보기로 결정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름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느껴지는데, 그것은 아름이나 

나나 어떤 경제나 투자에 관한 전문지식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의 발전상

을 고민, 연구해보고 제시하는 쪽이 보다 자유롭고 또 더 좋은 발표 내용

을 준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선 나 같은 경우, 발표 기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전공과의 연관성 및 나의 관심 정도나 관심 수준이었

으므로, 해당 주제에 따른 발표 내용 또한 나의 전공과 관련지어 좀 더 특

화되고 전문적인 그러나 동시에 듣는 이가 해당 주제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도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구성하고 싶었다. 한 마디로 꽤나 의욕 넘치고 

욕심도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평소 발표라 함은 모름지기 발표자

(speaker) 위주로 기획, 진행, 운영되기보다는 듣는 이(listener) 위주로 구성

되어야 하며, 발표 내용이 지루하지 않고 쉽고 재미있게 이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남이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나 나름의 철학이 반영되

세계은행에서 발표를 마친 뒤, 은기수 교수님과 발표 파트너 아름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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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이다. 우선 아름이와의 토의 끝에 다음 준비모임 때까지 각자 구

상하여 발표 내용을 준비해오기로 했고, 서론-본론 1-본론 2-결론으로 구

성되는 발표의 구조 또한 논의했다.

이제와서 돌이켜보면, (물론 참가자 누구나와 한 팀이 되었어도 좋고 감사했

겠지만) 아름이와 한 조가 된 것은 큰 행운이었다. (진짜다.) 학기말 일정과 

겹쳐 바쁜 와중에도, 발표 준비차 모일 때마다 열정적으로 다양한 아이디

어와 활활 타오르는 의욕을 가지고와 조리있게 설명했고, 또 발표 파트너

인 나의 의견과 (그래도 본인은 학부생, 나는 대학원생이라고) 소소한 조언들

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려 했다. 나나 아름이나 자신의 것만

을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존중하고 맞춰나가려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은 좋은 팀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

었고, 그것이 좋은 발표 내용과 결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

었다.

주제를 정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였던 내용의 선정과 구성. 학기말 바

쁜 일정 속에 매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각자의 생활을 하는 동안

에도 많은 시간 발표 내용에 대해 고민했고, 만났을 때에는 그동안 준비하

고 구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빈 강의실의 화이트보드까지 사용해가며 활발

하게 의견을 공유했다. 그 결과, 나는 전공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한 나

름의 시대성과 전문성을 감안, 동시에 한국의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

각 끝에 한국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태국에게 FTA를 통한 무역시장 

확대와 그것으로 인해 기대 가능한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

고, 아름이는 한국의 특성화고에 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교육의 중요성

에 대해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교육이 앞서 내가 설명한 수출에 가

져올 수 있는 긍정적 영향과 연관시켜 발표 내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주제와 내용 자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태국과 세계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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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발표를 준비하는 내

내 특히 신경을 쓰고, 또 이와 관련해 많은 조언을 받았던 부분은 주제의 

특성상 한국이 무언가 선구자 혹은 롤모델이라는 느낌을 완전히 지울 수

는 없겠으나, 태국도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며 크게 주목받고 있는 신흥 

개도국인만큼 뭔가 가르치려는, 혹은 한국을 무조건 따르고 배우라는 식

의 어감과 느낌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나는 발표 초반에 우선 태국의 최근 놀랍고 기록적인 GDP 성

장률을 보여주고 이것이 한국의 그것보다 오히려 낫다는 데이터를 보여

주며 그 성과를 진심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동력이 단기적으

로 끝나지 않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과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가르침이 아

닌) 일종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이 와중에도 한국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

로 조언할 만한 당위성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현재 한

국과 태국의 경제력을 비교해주었고 이러한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는 통

상무역과 교육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강조했다.

실제 2009년 자료를 보면, 당시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92.3%로 매우 높

았는데 같은 시기 태국은 128.7%라는 경이로운 무역의존도를 보였고, 그

들이 가진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에 비하여 그것을 다 소비하고 재생산하

기에는 국내시장의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므로, 시장과 수요의 확대가 필

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수출량을 늘리고 수입의 비용을 줄이면 

그 경상수지가 커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공식을 제시하며, FTA의 필요성

과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제는 명실공히 FTA 선도국가의 하나로 자리잡은 한국은 현재 약 50

개 국가들과 FTA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반면, 태국은 약 15개국에 불과

했고, 그들의 경제규모도 한국의 그것과는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FTA가 모든 통상환경에서의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일단 시장의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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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수입이 비용적인 면이나 절차상으로도 보다 용이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외국과의 활발하고 왕성한 통상을 통해 국내통상의 규범이나 

제도적 개혁이 가능해지고, 해외 직접투자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상향시

킬 수 있으며, 외국 상품 및 서비스와의 경쟁을 통해 국내 상품과 서비스

의 질적 향상과 국민들의 전체적 눈높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도 FTA를 통한 시장 개방에 무조건 찬성하거나 일말의 우려가 없었

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개방과 협상을 통해 지금의 경제성

장에 힘을 보탰고 그 과정에서 세계적 브랜드인 애플과 견줄 수 있는 삼성

이라는 국내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도 현대, LG와 같은 세

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들의 출현이 가능했음에 집중했다.

즉, 정리하자면 태국의 현 경제 구조가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에서, 무역 및 통상환경, 제도 등에 대한 영리한 접근이나 활용 없이는 최

근 몇 년과 같은 역사적이고 기록적인 경제발전의 유지는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의 통상 주류인 FTA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

으로 도전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서 볼 것을 제안했다. 그 와중에도 태국

과 그들이 이루어낸 경제발전에 대해 존경심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

음은 당연지사다.

 

발표 기관 활동

세계은행 방문의 주인공은 나와 아름이를 비롯한 우리 GTP 팀이었지만, 

세계은행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주셨다. 우선, 우리의 발표가 끝난 뒤에 호

평과 함께 자신들의 생각과 견해에 대해서, 그리고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세계은행 측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어디

이고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었고, 이와 더불어 기관에 대한 안내 

및 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한 소개와 인턴십 지원 방법, 모집 조건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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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몇몇 안내책자와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 보

여주며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서 세계은행 사무실 곳곳을 함께 걸으며, 업무 환경과 직원들에 대

한 간단한 소개를 해주었고 우리의 질문과 문의에도 성실히 답변해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다운 모습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한 분은 

자신이 한국계임을 알려주시며 보다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해주셨고 우리

들 한 명, 한 명과 명함과 악수를 나누며 네트워킹에 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이었다.

기관 방문 내용

이처럼 세계은행에서 발표 내용에 대한 호평과 우리에 대한 환영 인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사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했던 그 외 모든 

기관들에서도 결코 다르지 않은 안내와 대우를 해주셨다.

우선 우리가 발표와 인턴십 기회 창출의 목적으로 방문한 10개의 국제

세계은행에서 발표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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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들과 NGO에서는 이미 우리의 방문 목적과 출신 학교 및 배경에 대

해 조금씩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태도를 

존중해 많은 준비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한국 출신의 글로벌 인

재분들이 많이 계셨던 ILO, UNESCAP, UNESCO와 UNEP 등에서는 

발표 시간 및 장소 외에서도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많은 것들에 대해 자세

히 설명해주시고 조언해주시면서 바쁜 일정과 무더운 날씨에 지친 우리의 

심신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 외에, 우리보다 더 많은 기관 관련 발표를 준비해주셨던 IOM이나 

다과와 음료, 기관 측 발표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셨던 WFP, 기념품

도 준비해주시고 한국의 선진화된 투표시스템에 대해 진정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ANFREL, 시종일관 진지하고 깊이있는 질문과 확고

한 자신들의 철학을 가르쳐준 WHO, 그리고 여러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

명해주고 우리의 발표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줬던 FORUM-ASIA까지…. 

모든 기관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매우 진지한 태도로 우리를 환대해주었

다. 즉, 어느 기관에 방문해도 우리 15명은 환영 받는다는 느낌을 만끽할 

수 있었으며, 그에 대하여 우리도 늘 진지하고 프로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방문에 임했다.

또한, 대사관 방문이나 대학 방문, 선배님들과의 저녁식사 시간도 다르

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다. 

현지 교육 및 특강,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네트워킹 행사 등 기타 활동

GTP의 일정이 매우 바빴음을 끊임없이 강조했지만, 그러함에도 사실 

내실은 꽉꽉 차 있었다. 바쁘지만 동시에 꽉 차 있었던 일정과 프로그램

의 구성에는 공통적인 이유가 존재했는데, 그것은 우선 우리가 발표 기

구 외에도 다른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탐방했기 때문이다. 일주일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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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발표 및 인턴십 모색의 목적으로 방문한 국제기구 및 NGO의 수는 

총 10곳이었지만, 그 외에도 하루하루 일정의 마무리로서 한국대사관과 

Chulalongkorn University 등 총 5일의 공식 활동 일정 속에 4개 기관을 

함께 방문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하루 두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중심축으로 진행되었던 이번 GTP 방콕 

편의 주 일정은 기관 방문 뒤에 추가로 하루 한 곳의 기타 기관을 방문하

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물론, 진정한 마무리는 다음날 발표 준비를 위한 리

허설이었지만.)

첫날에는 한국대사관, 둘째 날에는 UNESCAP에서 김태형 박사님의 

특강, 셋째 날에는 태국의 최고 대학이라는 Chulalongkorn University 방

문, 넷째 날에는 현지 서울대학교 선배님들과의 저녁식사를 통한 네트워

킹의 자리까지 그야말로 시간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꽉 찬 일정을 소화

했다.

대사관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어느 정도의 환상과 동경을 가지고 있는 

외교관에 대해서 현실에서 겪는 애로사항들, 하지만 그 속에서 또 빛나는 

장점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다.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은 곧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한다는 말이 있는데, 태국 방콕의 시내에 웅장하게 자

리잡은 우리나라 대사관의 모습은 깊은 애국심과 함께 뭔가 말로 표현하

기 힘든 벅찬 느낌을 주었다.

다음날, UNESCAP에서 이어진 김태형 박사님의 강연도 매우 인상적

이었다. 김 박사님께서는 국제기구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

명과 더불어 국제기구 직원의 현실에 대해서도 가감없는 이야기를 전해주

셨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님이 등장하신 이후, 물론 그 이전부터 막연하

게 국제기구라는 곳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그 곳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조언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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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국제기구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며, 국제기구에 들어와 일하는 경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Chulalongkorn University의 방문도 잊을 수 없다. 우선 가장 처음에 인

상깊었던 것은 대학생들이 아직까지 교복을 착용하는 문화였는데, 그것은 

흡사 우리나라의 옛 모습을 투영해 보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촌스럽거나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 정감있고 순수해보이

는 모습이었으며 거기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버스의 창밖에 흰 

상의에 검은 하의를 입고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고 또 캠퍼스

를 걸으며 순진무구한 웃음을 보이는 태국 학생들을 바라보며 나 또한 잠

시나마 그들과 함께했다. 대학 내에서도 직원분들께서 학교에 대해 자세

히 설명해주셨고, 자신들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서울대학교

에서 온 우리를 정중히 응대하는 모습에서 우리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끝으로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태국 내 서울대학교 선배님들과의 식사에

서, 외국에서도 탄탄대로 성공대로를 달리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한자리에

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태국이라는 멀고도 가까운 이 나라에서, 끊

임없는 노력과 희생정신으로 한국인의 롤모델이자 글로벌 리더로서 활약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 속 깊이 어떠한 든

든함과 동경, 그리고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도 막연한 동경보다는, 

외국이라는 낯선 무대에서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비

를 극복했을 것인가. 그 과정에서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배우려고 노력했다. 또한, 그 다음 세대로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잊을 수 없는 분들이 또 있다. 바로 일주일간의 일정 내내 항상 함께하



40   2013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시며, 기관 방문과 발표로 외국에 와 있다는 기쁨을 맘껏 누릴 수 없었던 

우리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틈틈히 태국의 문화와 사회 등 각 분야에 관한 

재미있는 설명으로 관광 분위기를 연출해주셨던 가이드 김예윤 부장님과 

태국 현지 가이드 키티 씨다. 두 분은 우리와 함께 이동하고, 바쁜 일정을 

함께 소화하시며 일정에 차질 없이 가장 편안한 하루하루를 소화할 수 있

도록, 이동에서부터 식당 섭외, 마지막 날의 관광 일정까지 많은 것을 계

획, 진행해주셨다. 덕분에 이동 시간마다 틈틈히 여러 가지를 여쭈면서 태

국에 대해 새로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태국이라는 나라, 방콕이

라는 도시에 꼭 한 번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 자리

를 빌어, 두 분과 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해주신 기사분들, 그리고 우리 참

가인원 15명 외 다른 모든 분들께 작지만 깊은 진심이 담긴 감사 인사를 

올리고 싶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조교로서 역할을 시작했던 지난 4월부터, 최종 보고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를 돌이켜 보았을 때, Global Talent Program이라는 의미의 

GTP는 Great Training Program(때로는 Pressure)의 약자로 내게 느껴진다. 

같은 GTP라도 그 해석에 따라 이렇게 다른 느낌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만, 내가 말하는 Great Training Pressure는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보

다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분명 나는 GTP를 통해 그 이전의 나보다 여러 면에서 강해졌다고 생

각한다. 프로그램의 기획력, 국제기구 및 해당 기관의 직원 분들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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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셜라이징(Socializing)과 네트워킹 스킬, 발표의 준비와 구성, 그리

고 위기대처능력에서부터 프로그램을 직・간접적으로 보조하며 진행하는 

능력까지…. 이렇게까지 한 개인을 짧게는 일주일 만에, 길게는 석 달여

의 시간 만에 단련시키고 그야말로 업그레이드까지 시키니, 이것이야말로 

Great Training Program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처음 조교로 이 프로그램에 입문한 이래, 숙소를 검색하고 관광 일정에 

대해 고민하고, 기념품을 주문하는 등의 일을 해보며 기획력을 배울 수 있

었고, 국제기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기관의 직원들과 통화하고 담당

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참여를 부탁드리는 등의 일을 통해 소셜라

이징 스킬을 체험할 수 있었다. 또, 발표자의 한 명으로써 발표 주제에 대

해 고민하고, 내용을 준비하며 팀워크와 구성 능력을 단련할 수 있었고, 

바쁜 일정 속에 발표 내용을 추가하고 제외하며,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편집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종의 위기관리 및 대처능력도 키울 

수가 있었다. 이런 여러 역할을 소화하며 책임감과 체력이 더욱 강해진 것

은 불필재언(不必再言)일 것이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Great Training 

Pressure를 통해 체득한 여러 경험과 능력을 통해, 단순히 프로그램 본연

의 목적인 국제기구에서의 발표, 현지에서 이루어진 글로벌 리더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준비과정 및 마무리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해져 시너지를 발휘해, 앞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 

학업 및 진로설계에 크고 작은 영향을 가져왔다.

우선, 보다 현실성 있는 미래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내 위치에

서 내게 주어진 이 기회, 이 시간을 통해 지금 할 수 있는 공부에 대해 더

욱 집중할 것을 배웠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실감했으며, 어

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팀워크와 따뜻한 응원의 말 한 마디의 놀라운 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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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자꾸 강조하지만) 프로그램 외적으로도 많

은 것을 배웠고 느꼈는데, 우선 조교로서 일주일 내내 긴장을 풀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가한 형, 친구, 동생들이 본인들이 가진 능력을 100% 발휘

할 수 있고, 교수님과 선생님을 보조하면서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

을 동시에 경험했다. 부족한 수면시간을 (거창하지만) 정신력과 집중력으

로 버티며 체력까지 더욱 증진시키면서, 나 역시 내・외적인 면 모두에서 

강해졌다.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내 가치관, 학업, 진로설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을 의심치 않는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에도 지금과 같이 감사하고, 소중한 기회이자 추

억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데에는 참가자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새

벽까지 함께 잠을 설치시며 우리의 성공적인 발표와 프로그램 완성을 위

해 총 10번의 발표를 홀로 소화하시듯, 불철주야 격무를 자원하신 은기수 

교수님과,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꼼꼼하게 

챙기시며 또 참가자 한 명, 한 명이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

록 조언과 응원, 버팀목의 역할을 아끼지 않으신 박희영 선생님의 존재가 

있었음을 가슴 속 깊이 새기며 감사의 인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팀워크

GTP는 ‘작지만 강한’ 프로그램이었다. 5월 중순 면접 일정을 시작으로 본

격적인 참가자 선발 및 꼼꼼한 사전교육, 그리고 치밀하고 열성적인 발표 

준비까지…, 그야말로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일념으로 6월 23일 태국 방

콕행 서울발 KE651편이라는 ‘한 배’에 몸을 실었다. 그렇게 밤 9시경이 

되어 방콕에 도착한 인원은 고작 15명(인솔교수, 프로그램 담당자, 조교 각 1

명, 참가학생 12명).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과정

을 거쳐 같은 장소에 선 15명의 한 팀은 비장한 각오와 함께 그 어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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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보다도 더 강한 응집력과 팀워크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6월 23일 

밤 태국 방콕의 스완나품 공항에 첫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다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돌아와 이뤄진 6월 30일 새벽의 해단식 순간까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마치고 각자의 바쁜 생활로 돌아와서도 종종 회자되고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우리의 팀워크는 매우 견고한 것이었다.

자신의 발표가 끝났음에도 이후 다른 팀원들의 리허설, 준비에 적극 참

여해 여러 조언을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당근으로 또 때로는 채찍으로 모

든 팀원의 발표가 호평 속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왔고, 중간중간의 

휴식시간,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시간, 그리고 관광시간엔 동료이기 이전

에 친구이자 친한 선후배,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으로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단순히 한 팀으로 구성되고 이름 붙여지는 것만으로는 팀이 될 수는 있

을지언정 자동으로 팀워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GTP라는 프로

그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하여 서로의 상황

에 맞게 도움을 주고 또 배려, 응원하면서 이번 GTP 방콕 편의 15명 참가 

인원 사이엔 다른 상황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강한 팀워크가 생겼다. 그

리고 이러한 동반자 의식이 절대 필요한 프로그램에서 그와 같은 팀워크

의 중요성과 효과는 어마어마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쌓았던 ‘팀워크’는 그야말로 이번 GTP 방콕 편에 

참여한 우리 ‘팀’이 성공적인 발표와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자기성찰, 

그리고 글로벌 리더들과의 네트워크 설립이라는 공통적 ‘워크’가 가능할 

수 있었던 최대 요인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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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GTP의 경험은 돈을 주고도 사기 힘든 것이었다. 물론 프로그램 자체가 

가진 본연의 목적은 앞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참가자들이 자신

들의 전공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학교의 경력개발센터가 마련해 준 이 기

회의 장을 적극 활용,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국제기구 및 NGO에서 인턴십의 기회를 획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이번 본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그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룩하고 더 

값진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자기와의 싸움, 거창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한계를 어느 정

도 시험해보고 그 과정을 통한 단련을 해냈다는 것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초반 기획부터 준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제기구와 그 구성원들

이라는 거대한 무대와 대단한 관객들 앞에서 홀로(혹은 발표 파트너와 단 둘

이)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5분, 20분 동안 고독한 싸움(?)을 하는 과정

을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대장간의 쇠처럼 두드려지고 데워짐을 

반복하며 (아직도 부족하겠지만) 조금 더 단련되고 강해진 것 같다.

앞으로도 이 경험과 단련을 바탕으로 더욱 자신감있는 대학원 생활을 

이어갈 생각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내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다른 이들로부터 내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열심히 배우고, 또 나

의 작고 보잘 것 없는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함께 이

야기하고 고민하며, 누구에게나 책임감있고, 최선을 다하며, 자신감있는 

나로 비춰지길 기대한다.

취업이나 미래 진로선택에 있어서도 막연한 동경으로 그것을 좇기보다

는, 보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나와 내가 가진 적성 및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적극적인 선택으로 후회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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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GTP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는 부분이다. 단연코 말하

는데, GTP는 절대 쉽지 않다. 아니, 솔직히 어렵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내서, 지원하고 면접을 거쳐서 선

발되는 학생들은 그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 결과 및 성과에 

대해 동경하며 완벽한 준비를 원할 것이 분명한데, 일단 준비라는 것 자체

가 ‘완벽’하기 힘들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어떤 

준비가 감히 ‘완벽’할 수 있겠느냐만은, 그래도 일정 수준의 준비를 하고 

출국해야 하는데, 보고서 앞부분에도 설명했듯이 GTP의 본 일정 자체가 

학기 끝난 직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과정이 학생들의 가장 바

쁜 시기 중 하나인 학기 말에 겹쳐 있다. GTP의 취지와 목적, 구성의 장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절대 그 준비과정에 소홀할 수 없고 그렇다고 대학

(원)생 본연의 임무인 학교 공부에도 절대 등한시할 수는 없는 터라 체력

적, 정신적으로 강해질 것이 요구된다.

또한, 현지에서의 빡빡한 일정 역시 두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듯이 준비과정부터 본 일정, 그리고 마무리 

내용까지 이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는 담대함과 정신력, 그리고 마인드컨

트롤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GTP는 나쁜 프로그램이 아니다. 아니, 좋다. 그것도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기회와 내용이 담겨 있

다.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는 국제기구 방문, 글로벌 리더와의 만남은 달

콤할 것이며, 현지에 직접 나가서 시야를 넓히는 과정에서 키워지는 우리

의 내구성은 덤이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모든 이들은 그것들을 

마음껏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향후 성공 전략으로 이어지려면, 우선 이 과정을 겪으며 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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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시 나약해지지 않도록 다잡을 수 있는 강인하고 굳은 심지가 있

어야 할 것이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분들과의 지속적인 연락 및 네

트워크 관리도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 내내 강조했듯 프로그램 

이전과 이후의 달라진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곧 인턴십뿐만 아니라 자

신의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공 전략이자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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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한다. 취업 관련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많아 주로 학부 4년생들이 찾는 곳이라 생각하기 

쉽겠지만 다양한 주제와 콘텐츠로 구성된 유익한 정보를 마음껏 얻어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학교 이메일로 받는 소식뿐만 아니라 경력

개발센터 사이트를 종종 방문해 새로운 행사 및 프로그램을 늘 눈여겨 보

는 편인데, 이번 GTP 방콕 편 역시 그렇게 알게 되었다. 

사실 GTP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 

테마에 따라 매 학기 학생들의 국가경쟁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방

학을 이용해 학부, 석사과정생들이 팀을 이루어 다녀오는 정도로 간단히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알고 있었다. 때마침 학교 곳곳에 붙은 프로그램 

안내 포스터가 매일 눈에 띄었고 국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국제기

구・NGO”를 부제로 하는 이번 방콕 편은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다만, 학

Be UNique 
양혜진 (국제지역학 석사과정)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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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말이었던 터라 출국 전 준비사항과 관련된 교육 및 OT 참여, 발표 준

비가 개인적인 학과시험과 사무실 일 등과 겹쳐 말 그대로 동시에 여러 마

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석사과정 2년생

인 나는 마지막 교과목 외 활동이 될지도 모르는 GTP 방콕 편에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지원했다.

지원과정

선발과정은 서류와 면접 심사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서류심사를 

위한 지원은 경력개발센터 웹사이트에서 접수한다. 자기소개서, 영어 성

적, 학교 성적 등 기본적인 서류도 함께 등록하게끔 되어 있다. 취업 준비 

기간은 아니었지만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몰라 꾸준히 공인 영어 성적을 유

지해왔었고, 나머지 서류는 어렵지 않게 준비가 가능했다. 지원서 양식에

는 지원자의 관심주제가 무엇인지 미리 밝히는 섹션이 있고, GTP에 지원

하는 이유와 지원자가 GTP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중・장기적 미

래계획을 비롯한 이 프로그램이 지원자의 커리어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 같은지 등 간단하게 보여도 진지한 자세를 갖고 답해야 하는 질문사

항이다. 

개인의 관심 분야는 문화외교를 키워드로 진행되는 나의 논문 주제에 

따라 Education and Culture(교육과 문화)를 택했고 이에 따라 방문 예정 

기관 중 나의 관심 1순위였던 UNESCO(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발표

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따라서 지원서 작성을 단지 면접 기회

를 얻기 위한 별개의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성하는 순간

부터 GTP 참가자라는 마음을 갖고 임하는 것이 다른 수많은 참가자의 지

원서 사이에서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진지하게 임한 

사람의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것과 확실히 차이가 있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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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프로그램 종료 후 나의 지원서를 다시 읽어보니 내가 작성한 대로 

또 마음먹은 대로 나는 단기계획 달성 과정에 이미 들어선 상태였다. 진심

은 통한다는 말을 믿는다. 또 이루고 싶다면 “쓰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지원서 작성이 여러모로 많은 걸 안겨준 셈이다. 

사전교육

사실 GTP에 지원한 이유가 단지 출국 이후 방콕 프로그램이 흥미로워 보

여서는 아니었다. 출국 전 실시되는 사전교육은 단기간에 각 분야 전문가

들에게 개인지도를 포함한 질 높은 강의를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게끔 준

비되어 있었는데 이 또한 큰 혜택이었다. 개인 발표 주제가 정해진 후에 

콘텐츠와 발표기술에 관련한 개인 면담시간을 제외하고도 교육은 약 18

시간 이상 진행되었다. 전반적인 태국에 대한 소개도 좋았지만 영문 이력

서, 커버레터 작성법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스킬 향상에 대한 내용은 앞으

로도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유익한 내용이었다. 사실 학부 때 여러 프로그

램을 통해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수 있었고, 이력서와 커

버레터는 (특히 외국계 기업이나 국제기구를 대상) 또 목적에 따른 선호 형식

이 있고 주의해야 할 부분, 최근 몇 년간 바뀌어 온 트렌드 등이 있어 이를 

직접 듣고 그 자리에서 내 것을 고쳐나가는 방식이라 바로 적용할 수 있어 

효과가 좋았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발표 주제는 참가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방문하게 될 기관당 한 명의 발

표를 원칙으로 하며 주제는 기관에서 미리 보내온 것을 발전시켜 진행하

는 방식이었다. 주로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이기에 떠올리고 제안할 수 있

는 새로운 의견을 원하는 것들이었고 단지 창의적이어야만 할 것이 아니

라 타당한 근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고 여기에 준비된 발표기술까지 

접목시켜야 한다. 한 마디로 약 10~15분짜리 공연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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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주제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전 발표하게 될 기관의 성격과 관련된 

곳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지도교수 등을 만나보고 충분한 상의 후 결정하

도록 안내를 받았다. 나는 작년부터 서울시청소년문화교류센터에서 “뿌리

깊은 세계유산” 교육프로그램을 다문화교육과 엮어 강사 및 평가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때 특별 강의를 해주신 유네스

코한국위원회 커뮤니케이션팀 김귀배 팀장님을 따로 만나 뵙고 현장에서 

희망브릿지, 세종프로젝트, 세계유산지킴이사업 등 현재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과 프로젝트, 현황, 성과 등에 대해 직접 전해 들었다. 그 밖에도 세계

유산 프로그램 담당자인 교류협력팀 전은숙 선생님 그리고 누구보다도 프

로그램 담당이신 국제대학원 은기수 교수님을 가장 자주 찾아뵈어 콘텐

츠, 발표 내용 기본구성 등에 관련된 상의를 했다. 틈틈이 경력개발센터 

박희영 연구원님의 지도로 영문이력서와 커버레터 최종 수정작업이 이루

어졌고,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봉민아 강사님의 프레젠테이션 스킬 개별

지도, 뿐만 아니라 은기수 교수님과 모든 참가자가 출국 전 발표연습을 해 

보며 보완점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리허설 세션이 3회 진행되었다. 출

국 후보다 사실 출국 전이 훨씬 더 바쁘고 정신없게 지나간 것 같은데 돌

아보니 그 정도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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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소장이 한국인(Director 김광조)인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으며 방문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건물이었고 방콕 교육부와도 

가까운 곳에 있다. 김광조 소장(Director)님은 바쁜 와중에 다음 약속을 미

루어가면서 GTP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 도착하자마자 간단히 

환영사를 해주시는 것 외에 예정에 없던 시간이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

으나 결론적으로 소장님은 사무실에 참가자 모두를 초대하셨고 발표 후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마친 뒤 인생 선배로서, 국제기구 진출 경험자로

서 또 세계에서 영향력을 펼치는 한국인 중 한 사람으로서 아낌없이 진심

이 느껴지는 조언을 해주셨다. “내가 만약 다시 학생으로 돌아갈 수만 있

다면 나는 역사공부와 언어공부를 하겠어요.” 어찌 보면 지금 세상에서 돌

아가는 모든 이슈와 국제관계적 문제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역사를 알아야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국사

를 비롯한 세계사에 너무나도 무지하고 중요한 것을 놓친 채 겉으로 보여

지는 것에 정신을 빼앗긴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하셨다. 

또한 세계무대에서 활발히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와 스페인어의 매력과 그 중요성도 강조

하셨다. 경주 출신인 김광조 소장님은 굵은 중저음 목소리에 경상도 사투

리 억양이 묻어나지만 정확하고 고급스러운 영어를 구사하셨고, 매우 한

국적이면서도 독특한 연 만들기가 취미라며 직접 만들어 전시한 연을 소

개하셨다. 

이렇듯 한 주 동안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리더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 방문을 통해 직접 느끼고 보고 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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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도 큰 수확 중 하나였다.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는 주로 교육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 중에 있었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곳인 만큼, 기관 내 문화는 매우 자유롭고 평화로워 보였다. 

 

발표 주제 및 내용       

유네스코에서 미리 보내 온 주제는 “What Korean students can contrib-

ute to the world with a focus on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였고 

교육, 과학, 문화 분야 중 하나로 좁히는 것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함께 

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발표하는 열 팀 중 두 팀만 2인 1조였는데 그 중 

한 팀이 유네스코였다. 짧은 시간 내에 흐름을 둘로 잘 나누어 15분짜리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다. 

파트너와 함께 가장 먼저 한국학생, 즉 한국의 젊은 세대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선발

된 학생의 발표라 한국 학생의 시각에서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의견을 기대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내가 택한 ‘문화’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무

엇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은 무엇이 될지 생각하는 것에서부

터 접근을 시도했다. 그럼에도 처음 갈피를 잡는데 많이 헤맸다. 생각보다 

주제가 넓어서 좁혀 들어가는 것이 어려웠다. 이유인즉슨 Action plan 차

원을 벗어나지 못한 접근을 했기 때문인데, 이미 유네스코를 비롯한 여러 

문화교류 기관에서 젊은이기에 할 수 있는 각종 국・내외 봉사활동, 전공

을 살린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활발히 또 훌륭히 이루어지고 있

는 상태고, student body를 키워 한국 인재를 양성하여 단・장기적으로 기

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에도 역시 멘토-멘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접

근은 특별히 기발한 결론을 끌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뭔가 특별함 없이 

계속 예상 가능하고 이미 있는 것의 연속선상에서만 결론이 나오기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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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결국, Korean student를 Korean young generation의 개념으로 보고 한

국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Korean young generation 

culture 중 대표적인 ‘Pop culture’를 키워드로 잡고 한국 젊은 세대의 대표

적 문화인 Pop culture가 유네스코에서 지향하는 세계적 차원의 Cultural 

diversity(문화다양성)와 Intercultural dialogue(문화 간 소통)를 강화하는데 

어떠한 수단으로 역할을 해낼지에 대한 내용으로 방향을 바꾸어 보기로 

했다. 최종 주제는 “Pop Culture as a Medium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로 결정했다. 유네스코 문화부 산업은 주로 각 국

가 및 사회의 고유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서로의 것의 소중함을 인정해 주

는 개념의 접근으로 많이 시도되어 왔다. 특히 한국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사업만 하는 곳으로 아는 젊은이들이 많을 정도로 역사와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알리고 보존하는 측면이 강조된 것이 사실이다. 반면 대

중문화와 같은 수익이 목적인 문화 개념은 오히려 비즈니스 상품으로 인

식되기 십상이고, 생겼다 하면 곧 사라지는 짧은 생명주기 또한 특징으로 

갖고 있어 고급문화(High culture)와 상반되는 개념인 저급문화(Low cul-

ture)라고 분류되기도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전통문화와 마찬가지로 대

중문화도 충분히 관용(tolerance)과 상호 간 이해(mutual understanding) 증

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최근 증명

해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증가하는 국제이주에 따라 Ethnic heterogeneity라는 새

로운 현상으로 인해 더더욱 사회통합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문

제 또한 심각해져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목적인 문화다양성과 문화 간 소

통이 더욱 어려워지는 추세가 현실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다문화

정책 시행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국가들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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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12년 그들의 다문화정책이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발표를 

했다. 그만큼 각기 다른 배경과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진

정한 소통을 이루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이다. 이에 정책시행 

등 강제성의 성격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동시대 사람들

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Pop culture로, 즐기면서 자연스레 서로의 

긍정적 이미지를 인식하여 문화 간 소통을 이루어내고 문화적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 다른 두 그룹 간의 이해증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팀은 그 예로 한국의 Pop culture, 즉 K-culture를 소개하며 그 타

당성을 말하고자 했다. 더군다나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다문

화사회를 이루어가는 한국은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우리 사회의 새로운 모습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하므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상대방의 전통

적 가치 및 문화 또는 우리의 것을 서로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것에서 오는 

문화적 소통뿐만 아니라 유네스코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대중문화, 

Pop culture의 분야도 전통문화에 버금가는 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유네스코가 ‘문화’라는 개념을 대할 때 좀 더 넓은 시야로부터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발표 기관 활동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는 문화, 교육, 과학 중 교육에 많은 중점을 둔 사업

이 진행 중이다. 나의 개인적 관심인 동시에 우리 팀의 발표 주제가 ‘문화’

인 것에 비해 문화국 담당자가 시간관계상 나와 있지 못한 점이 매우 아

쉬웠지만, 방콕 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과 인턴이 Information 

Session에 함께 자리했다. 덕분에 다른 기관보다 더 긴 Q&A 세션을 가졌

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이 오고 갈 수 있었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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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들은 모두 국제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생이었고, 논문 주제는 꼭 문

화에 직접 관련은 없었으나 젠더(gender), 교육,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했

다. 그들이 왜 유네스코 인턴을 선택했는지, 현재까지 배운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기관 방문 내용

대부분 우리 그룹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짧지만 각 기관 방문 시 진행되

는 우리 측의 발표를 좋아하고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는 반응이었다. 커

리어가 없는 어린 학생들의 방문이라고 생각했다가 나름대로 주어진 주

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탄탄한 콘텐츠 구성을 위한 노력이 보였는

지, 기특하면서도 대견한 눈빛으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또한 새로

운 방안이나 제안을 할 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나 혹은 현재 해

당 기관에서 의미 있게 다루는 이슈로, 학생들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거

유네스코에서 나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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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 반응이 좋았다. 여기에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따로 배우고 연습한 과정을 거친 것이 중요한 사전교육 중 하나였

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방콕 내 프로그램 기간 중 앞으로 매년 혹은 매 학

기 서울대 학생을 인턴으로 한 명 이상 뽑겠다고 빠른 연락이 온 기관도 

두 군데나 있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WFP 방콕 사무소는 아니지만 방

학기간 중 한국사무소에서 인턴 기회를 얻은 참가자도 있다. 이렇듯 GTP

의 장점 중 하나는 현지 기관을 방문하면서 얻는 직접적인 자극 및 동기부

여뿐만 아니라 빠른 피드백으로 실제 인턴으로까지 연결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각 기관마다 두세 명의 직원이 직접 짧은 형식의 발표를 준비

한 것에서 우리를 배려하고 성의를 다해 맞이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무엇

보다도 각 기관에서 열심히 활동중인 한국인을 만날 때마다 가슴 뭉클하

면서도 뿌듯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직책에 상관없이 그들은 모

두 본인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으며, 그들의 표정과 말

유네스코에서 기관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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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일 것이라는 나의 막연한 상

상에 잘 들어맞았다. 존경스럽기도 하고 곧 논문작업과 취업 준비를 동시

에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부럽기도 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생각보

다 많은 한국인의 국제무대 진출을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용기를 얻었고 

지쳐 있던 몸과 마음이 그때마다 새롭게 다져지는 기분이었다.    

현지 교육 및 특강

첫 날 방문했던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대사관과 대사

관저를 보면 두 나라의 관계와 그 나라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고 정갈한, 하지만 웅장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대

사관 건물은 입장과 동시에 뿌듯함을 안겨주었다. 대사관에서 우릴 맞아

주신 참사관님은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 한국과 태

국의 관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다. 본격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앞

두고 유익한 강연을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UNESCAP 방문 날 우리 그룹은 김태형 박사님과 special talk를 가졌

다. “UN에서 일하기”라는 주제로 누구나 궁금하지만 물어볼 곳이 없었던, 

UN 인턴 후기나 소개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 진짜 우리가 궁금했던 내

용 위주로 차근차근 언제나 그렇듯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다. 내가 지금 일

하고 있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개발정책학과에서는 학기 중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국제개발정책학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그 주제는 환경, 발전, 

젠더, 인권, 평화, 빈곤, 보건, 공공행정 등 다양하다. 나는 세미나를 홍보

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데, 지난 학기 3월에 

있었던 “Status and Challenges on Environment and Growth from UN 

perspectives” 강연 때 김태형 박사님을 뵌 적이 있었고 재미있게 강연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박사님을 다시 뵐 수 있어 반가웠고 목요일 동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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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저녁식사 때 또 한 번 만나 뵈어 일방적이지만 나중에는 친근한 느낌까

지 들었다. GTP 참가자 중 방콕에 좀 더 머물렀던 학생과는 따로 시간을 

내어 필요한 조언을 해주셨다니 단연 인간미 넘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니신 분이었다.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등 기타 활동

동문의 밤 저녁식사는 방콕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뷔페에서 있었는데, 선배님들은 먼저 도착해서 일정이 약간 지체되어 늦

어진 우리를 따뜻하게 반겨주셨다. 공식 일정인 기관 방문을 단 하루 앞둔 

목요일 저녁, 참가자들은 많이 지치기도 한 (특히나 나는 당일 오후 발표를 

막 끝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장이 풀려서인지 더더욱 피곤했던 것 같다) 상태였

다. 하지만 UN에서 지난 며칠간 프로그램상 만났던 분들을 이렇게 ‘동문

의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 다시 뵙고 여유롭게 저녁식사를 즐기며 미처 나

누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사항들도 질문할 기회가 

주태국 한국대사관 앞에서 단체사진. 



 학생 보고서

방콕: 국제기구·NGO 편   59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열정적이고 욕심 많은 열두 명의 참가자는 아마도 이번 GTP 방콕 편을 

통해 각자 얻은 바가 있을 것이다. 이 짧은 프로그램을 통해 인생의 가치

관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전 세대에서 지금보다도 더 어렵게 어학공부를 하

시고, 후배를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지금 우리보다 더 힘들게 노력하셨

을 인생 선배님들을 직접 만나 뵈면서,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여러 가지 일과 고민들로 스스로에게 불평했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무

엇보다도 그 분들이 직접 보여주신 에너지에 많은 힘과 용기를 얻었다. 이

는 분명 석사과정을 마무리하면서 학업에 총력을 다할 수 있게끔 지칠 때

마다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프로그램 자체도 알찼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었기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알게 된 

것 또한 나의 생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진로설계에 있어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내가 쭉 좋아해 왔고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나의 분야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덤으로 얻은 할 수 있다는 긍정에너

지야말로 진로설계를 원활히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팀워크

이번 GTP 방콕 편을 참가하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참가자들 간의 협

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다. 긴장 속에 진행되는 매일 아침과 오후의 발

표는 아무리 개인발표라 할지라도 함께 긴장하고 참가자들이 서로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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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내주는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매일 밤 세미나 룸에서 자정 가까이까지 진행되었던 리허설은 발표

가 끝난 사람도, 발표일이 곧 다가와 준비할 것이 많은 사람도 한 명도 빠

지지 않고 이루어졌으며, 다 함께 힘 합쳐 수정하고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발표내용은 나머지 멤버들로 하여금 다음 날 아침 청중 앞에 서 있지 않

아도 비슷한 떨림과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잘 해! 파이팅.” 끝나면 

“잘 했어! 진짜 멋있었어”, “정말 애썼다. 기관 참여자들이 좋아하던데?” 

등 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거의 매일 밤 잠을 설치며 가장 

애쓰신 은기수 교수님과 박희영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다. 

발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팀워크는 더한 힘을 발휘한다. 리허설을 계

속 지켜봐 온 멤버들은 어느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지도 알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 함께 매일 발표를 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었던 것 같다. 간

혹 중간에 발표자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꼭 말해야 하는 키워

드를 놓칠 경우엔 하나같이 입을 모아 눈빛, 손짓, 심지어 속삭이는 목소

리로 그때 그때 필요한 1초의 도움을 주고 받고 있었다. 기관 관계자들도 

이 상황을 못 보진 않았을 테지만 완벽한 발표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에 박수를 보냈을 것이며, 꼭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중 인턴기회 

연락이 곳곳에서 온 것을 보면 분명 우리 그룹에 대한 또 학교와 프로그램

에 대한 인상이 좋게 남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향후 계획

UNESCO 방콕사무소에 이제까지 서울대 학생이 인턴으로 일한 적이 없

다는 말에 놀랍고도 의아했다. 실제로 지원 인원 자체도 적을 뿐만 아니

라 선발이 되어도 잘 오지 않는다는 것이 유네스코 측 설명이었다. 실제로 

인턴 중인 다섯 명의 석사과정생들도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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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등 다양했지만 이번 기수에도 서울대생은 없었다. 나는 문화외교

를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는데 당장 우선순위로 마무리해야 할 논문작업

이 끝난다면 관련기관에서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나의 관심 기관은 유네

스코도 물론 포함되며 커리어의 시작이 인턴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적절한 시기에 나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반드시 지원할 

것이다. 만일 그곳이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라면 정말 좋은 인연이 될 것 

같다. 문화와 교육분야에 관심 있다면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관심기

구에서 지원하는 Job opportunities → Internship 카테고리를 유심히 살펴 

볼 것을 추천한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하든 분명한 목적과 의지가 있다면 소기의 목표 달

성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GTP는 매학기 다른 소주제로 진행되는 프로

그램이다. 나의 단기 및 중장기 계획에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전공이 무관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떠한 분야의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개인적 관심사에 따라 

얼마든지 지원 동기는 탄탄하고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학기 공지가 뜨길 기다린다면 미리 공인 영어 성적 날짜가 유효한

지 확인하고, 1차 서류 합격자라면 열정적으로 발표 준비에 임할 자세와 

(기관 방문 시 선호기관 순위를 조사하는데 이때 신중하길 바란다. 그와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관심과 흥미가 연결된 것이어야 발표 준

비를 하거나 리서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전교육, OT, 발표준비 등 

모든 출국 준비를 기말고사와 함께 이겨낼 정신무장을 한다면 매우 뿌듯

한 방학의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국제기구 인턴을 생각 중이라면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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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불어나 스페인어 같이 영어 외 하

나 이상의 외국어를 더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여기에 확실한 목적과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분명 환영받는 레

쥬메와 커버레터의 완성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지원자로 돋보일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UN 건물 내 카페테리아 이

름은 ‘be UNique’(위 사진)이다. 그 곳에서 점심식사를 몇 번 하게 되었는

데, 확실한 메시지 전달력을 지닌 독특한 이름의 그 식당 문을 드나들며, 

함께 참가했던 친구와 ‘꼭 기억해야지’라고 다짐했던 기억이 난다. 이번 

GTP에서 보고, 배우고, 얻고, 느낀 것을 잘 키우고 닦아, 꼭 ‘be UNique’ 

카페테리아에서 매일 점심을 먹지 않더라도 나만의 색과 스토리가 있는 

‘유니크’한 사람이 되어 기관 방문 동안 만난 분들처럼 하고자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UN 건물 내 까페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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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국제기구, 드디어 기회가 오다!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국제기구를 목표로 두고 새로운 커리

어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여러 가지 경

험을 해보았지만, 국제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해 아

쉬워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3학기 때에, 보건대학원에 기후

변화특론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에 GTP 방콕 편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지원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방

콕 편이고, 내가 너무나도 가보고 싶었던 UNESCAP을 가볼 수 있는 기

회라고 생각되었다. 

아무래도 학부생보다는 일정 면에서 여유롭지 못한 대학원생인지라 지

원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쪼개서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 당시 일주일에 

이틀은 회사에 출근하던 상황인지라, 점심시간에 택시를 타고 학교에 와

서 면접을 보는 등 일분일초를 쪼개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Can you See My Heart Beat, GTP?
오주연 (국제협력학 석사과정)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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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분일초를 쪼개서 준비한 GTP

GTP에 지원하기 위해서 경력개발센터 사이트에 여러 가지 나와 관련된 

경력을 기술했다. 최대한 자세히 입력했는데, 평소에 영문 이력서를 준비

해놓고 나의 경력과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히 정리해놓았기 때문에 지원 

당시에는 간단히 항목들을 간추리고, 복사와 붙여넣기로 손쉽게 완성할 수 

있었다. 평소에 준비를 해놓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자기소개서에는 지난 4년간 회사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또한 왜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했다. 대학원

에서 나의 주 관심분야인 무역, 환경, 개발 관련 수업들을 들으면서 무엇

을 배웠고,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기술했다. 상세히 기

술할수록 당시에는 시간을 뺏기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나

의 커리어나 연구분야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다. 지원 동기와 나의 소개를 자세히 쓰면서 내가 발표를 하게 된다면 어

떤 분야에서 발표하고 싶은지, 나의 주 관심 국제기구는 어디인지 명료화

할 수 있었다. 

1차를 합격하고 면접날이 다가왔다. 당시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나는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드리고 첫번째로 면접을 보았는데, 면접 순서가 첫

번째인 것은 처음이라 시험대에 오르는 기분이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면접이기도 했고, 면접 당시에 은기수 교수님의 예리하고 디테일한 질문

에 많이 당황했다. 시리아 사태가 과연 국제문제인지 아니면 그 나라의 문

제인지, 왜 미국은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지 않는지 등 굉장히 답변하기 애

매한 어려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나는 최대한 질문에 답변했고, 또한 내 

관심분야가 무역, 환경, 개발임을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더불어 교수

님께서는 직장 경험이 있어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간절함이 떨어질거라

고 생각하셨는지, 왜 이 프로그램에 내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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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계속해서 질문하셨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정말 국제기

구에 취업하는게 나에게 간절한 일인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다. 나는 그

때 내가 왜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는지, 나의 장기적인 

커리어 플랜에서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

씀드렸다. 

힘들게 점심시간을 쪼개서 면접을 보러 갔지만, 돌아가는 길은 정말 힘

이 쭉 빠졌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은기수 교수님과 박희영 선생

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덕분에, 나는 대학원 생활의 마지막 여름방학을 

방콕에서 정말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알찬 사전교육

처음에는 너무나 많은 사전교육이 일정으로 잡혀 있어서 기말고사에 방해

된다는 생각에 귀찮아 했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 사전교육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영문 커버레터, 이력서 쓰기부터 시작해서 PT하는 법

에 대한 강의 등 하나하나 정말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 나름 발표나 PT

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PT 수업에서 디테일한 면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니 PT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였다. 

평소에 영문 커버레터, 이력서나 PT 강의를 듣고 싶었던 나에게는 개인적

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다. 

영문 커버레터, 이력서 작성 시간에는 사전에 내 자료들을 보내놓으면 

선생님께서 강의 중간에 샘플로 사용하시며 고쳐주셨는데, 이 부분도 정

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 나의 개인 정보가 모든 학생들에게 공유되는 사태

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받은 피드백에 비하면 그 정도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다. 

PT 강의 이후에 발표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을 다시 만나 일대일 강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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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기도 했는데, 평소에 PT 하는 방법 면에서 궁금했거나, 나의 개인적

인 습관 중 고쳐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쭤볼 기회였다. 물론 기말고사 

기간과 겹쳐서 바쁘고 힘들지만, 잠을 조금 줄이더라도 적극적으로 교육

에 참여한다면 정말 뽕(?)을 빼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러한 양질의 교육을 준비해준 박희영 선생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2. 현지 활동

UNESCAP이란

나는 UNESCAP의 Division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발표

를 하게 되었다. UNESCAP은 개인적으로 평소에 관심이 많은 기관이었

던 탓에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기관과 부서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좋

은 기회였다. 

UNESCAP은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의 약자로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이다. ES-

CAP(에스캅)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재건

과 개발, 경제 활동 수준 향상 및 지역 내 국가 간 또는 지역 외 국가와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관이다. 개발 분야

에 관심이 많아 평소에 아시아 개발도상국들과 관련된 페이퍼들을 찾을 

때 UNESCAP 사이트에 종종 들어와서 자료들을 찾곤 했다. 

UNESCAP의 주요 활동으로는 1) 산업화 지원, 2) 아시아 태평양 교통

망 구축, 3) 국제무역 촉진, 4) 경제, 사회 조사 분석 및 개발정책 연구, 5) 

통계 작성 지원, 6) 개발금융 확층을 위한 금융 협력, 7) 사회이슈 대응, 8) 

환경과 지속가능 개발, 9)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의 국제연합 기관 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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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수행이 있다. 

Trade and Environment(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를 논하다

나는 UNESCAP의 환경 & 개발국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환경문제와 이것을 개발과 연관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당시에 

나는 환경대학원에서 환경경제학 과목을 수강하고 있었는데, 그 과목을 

수강하면서 나의 term paper 주제는 Trade and Environment였다. Term 

paper을 준비하면서 25개 이상의 페이퍼들을 읽은 상태이고, 발표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던 단계여서 나는 준비가 한층 더 수월했다. GTP에 

선발되어도 정말 자신의 관심분야와 관련해 발표하는 기회가 흔치는 않은

데, 나는 정말 내가 연구하고 싶었던 분야를 발표할 수 있어서 더 쉽고 즐

겁게 태국행을 준비할 수 있었다. 

Trade and Environment를 주제로 환경경제학 수업시간에 발표를 했고, 

나는 홍종호 교수님께 UNESCAP에서 발표하게 될 것을 말씀드리고 피

드백을 요청드렸다. 교수님께서는 나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셨고, 

신선하고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말씀해주셨다. 아무래도 ESCAP에서 발

표하는 것이니, 아시아 내의 선진국(한국, 일본)과 개발도상국(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더 맞추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고 나

는 적극 반영해 발표 자료들을 보충했다. 

Trade and Environment의 주 내용은 국제 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는 것이다. 무역과 환경의 관계에는 대표적으로 Factor Endow-

ment Hypothesis와 Pollution Haven Hypothesis가 있다. Factor Endow-

ment Hypothesis는 Hecksher-Ohlin Theory를 바탕으로, factor endow-

ment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보

다 capital abundant하기 때문에 capital intensive goods를 생산, 수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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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발도상국들은 labor abundant하기 때문에 labor intensive goods를 

생산, 수출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capital intensive goods가 

더 pollution intensive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Hecksher-Ohlin 

Theory에 의해서 factor endowment가 무역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면, 선

진국들은 capital intensive (pollution intensive) goods를 생산하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게 된다.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는 labor intensive goods를 생산하기 때문에 선진국들보다는 환경 

오염을 덜 경험하게 된다. 

또다른 가설인 Pollution Haven Hypothesis에서는 선진국들의 환경규

제가 무역과 환경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이다. 선진국에

서 환경 문제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규제가 강화되게 되는데, 이때 

환경규제로 인해 pollution intensive한 산업들은 환경규제가 약한 개발도

상국으로 옮겨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개발도

상국의 환경오염을 높이게 된다. 

이 두 가지 가설들을 시계열로 풀어보면, Factor Endowment Hypothe-

sis에 의해서 선진국들은 환경문제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해 환경규제를 강

화하게 된다.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Pollution Haven Hypothesis가 

기술하는 대로 dirty industry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결과

를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Pollution haven이 되고 이러한 

문제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을 방해하거나 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

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아시아 내에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일본

과 한국의 제조업이나 dirty industry들이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나는 이 

부분을 집중 조명하여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했다. 

우선 왜 나의 제언들이 필요한지 당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후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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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동남아시아들이 얼마나 경제성장에 방해를 받고 있는지 아시아 개발

은행의 연구를 제시했다. 또한 Environment Kuznets Curve에 의해서 동

남아시아 국가들의 환경오염 수준은 앞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씁쓸한 

현실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악화되는 정도를 환경과 경제성장을 균형적

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느 정도는 방지하고 잠재 수준을 낮출 수 있음

을 강조했다. 

첫번째로 내가 제언한 바는 ‘No Race to the Bottom’이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명 beauty contest를 하는 경우

가 다반사이다. 산업 불문, 투자국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관세율을 낮추

거나 면세를 해주는 등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 판단하면 무분별하게 

해외투자를 하려는 것이 개발도상국들의 현실이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경

제성장이 주 목적인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교육수준을 

높이거나, 양질의 정책으로 선택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더 바람

직하다. 또한 기업들이 환경규제로 인해 총비용의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되

지만, 한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환경 관련 비용은 총 비용의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labor이 풍부하고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들을 갖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기업들이 환경규제 때문에 자신들에게 투자하

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국내 capacity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무조건적인 무관세 또는 저관세율 정책은 버려야 한다. 

두 번째 제언은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라는 것이다. 물론 경기침체로 

녹색성장, 녹색경제, 기후변화라는 용어들이 어느새 쏙 들어가버리긴 했

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환경문제, 기후변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또한 요즘은 국제기업들이 평판이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의 강조로 함부로 개발도상국들에 투자하여 노동을 착취하거나 환경을 오

염시키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갈수록 평판이나 사회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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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하는 시대임을 인식하고, 

이제는 개발도상국들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환경규제를 할 필요

가 있다. 

세 번째는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기업들에는 인센

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Dirty industry들이 개발도상국들로 옮겨오는 것

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개발도상국들 또한 환경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런 매력적인 경제성장의 기회를 외면하지는 않는다. 이게 현실이라면, 

그 산업들이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롭게 도입하여 개발도상

국들에 투자한다면 잠재 환경오염 수준을 조금은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개

발도상국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는 기업들에 한해서 보조금을 제공해주거

나 관세율을 낮춰준다면 이는 기업들이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도입하도록 

동기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제언으로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모두 win–win 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했다. 선진국의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옮겨

가면 환경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기업들은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환경친화적인 기술 도입은 국제적 평판을 얻게 할 

것이고 또한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개발도상국

들은 FDI를 통해서 경제성장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환경규제와 인센

티브를 통해서 잠재 환경오염 수준을 낮추게 될 것이다. 이러한 win win 

strategy를 아시아 내의 선진국-개발도상국 관계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요지였다. 

내가 발표하는 동안 서울대학교 방문을 담당해주셨던 강경구 과장님께

서는 열심히 나의 발표내용을 필기하시면서 경청하셨다. 또한 다른 직원

들 외 인턴들도 15명 정도 들어와서 발표를 들어주었는데 모두들 집중해

주어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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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가 끝난 후, 전문가이신 환경국 분들에게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

었고, 나는 돌아와서도 그 분들에게 이 발표 주제를 논문 주제로 삼는 것

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그래서 현재 논문 주제로 Trade and   

Environment를 가져가기로 했고, 현재 데이터 분석 단계에 있다. GTP는 

단순히 국제기구에서 발표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넘어, 내 논문 

주제를 잡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해주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던 것은 UNESCAP의 홍보과에서 우리의 

방문을 취재했는데, UNESCAP 페이스북에 나의 발표와 관련해 사진과 

설명을 포스트해준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바로 링크를 친구들과 공유했다.

UN과 친해지다

처음에 UN 건물로 들어섰을 때가 기억난다. 모두가 UN이라고 쓰여 있는 

곳에서 사진 찍었고, 반기문 사무총장님 사진 앞에서 사진을 찍는 등 흥분

감을 감출 수 없었다. UN Conference Hall에 가서 실제로 회의를 하고 있

UNESCAP 환경개발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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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국 대표들을 볼 수 있었다. TV에서만 보던 그런 풍경을 내가 직접 보

다니 신기했었고, 저 자리에 언젠간 꼭 앉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나의 꿈을 다잡았다. 

지난해 국제대학원을 방문해 강연을 해주셨던 김태형 박사님께서 UN 

근무 환경과 취업 경로 등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는 시간이 있었

다. 우리들은 실제로 UN에서 근무하기 위해 어떻게 커리어를 플랜해야 

하는지, 여자들의 경우 결혼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봤고, 박사님은 정말 어디서도 말해주지 않을 귀한, 깨알 같은 정보들

을 공유해주셨다. 

항상 국제기구라는 타이틀에 가려져 환상을 갖고 막연히 좋게만 생각하

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UN

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UN의 한계가 무엇인지, 또한 개인적으로 어떤 면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조금은 객관적인 시각

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듣는 국제문제

UN 외에도 World Food Programme, World Health Organization, UNE-

SCO, 크고 작은 NGO들을 방문했다. 각 기관 성격에 맞게 학생들은 발표

를 준비했다. NGO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들의 비전과 소신을 

갖고 사회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오히려 큰 국제

기구보다 우리를 더 환영해주었고,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함을 알 수 있었

다. 많은 기관에서는 자신들의 비전을 공유해주고, 자신들의 미션이 무엇인

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었다. 이러한 비전의 공유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사회정의를 위해서 일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내가 잘 모르던 재난, 보건, 선거, 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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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국제문제와 이들의 노력에 대해서 알게 되어 여러모로 배울 수 있

었다. 그리고 Q&A 세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평소에 내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할 기회들이 좋았다. 항상 이론적으로만 배우던 국제문제들

을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에게서 들으면서 내가 학술적으로 배우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이론이나 학문으로서 

개발과 국제문제들을 논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지금

까지 배운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였다. 

매일 밤 이어지는 리허설과 피드백

매일 밤 다음날 발표자들은 다른 학생들과 교수님, 선생님 앞에서 발표 리

허설을 해야 한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 다음날이 발표인데 

교수님과 학생들의 예리한 지적과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행

히 추가 수정할 사항은 없었지만, 많은 학생이 다음날 발표를 위해서 밤을 

새곤 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발표가, 다음날 모두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켜보면 정말 새롭고 놀라운 발표로 바뀌어 있어 우리 모두 놀

라곤 했다. 힘들게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래도 서로 응원하는 마음

들과 격려가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서로 얼마나 떨리고 긴장

되는 일인지 알기에, 발표가 끝날 때마다 찾아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

려해주곤 했다. 서로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24시

간 내내 붙어 있어도 갈등 없이 무사히 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교수님께서 흐뭇해하셨던 점은 날이 갈수록 학생들의 실력이 는다

는 점이다. 처음에는 어리버리했던 우리도 어느새 서로의 발표를 진지하

게 듣고 피드백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성장해 있었다. 교수님은 이 점

에 있어서 굉장히 뿌듯해하셨다. 태국에서의 일주일이 우리 모두가 성장

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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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미래를 보다 - Chulalongkorn University 탐방

여러 기관들 외에 Chulalongkorm University를 방문했다. 태국의 서울대

인 Chulalongkorn University는 대학을 가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으로 여

겨지는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말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

인 곳이라고 한다. 국왕이 대학 졸업식 때 학생들을 일일이 만날 정도로 

태국에서는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정말 귀하고 대단한 일이다.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모여 있는 대학에 방문했을 때 학교 

측은 우리를 적극 환영하며 받아주었다. 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주

었고, 은기수 교수님께서도 방학 때마다 Chulalongkorn University에서 강

의를 하시기 때문에 교수님을 따라 우리는 캠퍼스 투어를 했다. 

대학에서 교복을 입는다는 점이 특이하면서도 개개인마다 교복을 줄이

거나 개성에 맞게 맞춤하여 입는걸 보면서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나기도 

했다. 같이 GTP에 참여한 학생 중 다음 학기에 Chulalongkorn University

Chulalongkorn University에서. 국제대학원 은기수 교수님, 혜진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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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환학생을 오는 학생이 있어,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학교를 투어하고 

탐방했다. 

후배를 생각하는 따뜻한 선배님들의 마음 – 서울대학교 동문회

방콕에는 꽤 많은 동문, 선배님들께서 거주하고 계신다. UN 기구들을 돌

아보면서 국장 직급뿐만 아니라 여러 포지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님들

을 보면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문회에는 UNESCAP 교통국 

국장님께서 회장으로 계셨고, 김태형 박사님 외 국제기구에서 만난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셨다.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사모님들도 뵈면서 남편을 

따라 타지에서 사시는 고충을 듣기도 했고, 옆에서 지켜볼 때 국제기구에

서 일하는 것이 생각보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다. 

또한 환경컨설팅에 관심이 있던 나는 컨설팅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

신 선배님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네트워킹할 수 있

UN Conference Hall에서 같은 국제대학원 혜진이와 함께.



76   2013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었다. 선배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자 

애쓰셨다. 그 점이 굉장히 감사했고, 나도 나중에 귀감되고 도움되는 사람

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다. 

이후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콕에서 3일 더 머물렀는데 그때 선배

님들을 다시 한 번 만나뵙고 조언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바쁘신 업무시간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시고 후배의 인생이나 진로 조언을 해주신 점은 아

직도 많이 감사하다. 진로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있어서도 어떻게 미래

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내겐 잊지 못

할 시간들이었다. 

태국을 배우다

프로그램 내내 현지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하고 계신 한국인 분이 안내

를 해주셨는데, 버스 안에서 짬짬이 그분의 설명을 듣는 재미가 쏠쏠했다.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들도 그분으로부터 태국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알고 관찰하니 새롭게 다가오고 이해할 수 있었다. 항상 여행할 때

는 그 나라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서 항상 이야기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도움이 많이 되

었다. 

공식 일정 마지막 날은 여행을 하는 날이었다. 5일 동안 빡빡한 일정으

로 피곤했지만, 그 모든게 끝나고 우리는 궁전, 사원들을 방문했다. 현지 

가이드가 함께해 태국과 버마(미얀마)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그

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유적지들을 찾아가니 사뭇 새로웠다. 단순히 

부처상인줄 알았지만 그 사원의 배경에는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지 알게 

되니 매우 흥미로웠다. 

박희영 선생님의 깨알 같은 배려로 일정 중에 태국 전신 마사지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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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마지막 쌓였던 피로가 모두 녹아내리는 시간이었다. 일주일 동안 일

정 면에서 정말 빡빡하고 밤새 발표 준비하느라 다들 잠이 부족해 버스에

서 쪽잠을 자곤 했는데, 선생님의 마지막 배려는 정말 감동이었다. 일주일

간의 일정을 이토록 알차게 기획해주신 박희영 선생님과 은기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마음의 등불을 켜준 GTP

개인적으로 소명을 갖고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왔지만, 여러 가지 현

실적인 문제를 접하고, 학문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렇기에 국제기구는 어느새 내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3학기였다. 그

세계은행에서. 마지막 날 왕궁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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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GTP를 통해서 다시금 대학원에 내가 왜 진학했고, 무엇을 위해 공

부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마음에서 멀어지던 국제기구가 

다시 울림으로 다가왔고, 그 곳에서 전문가들을 만나 실질적인 조언을 얻

으니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

각하게 되었다. GTP가 꺼져가는 마음의 등불을 켜주었다. 

향후 계획

GTP를 다녀온 후,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 분석 단계인데, 임

의적인 내용은 한국의 dirty industry가 환경규제 때문에 동남아시아로 이

동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 단계인지라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환경 분야에 테크니컬한 지식이 없어 포기하려던 나에게 GTP는 할 수 있

다는 용기를 주었다. 환경 문제라면 문과생인 나에게는 지극히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층 더 깊이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두번째 직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러모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지만, 

분명한건 내 머릿속에서 한동안 한쪽으로 치워두었던 내 초심을 되찾았다

는 것이다. 앞으로 나의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그와 관련된 직업을 갖든 안 갖든 항상 마음 속에 국제

문제(특히 환경, 무역, 개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연구하고 싶다는 점이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나는 주노르웨이 대사관에서 인턴을 한 경험이 있어 어떻게 보면 해외 취

업을 경험해보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계 기업에서 4년가량 근무하면

서 느끼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해외 취업을 꿈꾸지만 막상 준비를 실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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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옮기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제약도 많지만, 실력적인 면도 

완비하지 않고서 막연히 해외 취업을 꿈꾸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 

분명한 건 우리는 더 이상 한국에만 머무르는 세대가 아니라는 점이며, 

나 또한 이것을 위기이자 기회로 여기고 있다. 영어로는 부족한 시대인 것 

같아 나도 앞으로는 중국어를 배우고 싶고, 기회만 된다면 실천으로 옮기

고 싶다. 이처럼 기본적인 언어를 포함하여 세계에 있는 수많은 실력자를 

제치고 취업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루하루를 알차게 48시간처럼 쓰고, 매일 비전을 향해서 성실히 살다

보면 기회는 알아서 찾아오고, 나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

게 되었을 거라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다! 



80   2013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나는 왜 Global Talent Program 방콕 편(국제기구 편)을 선택했는가?”

이것은 나에게 있어, 곧, ‘왜 나는 ‘보건(保健)학자’의 길을 선택했는가?’와 

같은,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길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의 답으로부터 출발한

다. 다시 말해, 학사에서 석사, 그리고 지금의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내가 

‘보건’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두었던, ‘보건학(保健學)’을 향해 달려왔던 궁

극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면, ‘나는 왜 국제기구에 가고 싶

었던가?’에 대한 답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줄곧, 보다 많은 사람을 보다 많은 질병으로부터 해방

케 하고자 하는 학문들에 관심을 가졌고, 내가 혜택받은 것들로 혜택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래서 나는 보

다 많은 사람에게 내가 쌓아온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국제기구’에도 늘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꼭 ‘국제기구’에서 일해야만 하

용기 있게, 경쟁력 있게

이승은 (보건학 박사과정)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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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가 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내가 보건학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더 넓은 지

역에 걸쳐, 세계 보편적인 보건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국

제기구가 주목하고 해결해나가는 방법들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에서 ‘국제

기구’에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에게는 아직까지 이러한 ‘국제기구’들을 

접해볼 수 기회가 많지 않다. 늘, 가보고자 하는 열정은 있지만 세계 각지

에서 모여드는 지원자들과의 경쟁에서, 한국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부딪히

게 되는 언어의 벽부터 여러 가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의 벽들로 도전해 볼 

기회조차 쉽게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국제기구’에서 

일한다는 것이 참 막연한 꿈에 그칠 때가 많다. 스무 해 넘게 한국에서 살

아왔고, 기관에 아는 이도 하나 없었던 나 역시, 도전해볼 엄두도 쉽게 나

지 않을 만큼 ‘국제기구’에서 일해 보고 싶다는 것은 정말 막연한 바람이

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 지원하는 ‘Global Talent 

Program 방콕 편’은 나에게도, 그리고 본 편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기회

를 얻게 될 친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 늘, 막연한 바람만 가

지고 ‘어떻게’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중, 학과 게시판

에서 ‘GTP 방콕 편’ 참가자 모집 공고를 보았을 때의 설렘은 정말 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망설임으로 또 공고만 

확인하기를 며칠째. 그러다가 문득, ‘무엇부터’가 ‘2013 GTP 방콕 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치며, 용기 내어 큰 바람을 안고 본 프로

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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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정

물론, 프로그램 참가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매해 다른 성격의 국제기관 

및 다국적 회사들을 방문하기에 각 지원자들에게는 준비해야 할 방향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다. 첫째가 지원을 위한 ‘용기’가 필요했다

면, 둘째는 참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 과연 매해마다 방문기관

의 성격이 달라지는 Global Talent Program에 어떻게 하면 참가자로서 선

발될 수 있을 것인가? ‘국제기구 편’뿐만이 아닌 보편적인 전략에는 무엇

이 있을까?

본 프로그램에서 나 또한 가장 크게 깨달은 선발 전략, 지원서 및 자기

소개서가 심사자의 지원자에 대한 첫인상과 선입견을 남긴다. 많은 학생

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 1차 서류심사보다 2차 면접이 선발 여부

를 결정하는 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많은 경우에서 선발 심사 가

중치를 보면, 이것은 정말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나 또한 그러한 생각으

로 이전까지 늘 마감 일자에 임박해서 급하게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

성, 제출하고는 면접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서류심사는 매번 통과했지만 이상하게도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던 

나는, 면접 준비에 더 집착하게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준비과정에서 

이곳저곳에서 조언을 들어가며 내가 깨닫게 된, 다음 설명할 이유들에서,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다음 지원

자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우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서는 어떤 질문이라도,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을 안고 있다. 이것은 곧, 심사자가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던지는 질문이 된다. 때문에, 심사자의 대부

분은, 자기소개서에서 지원자가 설명하고 있는 1) 지원자의 자격, 2) 지원

자가 프로그램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 그리고 3) 지원자가 본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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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그들의 질문인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만 하는

가?’에 합당하게 답하고 있는지를 보고 지원자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선입견을 품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심사자의 대부분은 지원자가 어

떠하겠다는 기대를 하고서 면접에 임하며 그러한 기대를 확인하는 과정이 

곧, 면접이 된다. 다시 말해, 이미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과정을 통해 

심사자의 선발 선호 지원자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지원자들도 있다. 하지만 내가 심사자가 되었던 경험들과 나

를 심사하셨던 분들의 조언을 빌어보면 역전의 승리를 거두는 지원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지원서에 언급될 객관적인 이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심사자가 궁금할 질문에 정확한 답을 찾아 간단명료하게 정보를 조직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부족한 것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심사자를 설득할 힘이 있는 사람인지를 자기소개서에서 보이는 것은 

더욱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원자 스스로도 보다 설득

력 있는 답을 찾게 되며, 이것은 면접에서도 당연히 드러나게 된다. 

사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에 보다 성의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다만, 마감일자가 임박하면 귀찮

기도 하고, 실제 서류보다는 상위 단계에서 떨어지기만 하는 걸 보면 자기

소개서보다는 면접 준비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한 마음이 자꾸만 든

다. 나 또한 이러한 실수들을 알면서도 반복해왔지만, 본 지원 경험과정에

서 선발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자기소개서 

작성에 보다 많은 시간을 고민하며 투자했고, 높은 경쟁률에도 선발될 수 

있었기에 다음 지원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다. 

정해진 형식은 없다. 형식보다는 내용을 충분히 고민할 것을 추천한다. 

나를 표현하기 위한 형식은 남들과 다를 수 있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질문의 순서를 바꾸어도 좋고, 공간이 된다면 표를 이용해도 좋고 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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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도 좋다. 그러나 반드시 간단명료한 것이 좋으며, 심사자가 읽기 편

하도록 결론은 앞에 언급해두는 것이 좋다.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심사

자가 바로 찾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식상한 형식을 표나 그림을 통해 

적당히 변화를 주는 것도 방법이겠다.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심사자는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서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평가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원자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면접에 임함을 다

음 지원자들이 다시 한 번 명심한다면,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사전교육

열심히 노력한 끝에, 열두 명의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의 참가자로 선발되

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본 프로그램에 선발된다고 해서 모두가 본 프로

그램의 참가 목적을 달성한 것은 아니다.

경력개발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 프로그램의 중요한 혜택이기도 하

면서 관문이기도 한, 사전교육이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전교육은 

크게 1) 영문 이력서 작성 교육과 2) 영어 발표 준비 및 전략 교육이 있는

데, 학기 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과정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는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교육으로, 참가자

들을 위한 ‘혜택’이다. 물론, ‘국제기구’ 지원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지만, 

보편적인 해외 기업 및 기관 지원을 위한 이력서 작성 및 발표전략 교육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본 프로그램의 가장 유익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CV와 구별하여 Resume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발표에 있

어서 발표자의 태도와 발표 자료의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이

루어져야 하는지, 이는 분명 ‘국제기구’뿐 아니라 해외 기업 및 기관 지원

을 희망하는 모든 지원자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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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다소 빠듯하게 진행되는 일정에도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사전

교육에 성심껏 참여한다면, 이 또한 기관방문 못지않게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임을, 후에 참가자들이 꼭 기억했으면 한다.

2. GTP 방콕 편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2013 Global Talent Program(GTP) 방콕 편(국제기구 편)에서, 평소 환경

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유엔환경기구(UNEP: UN Environment 

Programme)에서의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다. UNEP는 크게, 1) Climate 

Change, 2) Disasters & Conflicts, 3) Ecosystem Management, 4) 

Environmental Governance, 5) Harmful Substances 그리고 6) Resource 

Efficiency의 여섯 가지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엔기구로서, 환경문

제들과 관련된 경제, 법, 복지, 교육 및 정치, 과학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GTP 참가자들의 발표 준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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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UNEP는 최근 유엔에서 Climate 

Change라는 주제를 정치/경제/보건 등

의 전 영역에서 관심을 가질 것을 권장하

면서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UNESCAP 및 WHO 등과의 협업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 유엔기구라고 할 수 있겠다. 

발표 주제 및 내용

이에, 발표자였던 나는, 보건과학을 공

부하는 사람으로서, UNEP에서 관심

을 두고 있는 Climate Change 및 Ecosystem 

Management와 관련한 보건 이슈 한 가지를 기관 전문가 분들과 나누고

자, ‘대기 미생물학에 관한 최근 이슈: 알레르기 환자의 증가와 대기 중 미

생물과의 관계’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다.

기관에 전달된 주제는 1) 최근 생명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유해

인자 규명 및 관리가 가능해진 2) 대기 중 미생물과, 지속해서 증가 추

세에 있는 대표적 환경 관련 질환인 알레르기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으며, 3) 환경오염물질 못지않게 이와 같은 대기 중 알레르기 유발인자

(Aeroallergen)의 변화를 UNEP에서 앞으로 보다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담아, 4) 그러한 과정에 있어 어떠한 점들이 중요할 것

인지를 짚어 보는 것이었다.

다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구성하

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발표와 이후 토론과정을 통해 의도한 

바대로 기관 전문가들이 본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에 잊지 못

할 보람되고 귀중한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UNEP에서 나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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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기관 활동

본 기관에서는 학생 발표시간 외에도, UNEP 아/태지역 사무소 박용우 소

장님의 기관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기관 전문가들과 GTP 참가자들 간의 

미팅이 진행되었는데, 소개 후 쏟아지는 학생들의 수많은 질문에도 성심

껏 답해주신 덕으로 기관에서 진행되는 일들과 환경기구의 비전 등에 대

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환경보건 연구자로서 발표 주제에 보다 적극적인 피드백을 

받고, 기관에 메시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기관 환경보건 

전문가들을 자리에 초대해주셨던 점이 발표자로서 많이 감사하고, 꿈을 

꾸는 학생으로서 보다 큰 보람과 포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기관 방문 내용

물론, UNEP 외 ILO, UNESCAP, UNESCO 혹은 ANFREL, FORUM-

ASIA와 같은 NGO 방문에서도, 부족한 학생들의 발표에도 귀 기울여 주

시고 피드백 주심에, 프로그램 내내 기관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참가자

로서 참 뿌듯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이전에 관심을 가졌던 기관에서부터 나에게 

생소했던 기관들까지, 다양한 국제기구들에서 각각 어떤 일들을 하고, 기

관에서 겪는 어려운 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장에 계신 분들을 통

해 직접 진솔한 답들을 들을 수 있었음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넘을 수 

없을 것이라 두려워하기만 했던 벽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히 허물어

질 수 있었음에 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귀중한 또 하나의 인맥이 생겼다면 그것도 본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큰 

수확이었지만, 이전에 WHO 등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기구만이 내가 하

고자 하는 일들과 관련이 있겠지 막연히 생각했던 나에게는, 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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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다양한 국제기구 방문으로 UNEP에서도 환경과 관련한 보건문제

를, ILO에서도 산업과 관련한 보건문제를, UNESCO 교육부에서도 교육

과 관련한 보건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이 또 다른 큰 수확이

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현지 교육 및 특강

현지 기관들에서는 물론,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뿐 아니라, 기관 전문가들

의 국제기구 업무와 국제기구에 들어가기 위한 전략 소개도 향후 국제기

구에서 일하고자 꿈꾸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나에게는,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에 계신 참사관님들

의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다. 태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오늘날에 이르

기까지 어떤 선견지명이 있었으며,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

보다 그러한 우리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현지 대학의 한

국어 교육과 지원’과 같이 현지 한국문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듣게 되었을 때 한국인으로서 많이 자랑스

UNEP에서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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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고 그 동안에 있었을 수많은 노력들에 감사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현지의 여러 국제기구를 방문하면서 많은 한국 분들을 뵐 

수 있었던 것도 각 개인의 노력에 못지않게 오랜 시간 동안 각 부처에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가능했던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까

지도 대사관에서 들었던 여러 이야기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2013 Global Talent Program 방콕(국제기구) 편.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서 나는, 첫째는 나의 진로를 설계해 나가는 데에 있어 정보와 네트워크가 

생겼으며, 둘째는 망설이기만 했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더 큰 용기와 자

신감을 얻었다. 

첫째, 앞으로 나의 진로를 설계해 나가는 데에 있어 어떠한 정보와 네트

워크가 생겼나. 

1)   각 국제기구에서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향후 어떠한 일에 보다 주

목할 계획이며, 각 기구에서 가지는 전략과 조직 구조로 어떻게 목표

에 도달하고자 하는가?

2)   향후 주목할 이슈에 대하여 혹은 보편적으로 어떠한 인재를 선호할 

것인가?

3)   기구들이 제공하는 여러 자리 중에 내가 목표하는 진로와 맞는 자리

는 어떠한 것인가?

4)   향후 국제기구에서 일하기를 혹은 국제기구와 일하기를 희망했을 

때, 누구를 통해 어떠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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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발표했던 기간인 UNEP 외에도 WHO에

서 기관 전문가들에게 평소 궁금했던 사안들에 대해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공표하지 않았

지만 계획 중인 사안들과 공표할 수 없지만 중요한 사안들 등에 대한 정보

도 알 수 있었고, 그러면서 자연히 그곳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인연이 되어 향후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래서 나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얻게 된 정보와 인연으로, 앞으로 보건학자

로서 국제기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든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정보와 네트워크 못지않게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용

기와 자신감.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한 학생으로였지만, 전문가들 앞에서 

나의 의견을 나누고 피드백 받는 과정에서 다시 이러한 자리에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그 꿈을 실현해보고자 이를 발판으로 더 큰 무대를 위

한 단계들에 도전하겠다는 용기가 자연히 생기게 되었음에 본 프로그램의 

참가자로서 큰 보람을 느끼는 바이다. 

다시 말해,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고 싶은 사람’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이토록 좋은 기회를 기획하고 마련해 준 기관

과 학교에 정말 감사한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러한 좋은 기회에 꼭 도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 

향후 계획

사실,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박사과정에 들어서 있는 나에게는, 본 프로

그램의 참가가 단순히 ‘국제기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목표를 실현 가능

하게 하는 데에 있지 않다. 물론, ‘국가기구’보다는 세계 각 곳의 경쟁자들

과 만나야 하는 ‘국제기구’는 어떤 전문가든 한번쯤 일해보고 싶은 곳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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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이것이 보다 실현 가능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작게는 인턴십을 

획득하는 것에서부터 단기채용이 되는 것까지 큰 발돋움이 되었다. 하지

만 나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인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생각들이 현실적인 맥락에서 어떠한 보완을 요구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또 한 분야의 전문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음에 더 보람된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본 프로그램을 거치며 환경보건학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

서 1) 앞으로 ‘국제기구’만이 아닌, ‘국제사회’가 주목할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그로 인해 변화할 생태계 그리고 변화한 생태계 속에서 우리

가 안게 될 건강 문제들에 대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배워나가고자 하

며, 2)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다국적 협력만이 이룰 수 있는 과제, 국가 간 

기술과 정보의 격차를 ‘국제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

지에 주목하고, 3) 앞으로 또 한 명의 전문인으로서 국제적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언어적 소양 및 이슈에 대한 감각을 함께 길러

나가고자 계획해 본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앞으로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될 대부분의 후배들이 나와는 입장이 다

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본 글을 통해 글로벌 인턴십을 따고

자 하는, 나아가서는 글로벌 기업과 기관에 취직하고자 하지만 똑같은 실

수를 반복하며 번번히 실패만 맛보고 있을 몇몇 지원자들에게 나는 이 말

을 꼭 전해주고 싶다.

다국적 회사 및 기관의 인턴십을 따내는 일은 당연히 그 자체만으로도 

어렵다. 언어의 장벽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더 그러하다. 하지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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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전략에서도 설명했듯이, 결코 언어에, 영어면접에만 집착하여 본질

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말자. 지원할 회사 및 기관들 역시, 언어 외에도 

경쟁자들과 견줄 만한 전문성을 증명하지 못한 인턴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 통역과 번역이 주된 업무가 아니라면, 결국 그 이상의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전문성은 학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전문성’이란 학생 각자가 자신만이 갖는 ‘경쟁력’을 의미한다. ‘전

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직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될 수도 있다. 

본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학생들 역시, 영어를 잘해서만 선발된 것이 아

니며 참가 중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효과적인 내용 전달

을 위한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며칠 밤을 고민했고,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과제들을 그들만의 아이디어와 오랜 시간 다져진 전문성으로 해보

인 것이다. 그것은 프로그램 선발과정에서의 과제였던 자기소개서에서 드

러났을 것이고, 프로그램 진행 중 발표 준비 과정에서 분명 드러났다. 

단순한 인턴십을 따기 위해 화술만 준비된 사람은 오랜 시간 자신이 하

고자 하는 일에 대해 고민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결국 이길 수 없다. 

본 프로그램 역시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더 좋을지, 발표를 어떻게 하

면 더 좋을지는 알려주지만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에 맞게 자료를 조직해

내는 것은, 그래서 자신을 주어진 무대에서 돋보이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참가자들의 몫이다.

그래서 나는 지원자들이 프로그램에 선발되고자 하는 단기 목표가 아

닌, 프로그램을 통해 결국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글로벌 기업과 기

관에 참가자 각자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 또한 소홀

히 하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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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내가 GTP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였다. 나

는 학부 때부터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일찍이 UN 

등 관심 가는 분야의 국제기구에서 인턴십을 해볼 기회를 찾아보았다. 하

지만 (몇몇 예외적인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 자격에 ‘대학원 재학생 이상’이라는 학력 조건이 제시되어 있었던 까

닭에 학부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인턴십 모집에 지원해볼 생각

조차 못했다. 나는 학부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에 장차 대학원에 다니게 될 경우 국제기구 인턴십 수행 시 교내외에서 받

을 수 있는 장학금이나 지원금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다방면으로 알아본 

바 있다. 그리하여 작년에 대학원에 진학하기 이전부터 나는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여러 지원사업에 대

해서는 이미 면밀히 사전조사를 한 적 있어서 해외인턴십지원금 사업이나 

아시아의 국제기구 중심지를 다녀와서

최웅식 (법학과 석사과정)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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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나는 국제기구 분야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경력개발

센터에서 과거에 수행했던 ‘2010 GTP-파리 & 제네바 편’을 눈여겨보았

는데, 작년 상반기 대학원 진학 후 경력개발센터 글로벌취업지원부에 연

락하여 추후 국제기구 편 GTP 시행 여부에 대해 문의해본 적도 있었으나 

당시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GTP

가 매년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동일한 주제로 일정하게 진행되지 않는

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경력개발센터에서 작년 여름방학 동안 교내에서 진행한 

‘글로벌역량강화캠프’에 청강 형식으로 참가하면서 일부 강연을 방청했었

는데, 이를 통해 이전 GTP 참가자의 경험담도 들어볼 수 있었다. 그리하

여 다음 기회에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GTP가 진행되면 참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봄학기에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을 본격적으로 준

비하는 과정에서 해외인턴십지원금 사업을 알아보던 중 경력개발센터 홈

페이지에 올해 GTP 방콕 편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당시

에 내가 인턴십을 지원했던 기관은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UN 인권최

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본부였다. 하지만 인턴십 합격 여부도 미정인 상태인데다 기관에

서 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 대신에 다른 지역에 소재한 사무소에서 인턴십을 

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였다. 태국 방콕에도 OHCHR 동남아 지역사무

소가 소재해 있어서 해당 방콕 지역사무소도 인턴십 후보지로 염두에 두

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주저하지 않고 GTP 방콕 편 참가자 모집에 지

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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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정

나는 지원서에 내가 이제 대학원에 진학한 이상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

던 국제기구 인턴십에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격 요건도 충분히 갖

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기회가 되면 제네바에 소재한 OHCHR 

본부나 방콕에 소재한 동남아 지역사무소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다고 밝혔

다. 올해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을 준비 중이던 나의 관심사와 진로희망은 

본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에 잘 부합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어면접에서는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이미 기술했던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면접관에게 영어로 전달할 기회가 있었다. 또한 내

가 당시 국제기구 인턴십에 지원하고 있던 진행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설

명했다.

사전교육

금번 GTP 방콕 편 참가자로 확정된 직후 가장 궁금했던 점은 방문 기관

들이었다. 모집 공고문에는 “방콕 소재 ESCAP, UNESCO, WFP 등 국

제기구 및 NGO, Chulalongkorn University 등”이라고만 소개되어 있을 

뿐, 모든 방문 기관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전부터 관심

을 가지고 있었던 OHCHR 동남아 지역사무소가 ESCAP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던 터라 해당 기관도 방문하리라고 짐작했었다.

그런데 자세한 방문 기관 목록은 사전교육 첫날인 오리엔테이션에서 비

로소 알 수 있었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해당 지역사무소가 목록에 포

함되어 있지 않아서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각자 특정 기

관에 배정되어 자신이 맡은 기관에서 주어진 주제에 관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방문 기관들 중에는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UN의 인권보호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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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활동을 벌이는 기구로 FORUM-ASIA라는 NGO가 있었다. 

FORUM-ASIA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표적이면서도 몇 안 되는 지역 

차원의 인권단체이기 때문에 내게는 상당히 친숙한 기관이었다. 하지만 

이미 국내 NGO에서 인턴 내지 자원활동가로 활동해본 경험이 있는 데

다 이제는 국제기구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보고 싶었던 터라 NGO에

서의 인턴십에 대해서는 당장 큰 관심은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FORUM-ASIA가 나의 전공과 관심 분야와 관련이 깊은 기관인 것은 사

실이었다. 또한 나는 발표 당일 해당 기관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면

서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

도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FORUM-ASIA를 발표 기관으로 택했다. 참

가자들은 각자 희망하는 기관을 2지망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

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기관 배정은 경력개발센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내가 가장 적합한 FORUM-ASIA의 발표자 후보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FORUM-ASIA를 자신의 1지망으로 기재한 참가자가 나뿐이어서 그랬

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1지망으로 기재했던 대로 FORUM-ASIA에서 발

표하기로 배정되었다.

기관 배정 이후에 주어진 다음 과제는 배정받은 기관에서 어떤 주제로 

무엇에 대해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를 구성하는 문제였다. 이는 단지 국내 

사전 준비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현지에 가서 발표 전날 밤까지 끊임없이 

맞닥뜨려야 했던 난제이기도 했다. 이 문제는 발표하는 대상인 청중이 과

연 누구이고, 청중의 수준이 얼마만큼 되며 청중이 기대하는 바와 주된 관

심사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사전에 발표 주제를 지정해주었다. 즉, 주제의 범

위와 방향을 큰 틀에서는 제시해준 셈이기 때문에 발표자는 그에 따라 세

부 주제를 정하면 되었다. 아예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기관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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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발표자는 해당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을 골자로 발

표 내용을 채우면 되었다.

하지만 발표 주제를 지정해주지 않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몇몇 

기관들도 있었는데, FORUM-ASIA도 여기에 해당되었다. 그 결과 나는 

초반부터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

었다. 비록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제 선정과 범위의 적절성에 관해 

은기수 교수님을 비롯한 동료 학우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평과 조언

을 들으면서 발표 내용을 다듬어가긴 했으나 정작 FORUM-ASIA 현지 

활동가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가장 듣고 싶어하는지를 헤아릴 수 없는 상

황에서 다소 헤매고 있다는 느낌을 종종 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금번 FORUM-ASIA 방문을 가능케 해

주신 현지 한국인 활동가인 김기연 FORUM-ASIA 부사무국장님에게 연

락을 시도해보기도 했다. 나는 2년 전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진행된 ‘제

네바 UN인권연수’에 참가한 바 있었는데, 특강 자리에서 (당시에는) 김기

연 FORUM-ASIA UN 국장님을 만나뵌 적 있어서 인사도 드릴 겸 발표 

주제에 관한 조언을 들어보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끝내 회신을 받아보

지 못했다. 만약 발표 기관 측에서 발표 주제를 제시해주었더라면 기관에

서 관심있어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대략이라도 파악하여 사전 준비 과

정에서 세부 주제를 정하는 데 한결 수월했으리라 짐작된다.

사전교육 기간 동안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던 또다른 부분은 사전교육

이 진행된 시기였다. 사전교육이 학기중에서 가장 분주한 기말고사 전후

로 편성되는 바람에 학업에 전념하는 것과 동시에 이력서, 커버레터, 발표 

자료 초안이나 최종본 제출 등 경력개발센터로부터 여러 차례 요구받았던 

과제들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벅찬 느낌이었다.

발표 준비가 사전 준비 단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에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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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다양한 사전교육이 진행되었는데, 그중에

는 ‘이력서 및 커버레터 작성법’ 특강이 개인적으로 가장 유용했다. 자신

이 작성해온 이력서를 강사로부터 검토받은 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는

데,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 세세하게 지적해준 덕분에 상당한 도움이 되

었다. 또 강연을 하는 도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강사에게 질문할 

수 있었던 덕분에 그동안 영문 이력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의문점

들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내가 배정받은 FORUM-ASIA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기구로서 개발에 대

한 권리를 포함해 모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추구하는 지역인

권단체이다. 본 단체는 1991년 마닐라에 설립되었으며 지역사무국은 1994

년 이래로 방콕에 위치해 있다. 현재는 아시아 16개국에 분포되어 있는 47

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에 있는 여러 인권단체와 인권옹호

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 내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에 8개 단체, 남아시아에 5개 단체 그리고 동북아에 3개 단체가 회

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FORUM-ASIA는 국제연대활동과 정부 및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차원의 인권운동을 구축하는 데 주도적이

고 조정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 인정

된 인권규범과 기준에 따라 아시아 내 모든 개인, 집단 그리고 인민들, 특

히 가난하고 차별받는 자들의 모든 인권이 완전히 존중받고 실현되는 평

화롭고 정의로우며 공평하고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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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FORUM-ASIA는 태국 방콕, 스

위스 제네바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현재 FORUM-ASIA가 중점을 두고 있는 네 가지 주제는 1) 표현의 자

유에 대한 권리,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사

법심사 가능성, 회사의 책무성), 3) 민주화(정치에 참여할 권리), 4) 인권옹호자 

보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옹호자)이다. 그리고 중점을 두고 있는 5가

지 프로그램 분야는 1) 국가인권기구, 2) 지역인권보호체제(ASEAN 또는 

SAARC), 3) UN 인권보호체제, 4) 인권훈련 및 지도자 양성, 5) 지역 차

원 및 지역 간 연대활동이다.

이중에서 FORUM-ASIA가 가장 역점을 두는 활동 중 하나는 인권옹

호자 보호이다. 인권옹호자들이 사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 경

비를 지원해주는가 하면, 국가로부터 박해의 대상이 되는 인권옹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타국으로 임시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

다. 이러한 연유로 인권옹호자를 현장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FORUM-

FORUM-ASIA에서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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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의 활동들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발표 주제 및 내용

기관에서 발표 주제를 사전에 지정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택

해서 발표를 준비했던 주제는 ‘Engaging Asian youth in Human Rights’

이었다. FORUM-ASIA가 아시아 청년들이 인권보호 및 증진에 보다 적

극적으로 기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나

의 주제는 FORUM-ASIA가 아시아의 대표적인 지역인원단체로서 보유

하고 있는 역량과 영향력, 그리고 아시아 청년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잠재

력에 비추어볼 때 발표하기에 적절한 주제라는 판단이 들었다.

발표는 우선 우리의 전반적인 인권 인식 실태를 고찰하는 것으로 시작

했다. 근래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의 인권인식조사 자료를 인용하면서 대

한민국이 아시아 및 국제인권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흡한 실정이고 국민이 

전반적으로 아시아의 인권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곤 하지만, 동아시아를 실존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하기에는 동

북아와 동남아 간에 사회・경제적인 격차와 불균형이 상당히 크다는 문제

점을 제기했다. 또 대중매체에서 아시아의 인권문제 중 특정 현안만 주목

받을 뿐, 여타 다른 인권 현안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등 국민이 아시

아의 인권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 다른 요인도 분석했다.

본론에서는 아시아 청년들이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권리에 기반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접근하자는 것

(human right-based approach to volunteering)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아

시아 청년 인권 포럼’(Asian youth Human Rights Forum)을 조직하자는 것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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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 번째 제안인 권리에 기반하여 접근한 자원활동과 관련해 근래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사업, 인도적 지원, 선교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

로 자원활동을 하러 개발도상국 등 해외로 나가는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소개했다. 그러나 자원활동가들이 현지의 관습이나 타 문화

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자원활동의 본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이해

가 충분하지 못한 탓에 자원활동가들이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의도치 않은 

여러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출국에 앞서서 충분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것과 

무엇보다도 자원활동을 시혜적인 자선이나 기부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이 자력화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역

설했다. 자원활동가들 중 다수가 청년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들이 해외자

원활동을 통해 아시아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성이 큰 편인데, 

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FORUM-ASIA가 아시아 청년 자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권리에 기반한 자원활동 관련 출국 전 사전 교육・훈련 자료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FORUM-ASIA에 있는 각 회원단체에 소속된 인턴, 자원

활동가, 학생 그리고 여타 청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아시아 청년 인권 

포럼’(Asian youth Human Rights Forum)을 구성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때 

FORUM-ASIA가 포럼 회의를 주관하고 여타 교육활동을 벌이는 등 교

류와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인권에 관심이 있는 아시아 청년들을 연

결시켜주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성세대가 그동안 해결

하지 못하거나 외면해온 인권 현안에 아시아 청년들이 지역 차원의 긴밀

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와 동남아 간

의 간극을 좁히고 인권이 신장된 참된 의미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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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기관 활동

FORUM-ASIA는 우리가 방문했던 여타 기관들과는 여러 측면에서 상

당히 차이가 났다. 우리와 동행해서 길을 안내해준 현지 안내인마저 골목

길을 잘못 들어서 위치를 찾는 데 한동안 헤맸던 기관이기도 했다. 그에 

반해 다른 방문기관들은 주로 큰 길가에 위치해 있고 여러 기구들이 밀집

돼있는 유명한 건물에 자리잡고 있어 찾아가기가 비교적 수월했다. 비록 

FORUM-ASIA 사무소가 다층건물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우리가 견학했

던 여타 국제기구에 비추어 보면 사무실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었다. 외

관에서부터 국제기구와 NGO 간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방문 당일 우리를 맞이해준 사람은 Saartje Baes라는 활동가였는데, 본

래 만나기로 약속했던 담당자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

면 본래 담당자의 사정상 본인이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었다. 사전교육 때 안내받았던 대로 방문 기관 담당자에게 나의 이력

서 및 커버레터를 이미 발송했는데, 담당자를 대신하는 활동가가 본 프로

그램의 취지나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숙지하고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사무소에 도착한 후 우리는 위층에 있는 회의실로 이동했는데, 내

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선 Saartje Baes 활동가로부터 

FORUM-ASIA의 전반적인 활동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들었다. 그녀는 

벨기에 출신으로서 FORUM-ASIA에서 활동하기 시작한지 2~3년 정도 

되었다고 본인을 소개했다. 우리가 방문했던 다른 국제기구에서처럼 회의

실에는 직급이 높은 직원이 동석한 것도 아니었고 정장을 착용했던 우리

와는 달리 현지 활동가들은 사무실에서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어서 격식

을 차리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동료 학우들은 그녀가 발표를 

하는 도중에도 질문을 던지는 등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다소 편안

한 분위기였다. 다음으로는 나의 발표가 이어졌고, 발표를 마친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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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우리를 맞이하고 회의실에서 우리와 시간을 함께했던 

FORUM-ASIA 관계자는 그녀뿐이었다. 발표 준비를 하는 내내 내가 염

두에 두고 있던 청중은 FORUM-ASIA 활동가들이었고, 발표를 마치고 

나면 가장 듣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반응과 생각이었다. 특히 FORUM-

ASIA 측에 제시했던 두 가지 제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하지만 질의응답 때 주로 우리 동료 학우들이 발언했으

며 발표를 들었던 그녀는 나의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발표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을 뿐이었다. 인권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도중 오히려 그녀는 한국에서 학교 교과과

정에 인권교육이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를 문의한 바 있다. 비록 자유

로운 분위기 속에서 특정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인권에 관해 다양한 논의

가 이루어져 유익한 측면도 있었지만, 방문기관 측에서 발표자로부터 가장 

관심있게 듣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가 없어 발표 후 

기관 측으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FORUM-ASIA에서 기념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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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방문 내용

동료 학우들이 발표했던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자리를 함께했던 기관 관

계자가 적어도 4~5명은 되었으며 발표자의 발표를 호기심을 가지고 경청

하는 편이었다. 동료 학우들의 발표에 대해서는 기관 측으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는 동료 학우들이 발표에 심혈을 기울여서 오

랫동안 노력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칭찬을 넘어서 발

표 내용과 관련해 발표자가 간과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점들을 지적하

는 등 기탄없는 평을 내렸을 때 나는 해당 기관에서 궁극적으로 중시하고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편, 동료 학우들의 발표뿐만 아니라, 방문 기관 측에서 준비한 발표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발표 형식은 기관마다 상이했는데, 

기관의 임무와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할 때보다는 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들려주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담이나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때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방문 기관 중 가장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던 곳은 자유선

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ANFREL: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라

는 NGO였다. ANFREL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다년간의 실무경험이 있

는 여러 활동가로부터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는데, 토

론할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 정도로 아시아의 선거

에 대한 활동가들과 벌였던 토론은 흥미진진했다. ANFREL 활동가들도 

한국의 선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 덕분에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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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교육 및 특강

현지 교육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매일 저녁마다 밤늦게까

지 숙소에 있는 회의실에 모여서 다음날 발표를 맡은 동료 학우의 발표 리

허설을 듣는 시간이었다. 이는 발표 예정자가 예행연습을 하는 시간이었

을 뿐만 아니라, 은기수 교수님을 비롯해 다른 동료 학우들로부터 평을 듣

고 자신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는 단지 발표 예정자에게 자신의 발표 준비를 마무리짓는 데 도움이 되었

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료 학우들도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다. 날이 갈수록 실전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발표자의 실력뿐만 아니라, 

이를 검토하고 평하는 동료 학우들의 판단력도 점차 향상되고 있다는 점

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나는 현지 도착 바로 다음날에 발표를 맡았는데, 프로그램 일정상 모든 

동료 학우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행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

았다. 비록 동료 학우들에 비해 발표를 일찍 마쳐서 기관 방문 첫날을 제

외한 남은 일정 동안에는 별다른 부담감이 없어서 편하긴 했지만, 발표 전

날에 동료 학우들로부터 평을 들어보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웠다.

한편, 김태형 박사님의 특강도 상당히 유익했다. 나는 오랜전부터 국제

기구 진출에 관심을 가졌던 터라 그동안 국제기구에서 재직하고 있는 한

국인 초청 간담회나 강연에 여러 차례 참석한 바 있다. 하지만 김태형 박

사님만큼 국제기구에서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진솔하게 들려준 경우를 보

지 못했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경우의 장・단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서 설명해준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네트워킹 행사 등 기타 활동

우리가 Chulalongkorn University를 탐방하러 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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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온 것은 교복차림을 하고 있던 대학생들이었다. 남학생들은 모두 검정 

바지에 흰색 와이셔츠를 착용하고 있어서 마치 고등학교에 들어선 기분이

었다. 또 졸업식 때마다 태국 국왕이 직접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격식을 

상당히 중시하는 대학문화가 발달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편, 동문의 밤에는 여러 선배님을 만나뵐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나

와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동년배인 인턴을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다. 

이처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연락처를 주고받기에는 동문의 밤이 가

장 좋은 기회였다. 한편, 그 외에도 기관 방문 시 현직 직원들과 인사를 나

누거나 자신을 소개할 때 등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는 수시로 있었다. 

처음으로 만난 사람과 인사를 나누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나는 

명함을 주고받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이때 국내에서 넉넉히 준비해 챙

겨갔던 내 명함은 매우 유용했다.

ANFREL에서 기관 브리핑을 듣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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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나는 금번 GTP와 유사한 교육연수에 참가한 경험도 있고, 그동안 해외에

서 체류해본 경험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국내를 제외한 다른 아시아 지역

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방콕이 국제기구들이 밀집해 있

는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영어만으로도 현지에서 생활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나의 편견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

지어를 구사하는 안내인이 없었다면 기관들을 찾아다니기가 상당히 곤란

했을 것이다. 이처럼 나는 비영어권에 소재한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경우 

현지어의 구사 가능 여부가 현지에서의 일상생활을 상당 부분 좌우할 수

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는 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팀워크

다른 동료 학우들과의 협력정신은 국내 사전교육 때부터 시작해서 현지에 

가서도 저녁 때마다 진행된 리허설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발현되었다. 비

록 발표 주제와 관심사는 모두 다르긴 했지만, 매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서로에게 평을 하며 기탄없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발표 예

정자를 포함해서 모두 서로에게서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향후 계획

GTP를 준비하던 중 나는 올해 봄에 인턴십에 지원했던 UN 인권최고대

표사무소 본부로부터 하반기 인턴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

하여 얼마 전부터 제네바 현지에 와서 인터십을 시작했다. 비록 방콕에 있

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번 GTP에 참가했던 덕분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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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 대한 시야와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또 GTP에 참가하면서 

배우고 터득한 경험들은 내가 현재 인턴십을 수행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얼마전 나는 방콕에서는 연락이 안 된 김기연 FORUM-ASIA 부사무

국장님을 이곳 제네바에서 우연히 만나뵐 기회가 있었다. 물론 나를 소개

하면서 근래에 FORUM-ASIA 방콕사무소를 방문한 적도 있다고 밝혔

다. 비록 방콕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사무소에 있는 활동가들과 네트워킹

할 기회는 별로 없었지만, 이번에 방콕사무소를 방문했던 것을 기반으로 

제네바에서 나의 네트워크를 보다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취업과 관

련해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생이든, 대학

원생이든 졸업을 앞두고 있고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

황이라면 이러한 기회를 적극 이용해보기를 권장하고 싶다. 또 이런 프로

그램에 참가하게 될 경우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뵐 흔

치 않는 기회가 올텐데, 출국할 때 자신의 명함을 반드시 챙겨갈 것을 권

하고 싶다. 특별한 소속이 없는 전업 대학(원)생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함은 하나 제작할 것을 추천한다.



 학생 보고서

방콕: 국제기구·NGO 편   109

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방콕 GTP의 홍보 포스터를 우연히 게시판에서 보게 되었다. 평소 게시판

에서 정보를 얻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 포스터만 유독 눈에 들어왔을

까? 항상 관심있게 생각하던 ‘NGO’, 이 세 글자가 크게 쓰여 있어 그랬

던 것 같다. 포스터를 보고 바로 지원할 마음을 굳힌 것은 아니었다. 외국

에 나가는 일은 얻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예컨대 그때 국내의 다른 일정과 겹치지는 않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준비할 것은 많은지 등을 모두 체크해보아야 한다. 나를 

제일 망설이게 했던 것은 계절학기 첫 주와 GTP 기간이 겹친다는 사실이

었다. 여러 날을 고민하고, 결국 계절학기 첫 주를 빠지고라도 GTP에 지

원해보자는 결심이 섰다. 합격하면 교수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할 생각이

었다. 

GTP 방콕 편에 다녀와서

강아름 (언어학부 10학번)

06



110   2013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지원과정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는 공지를 받게 됐

다. 면접 날까지 방콕에 위치한 NGO에 대해 리서치를 하고, 혹시 모를 

질문에 대비했다. 면접은 100% 영어로 진행됐고, 내가 GTP에 참여해야

만 하는 이유, 포부를 묻는 질문부터 미래 내 꿈에 대한 질문까지 광범위

하게 던져졌다. 면접 때는 추가질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있

는 사항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사전교육

합격자들은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은 

처음으로 다른 합격자들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참석하는 것이 좋

다.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듣고 자기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학과, 이름도 알게 되고 지원 동기도 공유한다. 나는 전공 수업과 오리엔

테이션 시간이 겹쳐 전공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

다. 사전교육은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된다. 모두 경력개발센터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통해서 얻는 바도 크기 때문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추천

한다. 나는 교육을 모두 가지는 못해서 그 점이 아쉽다. 여러 가지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는데, 발표 스킬, 발표 주제 선정, 레쥬메 작성 등이 그 예이

다. 사전교육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력서에 대한 것이다. 외국

인 강사께서 오셔서 영어 레쥬메 쓰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큰 도움

이 됐다. 국내용 이력서와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전교육이 없었으

면 레쥬메 작성이 많이 어려웠을 것이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자기가 발표하고 싶은 기관 1, 2, 3순위를 정하라는 

메일을 받게 된다. 이를 수합하여 GTP 측에서 각자가 맡아 발표할 기관

을 통보한다. 본인은 2위에 적은 기관인 World Bank에서 발표를 하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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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통 1인당 1기관에서 발표를 한다.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2명이 1기

관에서 발표하는 팀이 2팀이 선정되었다. 발표 주제는 기관에서 보통 정

해주지만, 자유 주제를 주기도 한다. World Bank에서는 주제를 미리 선정

해서 보내줬다. “How to improve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ailand”, 

“How Thailand can learn from Korea’s experience in moving towards 

high income country”의 두 가지 주제였고, 우리 팀은 후자를 선택했다. 

발표 기관 배정부터 방콕으로의 출국 전까지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 넉넉한 한 달이 아니고 촉박하게 한 달이다. 주제를 받았으면 

바로 개요를 짜고 발표 내용, 발표 PPT를 구상해야 한다. 더구나, 그 기간

이 대학교 기말고사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미리 서둘러 준

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촉박하다. 만일 팀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경우에

는 회의를 무리해서라도 자주 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야만 좋은 개요가 

나올 수 있다. 

출국에 임박해서, 경력개발센터에서 총 세 번의 리허설을 거치게 된다. 

정석대로 하면, 첫 번째 리허설 전까지 PPT가 완성되어야 하며, 발표 내

용이 숙지되어야 한다. 나는 리허설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발표 피드백

을 받을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리허설 날짜

를 실제 발표 날짜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리허설 때는 오

픈 피드백을 받게 된다. 교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그 발표에 대해 

코멘트를 하므로 각오해야 한다. 첫날 리허설은 모두가 난관을 겪었지만 

점차 두 번째, 세 번째 리허설을 거치면서 완성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도 출국 직전까지 PPT 완성은 계속된다. 교수님

과 계속 소통하면서 발표 내용을 다듬는다. 출국 직전에는 PPT 외에도 준

비할 것이 많다. 한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 내내 정장을 입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벌의 정장이 필요하다. 나는 정장 세 벌을 준비했다. 옷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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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이 챙겨야 한다. 또한 태국 화폐로 환전해야 하는데, 나는 달러만 가

지고 가서 조금 더 비싸게 돈을 낸 면이 없지 않다. 달러를 아예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태국 돈으로 환전하는 것이 더 좋다. 또 필수적으로 준비

할 것이 노트와 필기도구 그리고 노트북이다. 가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필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비상약, 슬리퍼, 선글라스, 선크림 등

을 준비한다. 

드디어 비행기를 탄다. 오후 비행기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모두가 제

시간에 도착해서 담소를 나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콕까지는 5시간 30

분 정도가 소요된다. 비행기 안에서는 다들 좋아하는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비행기에서 내려서는 우리가 대여한 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했다. 룸

메이트는 도착해서 방 키를 받으면서 알려줬다. 짐을 풀고, 따뜻한 물로 

씻으니 그제서야 방콕에 왔다는 것이 실감났다. 하지만 무작정 신나는 감

정은 아니었다. 첫날 발표자들은 우선 내일 있을 발표에 대비한 리허설을 

하느라,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발표를 계속 퇴고하느라 바빴다.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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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나와 정준 오빠가 발표하게 된 기관은 World Bank이다. World Bank는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어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융자나 각종 프로젝트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방콕에 위치한 

World Bank 지부는 특히 아태지역의 문제를 관할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아태지역에 특수화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개발에 힘쓰고 있다.

발표 주제 및 내용

전술했듯이, World Bank에서는 주제를 미리 선정해서 보내주었고, 그 

중에서 “How Thailand can learn from Korea’s experience in moving 

towards high income country”라는 주제를 선택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

유는 한국과 태국의 비교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

다고 생각했고, 특히 한국의 과거사를 리서치하면서 한국 경제의 발전 경

과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발표 기관 활동

발표 당일, World Bank로 가는 내내 발표 내용을 숙지했다. World Bank

는 다른 UN 기관과는 달리, 숙소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있었다. 기관에서 

두 분이 참석해주신 가운데 World Bank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듣고 우리 

팀의 발표가 이어졌다. 피드백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나서 간단한 사

내 투어가 마련되어 있었다. World Bank의 사옥은 전 부서가 문이 없이 

열린 오피스였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그만큼 서로 의사소통하기 편한 구

조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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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방문 내용

다른 기관들은 시간 순서에 따라 적어 보았다. 방콕에 도착한 밤, 그 밤

이 지나고 날이 밝았다. 드디어 프로그램의 진정한 시작이었다. 첫날 방문

할 기관은 ILO와 FORUM-ASIA였다. 발표자들은 계속해서 스크립트와 

PPT를 체크했다. ILO는 숙소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 약 10분만

에 도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건물은 UN ESCAP 건물이라고 하는데, 

ILO를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들이 모여 있었다. 들어갈 때 소지품 검사를 

거치고, 여권을 제출한다. 그러면 당사에서 출입증을 발권해준다. 이 출입

World Bank에서 발표하고 

있는 박정준 선배.   

World Bank에서 발표하고 

있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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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찍고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ILO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세 분의 한국인을 포함해서 외국

인이 여러 명 참여했고, 그 중의 한 분인 Alex Aziz께서 ILO와 ILO의 인

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셨다. 본인도 인턴으로 시작해서 

지금 정식으로 일하게 됐다고 하니, 우리 학생들의 눈도 반짝일 수밖에 없

었다. ILO는 국제노동기구로서 모든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

력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기구이다. ILO에서 발표를 담당한 혜원 언니는 한국 청년 노조와 ILO

와의 협력을 제안하는 발표를 했다.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UN 건물을 처음 보고 놀란 

최웅식 선배.

UN 건물 앞에서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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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감사패 증정과 사진 촬영을 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했다. 

점심 식사는 그 건물 2층에 위치한 카페테리아였다. 뷔페식이었고, 다양한 

먹거리가 있었다. 태국 현지 음식에서부터 서양식 음식, 각종 디저트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는 FORUM-ASIA로 향했다. 이곳은 다소 찾아가기 어려웠

다. 골목골목을 지난 후, 그래도 차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야 했다. 어렵게 

찾은 그곳은 외관은 허름했지만 엄청난 일을 하는 곳임을 느낌으로 단번

에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조금은 지원이 

부족한, 그러나 사람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FORUM-ASIA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권보호를 통해 궁극적인 

지역의 발전과 개발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벨기에 인으로서 

FORUM-ASIA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Sarah 한 명만이 참석한 가운

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먼저 Sarah에게 간단히 기관 설명을 들은 후 웅

식 오빠의 발표가 있었다. 아시아에서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ILO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혜원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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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방콕에 위치한 한국대사관을 찾았다. 대사관에 오기 전에 우

연히 미얀마 대사관을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허름했기 때문에 그런 비슷

한 건물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구부터 굉장히 화려하고 큰 

건물이 우리 눈 앞에 나타났다. 여기가 한국대사관이라고 한다. 나도 모르

게 뿌듯해졌다. 대사관은 위치해 있는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힘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태국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

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회의실에 착석한 후, 참사관님께 여러 말씀을 

청해 들었다. 특히 태국과 우리나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며, 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태국에 

많은 수의 한국 교포분들이 살고 계시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다음 날, 먼저 향한 곳은 ANFREL이었다. ANFREL은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를 지향하는 NGO이다. 태국뿐만 아니라 전 동남아시

아 지역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었다. 이 기관은 유일하게 태국

인들만 참석했고, 우리를 너무나 환대해 주셨다. 다과뿐만 아니라 각종 팸

플릿과 티셔츠를 넣은 에코백 하나를 통째로 주셨다. 먼저 ANFREL 측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의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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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나눈 후, 혜린이의 발표가 이어졌다. 

트위터 도입과 대한민국의 선거・투표 양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발표였다. 

질문 세션에서 그분들도 우리나라 이번 대선의 높은 투표율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날의 일정은 조금 빠듯했다. ANFREL에서 신속히 UNESCAP 건

물로 이동했다. 마찬가지로 소지품 검사를 하고 여권을 맡긴 후 입장할 수 

있었다.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시기 위해서인지 크게 환영해주시면서 올라

가기 전부터 여러 설명을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셨다. 감사했다. UNES-

CAP은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을 의미한다. 먼저 Environment 부서에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 Transport 부서로 넘어가기로 했다. Environment 부서에 도착했더

니 이미 직원분들께서 와 계셨다. 기관과 부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가적

으로 지금 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환경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프랑스인이 직접 CD까지 

나누어주며 상세히 설명해줬다. 그 다음에는 주연 언니의 발표가 이어졌

다. 그 다음에는 Transport 부서로 얼른 이동했다. 기관 설명은 짧게 듣고 

UN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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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혜림이의 발표가 있었다. 철

도의 효율성에 대한 발표였는데, 

참석하신 전문가분께 큰 호응을 

얻었다. 

그 다음에는 UNESCAP 소속

의 한 태국 여성분께서 건물을 간

단히 투어해주셨다. 몇층에 무엇

이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었고 몰랐던 여러 곳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

다.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은 회의장이다.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곳이었다. 

아직 회의가 시작되지 않아 어수선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신기했다. 엄숙

한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동문 선배이신 김태형 박사님의 강연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 강연은 조금 특별했는데, 가식 없이 정말 순도 100% 진실한 강연이었

기 때문이다. UN의 허와 실에 대해 낱낱이 말씀해 주셨다. 포장없이 정말 

경험하신 그대로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다. 이밖에 레쥬메 준비, 인터뷰 

대비 등 UN에 입성하기 위한 과정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다. 

다음 날, World Bank에서의 발표를 마치고 WHO로 이동했다. WHO

는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설립한 UN 전문기구이다. 

WHO도 기관에서 두 분이 참석해주셨다. 인도 분께서 기관 발표를 해주

셨고 그 다음에 현우의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후에는 전반적인 인턴십 제

도에 대해서 자세히 청해 들을 수 있었다. 

그 다음 날에는 IOM으로 향했다. IOM은 모든 기관을 통틀어 우리를 

제일 환대해준 기관이다. 국제이주기구인 IOM은 유럽 내 이주민을 지원

하기 위해 처음 설립돼 직업, 교육, 자유 등 다양한 목적 때문에 증가하는 

WHO 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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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을 지원하는 국제 조직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기관 설명도 자세하

게 해주셨고, 세부적인 프로젝트 설명도 무려 세 분이나 나와서 직접 프레

젠테이션 해주셨다. 직접 일에 뛰어들어 활동하고 계신 분들께 기관에 대

해 진정으로 배운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었다. IOM이라는 기관이 있는

지도 몰랐는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또 직접 현장에 계신 분

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욱 와닿았다.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이 아쉽다. 다른 기관에서도 우리를 많이 신경써 주셨지만, 

IOM은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었다. 그 다음에 창섭 오빠의 발표가 이

어졌다. 

그리고 UNESCO로 이동했다. UNESCO의 기관장님이 우리나라 분이

셔서 너무나 놀라웠다. 여러 말씀을 청해 들을 수 있었다. UNESCO에 대

한 간략한 소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 그 자리에 가실 수 있었는지까지 말

씀해 주셨다. 한국인 인턴도 세 명이나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다. 이 분

들은 막 인턴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생생한 인턴제도에 대

해 들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한 분은 하버드대학생이셨다. 다른 한 분은 

IOM의 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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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지

원제도를 꼭 활용하라며 팁을 주셨다. 일본 여성분께서 UNESCO 기관에 

대한 자세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주셔서 그것을 경청한 후에, 우리 모

두는 기관장님의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혜진 언니와 현정이가 준비한 발

표를 진행했다. 

마지막 날에는 WFP와 UNEP이 예정되어 있었다. 마지막까지 수고한 

한결이와 승은 언니가 프로그램의 마지막 발표를 점찍는 순간이었다. 먼

저 WFP로 향했다. WFP는 세계식량계획을 의미하며, 세계식량안보와 극

빈국의 농업개발 문제, 식량개발에 관한 정책 토의, 식량원조 모금, 개발도

상국의 식량자급정책에 관한 지원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WFP는 이름대

로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준비해주셨다. 기관 소개를 듣고 

한결이의 “Food for New Village” 발표가 이어졌다. 

그리고 UNEP으로 이동했다. UNEP에는 한국인 분들이 많았고, 또 그 

분들께서 다른 직원 분들을 초대해 주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 

UNEP은 국제연합 환경계획으로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주관하고 있다. 우리 GTP 프로그램의 마지막 발표자인 승은 언니가 환경

에 의한 알레르기,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UNEP

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는 한국인 선배께서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질

문을 해주셨다. 

현지 교육 및 특강

현지에서는 매일 밤, 다음 날 있을 발표를 리허설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했다. 실전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의견, 보완

할 점, 좋았던 점 등을 서로 돌아가면서 말했다. 이러한 피드백 세션을 통

해 다음 날 발표자들은 더욱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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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탐방, 동문의 밤, 네트워킹 행사 등 기타 활동

Chulalongkorn University 탐방이 기억에 남는다. Chulalongkorn 

University는 태국의 서울대와 같은 곳이다. 공립에, 역사도 오래되었

고, 무엇보다 태국에서 내로라하는 수재들이 모두 모인 대학이다. 특히 

Chulalongkorn University 공과대학은 아시아 25순위에 들만큼 유명하다. 

우리를 위해서 Chulalongkorn University 측에서 직접 오셔서 학교에 대

한 설명을 해주시고 홍보영상을 보여주셨다. 다음 학기에 여기로 교환학

서울대학교 동문의 밤에서 

하동우 회장님의 환영사.

서울대학교 동문의 밤에서의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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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으로 오는 창섭 오빠도 있는만큼 다들 경청했다. 우리를 위해 다과도 마

련해 주시고 목마르지 말라고 계속해서 물을 따라주셔서 너무나 감사했

다. 설명을 들은 후에는 Chulalongkorn University를 도보로 걸으면서 견

학하며 사진을 찍었다. 

또한 특별히 마련되어 있던 서울대학교 동문의 밤도 기억에 남는다. 방

콕에 거주하시는 서울대학교 동문 선배님들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하고 말

씀을 청해 듣는 자리였다. 방콕에서 제일 좋은 레스토랑 중 한 곳에서 이

루어졌다. 부인과 함께 나오신 선배님도 있었고 홀로 오신 선배님도 있었

다. 맛있는 뷔페를 먹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진로 상담도 하

고 살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듣기도 했다. 처음에는 동문 회장님, 총무

님의 말씀을 청해 듣고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했다. 우리 테이블에서는 

현재 UN에서 김태형 박사님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동문 선배님께

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 우리 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유학하셨

다고 하는데 유학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어쩌면 NGO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가벼운 마음에서 시작했던 

GTP였다. 하지만 기관 조사와 발표 준비를 하면서 생각보다 세계 문제에 

대해 훨씬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순발력, 

발표력도 기를 수 있었던 기회였다. 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학교의 감

사한 지원금을 받아 가는 프로그램인 만큼, 일정이 빡빡했다. 그러나 그러

했기에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정보와 더불어 순발력이나 인내력,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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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함께 습득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많은 학우들이 GTP와 같은 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

는 바람이다. 

팀워크

발표는 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GTP는 팀워크를 기를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함께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만들면서 돈독한 팀워크가 형

성된다. GTP를 통해 다시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향후 계획

GTP를 통해서 얻은 인턴십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기관에 대한 인턴을 지원하고, 실무 경험을 쌓고자 한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글로벌 인턴십도 한국에서 리쿠르팅하는 인턴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다. 내가 이 분야, 이 기관에서 얼마나 일하고 

싶은지, 기여하고 싶은 지가 인턴십 성공 전략의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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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나는 마이스누 공지사항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편인데, 3학년이 되면서 학

교생활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해보고자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도 자주 들어

갔다. 특히 이번 방학 때는 여름 계절학기를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다

른 활동이나 인턴십 등을 해보고자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에 GTP 방콕 편

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았다. 방학 동안 예정되어 있던 한 달 간의 전공실

습 때문에 방학기간을 통째로 반납해야 하는 기업체나 회사 인턴십은 시

간대가 맞지 않았고, 휴학생 위주로 장기간 모집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한달 이하의 짧은 프로그램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해외도 다녀올 수 있으면서 여러 국제기구를 방문하고 영어 프레젠

테이션 기회까지 주어지는 GTP를 보고 바로 지원하게 되었다. 

우선 전공분야가 동물생명공학이기 때문에 국내 축산업계나 제약회

사 쪽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와는 달리 UN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준 GTP
박현우 (동물생명공학부 11학번)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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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를 방문하는 GTP에 지원하계 된 가장 큰 계기는 “영어 실력 배양 

및 시야 넓히기”였다. 평소 발표하는 것을 좋아해서 기회만 되면 항상 발

표를 하려고 했었고, 영어 스피킹을 위해 학원을 다녀야 하나 고민하고 있

었는데, GTP를 통해 영어 발표를, 그것도 이름 있는 국제기구에 직접 가

서 하게 되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다. 또한 방문을 통해 기관에 계

시는 관계자 분들께 내 이름을 알리고 오면 나중에 인턴십이나 해외로 나

가게 되었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과정

선발과정은 크게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서류접수를 

통해 자신의 경력사항, 수상 내역, 비교과 활동, 지원하게 된 계기, GTP 

참가자로서 내가 갖춘 여러 능력과 자격 및 흥미 분야, 나의 미래 진로 계

획 등을 적어 서류전형에서 평가했다. 

서류전형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영어면접을 진행했는데, 참가자들끼리 

얘기해보니까 면접 시 질문은 다 달랐던 것 같다. 면접관은 담당교수님과 

프로그램 담당자 두 분이 계셨고, 2:1 영어면접으로 진행되었다. 나의 경

우는 GTP에 지원하게 된 계기, 앞으로 나의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 GTP 참가가 어떠한 의의를 가지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국제

기관과 글로벌 기업의 역할 및 목표 차이에 대해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기

억한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서 좀 당황하고 제대로 대답을 못해서 면접

장을 나오자마자 당연히 탈락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일 바로 합격 

메일이 와서 좀 놀랐다. 면접인 만큼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갔었는데, 이

러한 준비성과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긍정적으로 작용했

던 것 같다. 

자기소개서나 지원서에 경력사항을 적는 칸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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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아직 학부 3학년이고 미필이며 학교나 동아리 활동 이외에 별다른 

활동을 한 것이 없어서 경력으로 무엇을 적어야 할지 힘들었었다. 학기 중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실험실 인턴 활동을 적고, 연구 주제와 연구 

결과만을 간략히 제시했다. 수상 경력의 경우는 학과 내에서 했던 학생 발

표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것을 기재했다.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

에는 인문사회계열보다 대외 활동, 공모전, 인턴 등의 경력이 부족한 경우

가 많은데, 있는 만큼만 기재하고 자신이 왜 선정되어야 하는지 그 참가 

목표와 의의, 앞으로의 계획, 비전 등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다. 

사전교육

내용

사전교육은 학기 중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진행되었는데, 한 번은 

KOTRA에서 오신 분의 방콕 특강을 들었고, 한 번은 언어교육원 강사님

께 영어 프레젠테이션 스킬 및 슬라이드 구성에 대해 배웠다. 비록 일주일

이라는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방콕에 대해 알

고 가니, 현지 가이드의 설명도 더 이해가 쉽게 되고 방문의 목적도 명확

해진 것 같았다. 프레젠테이션 교육 역시 유익했는데, 영어 발표 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접속어나 문장, 발음 교정 및 트레이닝, 슬라이드 구성 및 

PPT 작성법에 대해서도 전문성 있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또한 영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도 강

의를 들었다. 기존에 써놨던 것을 지우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 정도

로 국문과는 형식이 다른 부분이 꽤 많아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참가자별로 발표 기관과 발표 주제가 확정된 이후에는 담당 기관에 제

출할 자신의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발표 PPT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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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내용 구성을 가지고 프로그램 담당 교수님과 10~15분 정도 내용 보완 

및 수정 과정을 거쳤다.     

발표 준비

참가자들은 총 10개의 기관과 각 기관에서 제시한 발표 주제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적어서 제출했고, 참가자들의 우선순위가 최대한 반영되어 각자의 

발표 기관이 선정되었다. 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조류독감(H7N9)

에 대한 발표를 맡았는데 사회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의 분야와는 거리가 

멀어서, 전공 학과에 동물면역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 도움

을 부탁드렸다. 다행히 외면하지 않으시고 학부생으로서 정말 좋은 기회

를 얻었다며 발표의 큰 틀을 잡아주시고, 궁금한 점과 필요한 논문 및 자

료 등의 제공을 아끼지 않으셨다. 덕분에 막막했던 발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고, 시간 낭비 없이 현재 면역학 및 백신, 약물의 현황에 대해 정확

하게 조사할 수 있어서 발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발표를 위한 자료 조사와 PPT 제작은 시험기간에 조금씩 짬을 내어 진

행했고, 발표 리허설은 종강 이후 출국 전에 진행했다. 종강 후 바로 그 다

음주가 출국 일정이어서 일주일 정도밖에 기간이 남지 않아 좀 촉박했는

데, 일주일에 세 번이나 발표 리허설을 하며 교수님과 참가자들이 서로서

로 내용과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신 덕분에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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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국제보건기구는 보건 및 위생 분야

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설립된 UN 산하의 전문기구로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설립 목표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태평양・동남

아시아・중동・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의 6개 지역사무소가 있다. 우리

가 방문한 방콕 WHO는 전 세계에 설치된 국가별 사무소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1949년 8월 17일에 65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서태

평양 지역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WHO의 국내 활동으로는 정규협력사

업과 우리나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별지원사업 등이 있고 

기술자문 및 보건요원 기술 훈련, 연구 및 세미나와 워크숍, 보건 분야에

의 자금지원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발표 주제 및 내용

WHO 측에서 제시한 주제는 “H7N9, Is this a global threat?”, “Why 

Non communicable disease is important and what should we do?”, “Be-

tween Hypertension and Diabetes, which one you should tackle first and 

why?”의 세 가지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평소 동물면역학

과 동물유래 질병에 관심이 있던 터라, 조류독감의 한 종류인 H7N9에 대

해 연구하고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H7N9의 위험성에 대해 제시하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위협으

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백신 및 백신 적용 전략과 약물에 대해 발

표를 구성했으나,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하던 5월 중순과 발표기간인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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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사이에 H7N9이 점차 쇠퇴 단계로 접어드는 바람에 결국 출국 일주일 

전에 결론을 뒤집었다. H7N9은 큰 위협이 아니지만, 인플루엔자의 변종

과 내성, 재출현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

책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발표의 주제로 설정했다. 

우선 1918년에 발생한 Spanish Flu(H1N1)에서부터 시작하여 조류독

감의 역사를 설명한 후, 최근에 발생한 조류독감인 H5N1, H1N1과의 비

교를 통해 H7N9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했고, 

H5N1의 잠복기 및 변종 출현으로 인해 발생한 높은 치사율 등을 감안했

을 때 백신과 약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체적인 백신 전략으로는 백신 

보조제의 사용, 포위접종, 집단면역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 후 이를 조류독

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 치료 약물

인 타미플루와 릴렌자의 현황, 특허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및 이를 해

결하기 위한 강제실시 전략까지 설명했다. 

발표 기관 활동

방문한 WHO는 방콕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무소로, Director는 인도에

서 오신 Dr. Quazi Monir Islam이었다. Ministry of Health 건물에 있어

서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웅장할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큰 규모는 

아니었고 근무자는 5~6명 정도 되는 것 같았다. 

미팅장에는 Director 분과 한국인 직원 한 분께서 참여하셨고, 처음에 

간단하게 사무실을 둘러본 후 30분가량 WHO의 역할과 최근의 이슈 등

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발표 직전이라 긴장하고 있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

는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주변에 앉아 있던 동료들이 응원의 눈빛을 보

내 주어 힘을 내 발표할 수 있었다. 

15분 정도 H7N9을 주제로 발표를 무사히 마친 후, Director 분의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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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질문에 대답하며 나의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들었는데 너무 전문가이

셔서 깜짝 놀랐다.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잘 되었고 어떤 점을 놓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해주셨

다. 자세한 내용까지 질문하셔서 좀 당황하기는 했지만, 발표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보건정책적 접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특허권 강제실시와 백신 전략에 대한 실질적 실행과정에 대해서도 WHO

의 입장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기관 방문 내용

방콕 현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5일 동안 매일 2개의 기관씩 총 10개

의 기관을 방문했다. 첫날은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 및 실업 문제 등을 해

결하고자 하는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와, 아

시아 지역의 인권 등의 주제를 다루는 FORUM-ASIA라는 NGO 단체를 

방문했다. ILO는 UN의 전문기구 중 하나로, 이곳에서 발표를 맡은 참가

UN 본부 앞에서 은기수 교수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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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우리나라의 청년유니온과 ILO의 협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다. 현재 ILO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초에 정식 기구로 승인된 청년유니온과 ILO가 협력한다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한국의 실업 및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FORUM-ASIA에서 발표를 맡은 참가

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공하고 있는 내용인 아시아 지역의 인권 문제

를 주제로 발표했다. FORUM-ASIA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분야인 만큼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둘째 날에는 아시아의 선거 감시기구인 ANFREL(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아시아 자유선거네트워크)과 UNESCAP(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를 방문했다. ANFREL에 계신 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반갑게 우리를 맞아

주셨고, 마지막에 인사할 때는 “이제 태국에 친구가 생겼으니 앞으로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의견과 관심사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훈

훈하게 마무리해 주셨다. 여기에서의 발표 주제는 Election과 Entertain-

ment 및 SNS였는데, 최근 들어 유명 정치인이나 정치 현상에 대해 이를 

희화화하고 딱딱한 정치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잘 설명해주었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한 활발한 투표 

독려 활동을 통해 젊은 층의 투표율, 정치 참여가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을 

알려주었다. ANFREL 직원들 모두 한국의 사례를 보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며 감탄했고, 정치 참여의 증가가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니라며 아

무 의견 없이 투표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이후에 방문

한 UNESCAP에서는 환경국과 교통국 두 군데에서 발표를 진행했는데, 

두 곳 모두 한국 분들이 중요한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환경국에서는 

국제 개발의 측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발전 및 환경오염 등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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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이론과 가설을 통해 제시했고, 교통국에서는 railway를 통한 개

발의 장점과 그 효과에 대해 여러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완성도 높은 발표

를 했다. 

셋째 날에는 장기개발자금의 공여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목

적으로 하는 The World Bank를 다녀온 후 내가 발표한 기관인 WHO에 

갔다. The World Bank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분석해가며 trade와 educa-

tion을 통한 태국의 발전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2명의 참가자가 팀을 

이루어 발표했다. 태국의 시장 개방 필요성, FTA 등의 무역 측면에서 설

명한 후 교육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시했다. WHO에서는 

내가 H7N9이라는 주제로 과거의 다른 바이러스들과 비교한 후 현재 상

황을 분석하여 이것이 큰 위험은 아니지만, 앞으로 발생할 조류독감에 대

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drug, vaccine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WHO 담당자이신 Dr. Quazi Monir Islam 및 은기수 교수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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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날에는 이주민의 직업・교육・자유 등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단체

인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에 간 후 UNESCO(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에 갔

다. IOM에서도 ANFREL처럼 우리를 크게 환영해주셨는데, 담당자 분들

께서 무려 5개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주실 만큼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

했다. 발표 주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내는 국가와 받는 국가 모두가 이

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UNESCO의 경우 우리 

쪽에서 준비하고 관심을 가진 분야는 한국의 pop culture 사례를 분석하며 

UNESCO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분야를 제시하여 관심을 촉구하는 

팀 발표였는데, 태국 UNESCO에는 문화 분야가 아닌 교육 분야의 담당

자 분들만 계셔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 좀 아쉬웠다.   

마지막 날에는 UN 산하의 식량 원조 기구인 WFP(World Food Pro-

gramme, 세계 식량 계획)와, UN의 환경 관련 활동의 종합 관리와 국제 협

력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UNEP(UN Environmental Programme, 유

엔 환경계획)에 방문했다. WFP는 방문 기관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으

WHO에서 GTP 참가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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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 전공 분야와도 연관성이 있었고 여러 영상을 비롯한 발표자료를 통

해 WFP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해 주신 것 같다. 우리의 발표 주제는 새마

을사업 등의 국내 사례를 Forestation과 연관시켜, 현재 WFP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Forestation 사업을 접목시키는 것이 식량 문제를 해

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

은, GMO와 같은 유전자 조작 식품이 아직까지는 기아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한다는 답변이었다. WFP에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들 중 

대부분이 위험성을 이유로 GMO의 지원은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후 

UNEP에서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참가자가 Allergy를 주제로 공공보건

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했고, UNEP와 WHO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HELI(Health and Environment Linkages Initiative)에 대한 현황과 사업 제

안을 하는 내용이었다. 

현지교육 및 특강

한국대사관

첫날 ILO와 FORUM-ASIA를 방문한 후 태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방

문했다. 외국에 있는 대사관의 크기와 규모가 그 나라에서의 위상을 나타

낸다는 말이 있는데, 한국대사관의 규모와 웅장함으로 보아 태국에서 한

국의 위치를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전통 기와를 사용한 지붕과, 건

물 앞 정원에 태극기 모양으로 조경을 해놓은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태극기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눈에 띄었고, 

양쪽 벽면에는 역대 태국 대사님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후 권영습, 

신성철 참사관님과 2시간에 가까운 토론을 진행했다. 태국대사관의 구조

와 그 역할, 태국에서 한국의 위상, 앞으로 대사관이 해나가야 할 임무 등

에 대해 설명을 듣고,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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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셨다. 대사관은 크게 정무 업무, 문화 및 교육 업무, 경제 업무 등으로 나

뉘어져 있었는데, 이 중 인상적인 것은 현재 태국에 8개 정도의 한국어학

과가 개설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 태국어학과가 없는 것을 감

안했을 때 태국에서 한국의 입지를 느낄 수 있었고, 미래에는 한국어교육

학과가 개설되어 태국인 한국어교사 배출을 통해 더욱 더 우리나라의 자

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UNESCAP 특강

둘째 날 UNESCAP에서의 발표를 마친 후에 UN 회의장 및 건물을 둘러

본 후, Economic Affairs Officer로 근무하시고 계신 김태형 박사님의 특

강을 들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프로그램 중 하나였는데, 

UN이라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방문 전

에 UN은 그저 전 세계의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국제 기구라는 추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가 직접 방문해 발표를 하고 설명을 들으며 그 역할에 대

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면, 이 특강을 통해 UN이라는 기관이 아닌 그 기

관에서 일하는 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담당

하는 업무의 스케일도 크고 직원 복지, 보수도 좋아서 놀랐다. 정년도 62

세로 한국보다 길고 자녀 교육비 등의 지원, 보수 및 연금 수령액 등에 대

해 실질적인 액수까지 알려주셔서 좋았다. 그 외에 국제기구에 근무하면

서 느끼는 장점과 단점 수십 가지를 짚어가며 설명해주셔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Presentation 리허설 

현지에서 매일 일정을 마친 후에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호텔 세미나실에 

모여 발표 리허설을 진행했다. 다음 날 발표를 하게 될 두 사람이 최종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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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설을 하고, 그에 대해 코멘트를 해주며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었는데, 

아마 이 리허설이 없었다면 모든 발표의 질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을 것이

다. 하룻밤밖에 남지 않은 만큼 모두들 거침없이 코멘트를 해 주었는데, 

모든 발표자가 이를 잘 반영해 다음 날 훨씬 높은 수준의 발표를 성공적으

로 할 수 있었다.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네트워킹 행사 등 기타 활동

Chulalongkorn University 탐방

태국 최고 명문인 Chulalongkorn University 탐방은 학교에 대한 소개 영

상 및 설명을 들은 후 짧은 캠퍼스 투어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담당 교

수님인 은기수 교수님이 매년 이곳에서 강의를 하신다고 하셔서 그런지 

학교에 대해 잘 알고 계셨고, 일일 가이드로 30분 정도의 학교 투어를 직

접 이끌어주셨다. Chulalongkorn University의 졸업식에는 왕족이 직접 

참여해 한 명 한 명 졸업장을 수여해주기 때문에 그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졸업식 한 달 전부터 준비가 한창이었다. 

중・고등학교처럼 교복을 입고 다녀서 놀랐고, 학교를 대표하는 색이 핑크

색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참가자 중 나의 룸메이트 형

이 다음 학기에 이곳으로 교환학생을 온다고 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역

대 두 번째로 오는 것이라고 한다. 

서울대학교에도 중・고등학생들이 자주 구경을 오는데, 나도 지인들

의 부탁으로 서너 번 학교 구경을 시켜준 적이 있다. 학교가 워낙 크다 보

니 관심 있는 학과의 건물 위주로 동선을 짜고 구경시켜주는데, 항상 빠지

지 않고 보여주는 곳이 바로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이다. 학생회관에 위

치하고 있는 수많은 동아리 방을 보여주며 대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

니라는 것을 알려주기에 좋고, 서점이나 문구점, 약국 등의 시설을 통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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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위치하고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보여주기 좋기 때문이다. 중앙

도서관 안쪽을 직접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 규모와 소장자료, 열람실 정

보 등에 대해 알려주면 “역시 서울대”라며 감탄하곤 했다. Chulalongkorn 

University의 탐방과 비교했을 때, Chulalongkorn University 역시 문구점, 

서점 등의 편의시설이 많이 위치해 있었다.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둘러보

지는 못했지만, 강당 같은 곳에서 요가와 체육활동 등을 하고 있었고 벽면 

여기저기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했다. 

SNU Alumni Night

이 프로그램 역시 가장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Centara 호텔

에서 진행되었는데, 24층에 위치한 최고급 뷔페에서 열 분가량의 선배님

들과 함께 근사한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다. 참가 학생 중 나 혼자만 농생

대생이었는데, 선배님들 중 농생대 졸업생이 두 분이나 있었고 우리 과 91

학번 선배님도 계셔서 정말 반갑게 인사드렸다. 과거 축산학과에서 동물자

원학과로, 현재 동물생명공학과로 바뀐 우리 과는 한 학년에 3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이고 재학생들도 그런 과가 있었냐고 물어볼 정도로 인지도가 

높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과 선배님을 만나 더욱 기뻤던 것 같다. 선배님

께서는 전공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셨는데, 회계법인에서 근무하시다가 현

재는 탐앤탐스 커피 동남아시아지역 지부장으로 근무하고 계셨다. 또 다

른 농대 선배님은 농경제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국제 농업발전 및 정책

에 관한 업무를 맡고 계셨다. 그 외 UN이나 여러 국제기구의 중요한 위치

에서 근무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선배님들을 보며, 앞

으로 나의 목표를 더 넓게 확장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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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ing Dinner

모두의 발표가 끝난 금요일 저녁은 시내에 위치한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먹었다. 가이드 분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여기는 전부 살아 있는 신선한 해

산물로 조리하기 때문에 훨씬 맛있고 고급 음식점이라고 한다. 신선한 왕

새우와 크랩을 정말 부족함 없이 먹었고, 모두들 발표에 대한 부담 없이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끄럽게 떠들며 만찬을 즐겼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밥을 다 먹을 때쯤 우리 테이블에 앉은 사

람들끼리 끝말잇기를 하고 게임을 하면서 동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너무 

신나서 흥분한 나머지 원탁 테이블을 돌리다가 접시를 깨버렸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태국에 잠시 휴양차 놀러 온 성시경이 등장해서 모두들 놀

랐는데, 이 모든 것이 그 동영상에 찍힌 것이다. 성시경은 한국인들을 보

더니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따로 밥을 먹었고, 몇 명은 음식점을 나오면서 

사인도 받아왔다. 너무 까칠하게 대해서 좀 실망하기는 했지만, 위 영상을 

보고 실컷 웃으며 평생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될 것 같다. 

이 날 저녁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태국 전통요리는 물론 일식, 한식, 중식, 양식까지 먹고 뷔페

도 자주 가서 바쁜 일정도 힘을 내어 소화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Bangkok City Tour

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방콕 시티 투어와 방콕 근교의 아유타야 관광

이었다. 이날만큼은 정장을 벗어 던지고 편한 복장으로 모두들 태국을 즐

기다가 올 수 있었다. 아침 일곱 시부터 모여서 바쁜 관광 일정이 시작되

었는데, 방콕의 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차오프라야 강에서 배를 타고 시원

한 바람을 맞으며 스트레스를 확 풀었다. 

이후 엄청난 스케일과 수많은 관광인파가 몰리는 왕궁과 에메랄드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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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광하고, 방콕 근교의 아유타야로 이동하여 3개의 사원을 구경하고 왔

다. 사람도 많고 왕궁 전체가 도금으로 뒤덮여 있어서 그런지 반사되는 열

기로 인해 엄청나게 뜨거웠지만 태국 국왕의 위엄과 그 힘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사실 가만히 있어도 땀으로 뒤덮일 정도로 너무 더워서, 아유타야로 이

동할 때만 해도 무슨 사원을 3개씩이나 구경하나 싶어서 그냥 시원한 곳

에 들어가서 쉬고 싶었는데, 사원을 직접 방문하자마자 이런 생각은 싹 사

라졌다. 다 비슷할 줄 알았는데 3가지 사원 모두 색다른 고유의 느낌을 가

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다. 웅장한 사원의 건물을 이

루고 있는 벽돌의 색, 푸르른 나무와 잔디의 초록색, 하얀 뭉게구름이 떠 

있는 새파란 하늘이 어우러져서 정말 아무렇게나 찍어도 사진의 색감이 

정말 좋았다. 엄청난 크기의 불상과 사원 건물을 보며 불교의 나라 태국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아유타야 관광 이후에 다시 방콕으로 돌아와서 태국 전통 마사지를 받

았다. 이런 전문 마사지 숍은 처음이라서 어떨지 정말 궁금했는데, 기대했

던 것보다 훨씬 시원하고 뭉쳐 있던 것들이 싹 사라진 느낌이었다. 마사지

차오프라야 강 위에서 찍은 왕궁 근처의 사진. 왕궁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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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고 나서 일식을 배부르게 먹은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이번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느낀 가장 큰 교훈은 내 시야를 넓힐 수 있

었다는 점이다. 전공 분야만 공부하다 보니 관련된 분야 이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 국제기구 방문을 통해 새

로운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방문했던 10개 기관에서의 토론 및 정

보 교류 하나하나가 전부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고, 관련 분야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많지 않아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토론에 활발하

게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고급 지식을 습득하고 온 것 같아 정말 기쁘다. 축산업과 생명공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전공자들

뿐만 아니라 국제대학원, 보건대학원, 법학대학원 등에서 공부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참가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방문하는 기관의 목록을 처음 받았을 때 내가 알던 국제기구는 UN, 

WHO, WFP, 유네스코 등이 전부였지만, 방문 이후에 UN의 구조와 그 

산하기구의 역할, 아시아 지역의 여러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

램과 NGO 등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었다. 나와는 다른 분야

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세계를 느끼고 내 시야

를 넓힐 수 있었다.  

또 다른 교훈은 바로 동기부여다. 농생대는 특히 다른 분야와 겹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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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적어서 대부분 하나의 전공만을 살려 관련 업계로 비교적 쉽게 진출

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느낌이 강했다. 복수전공이나 인

턴십, 대외활동 등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영어공부 역시 소홀히 하는 경향

이 있었는데, 다른 참가자들을 보니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영어는 기본이고 제2, 제3외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전공 분

야 외에 이를 접목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를 찾아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었다. 덕분에 나도 앞으로 GTP의 기억을 떠올리며 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자극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이번 GTP를 통해 내 발표 능력과 영어 실력 배양에 큰 도

움이 되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무대공포증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

기를 꺼려했었지만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고, 작년부터 

발표 및 프레젠테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참가하며 관심

을 갖기 시작했다. 파워포인트도 배우고 슬라이드 제작 및 기획에 관련된 

책도 읽으며 이론을 쌓은 것이 최근에 있었던 여러 발표에서 큰 도움이 되

었다. 이러한 발표 경험이 GTP 참가자로 선발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참가 이후에 배운 프레젠테이션 교육과 발표가 다시 나에게 귀중한 

경험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 것 같다. 영어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었는

데, 더 열심히 영어공부를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다.

팀워크

처음 오리엔테이션 때 모였을 때만 해도 서로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어서 

어색하고 분위기도 조용했지만, 사전교육을 받고 발표 리허설을 하며 조

금씩 말을 트기 시작했다. 처음에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이라 말을 붙이고 

하는 것이 좀 어려웠는데, 다행히 모두들 활발하고 잘 맞아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출발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인사만 하고 발표 진행 상황 정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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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사이였는데, 방콕 도착 후 하루이틀 만에 서로 다들 친해져서 시끄럽

게 떠들며 분위기가 훨씬 더 편해졌던 것 같다. 

팀워크 또한 대단했다. 오전부터 빽빽하게 진행된 일정 때문에 모두들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발표할 사람들을 위해 매일 밤 진행된 발

표 리허설에 모두 참석하여 큰 도움을 주었다. 자신의 발표가 끝났음에도 

놀러 가지 않고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었다. 회의실 사용이 끝난 이후에도 

발표자의 방에 직접 찾아가 서로서로 피드백을 해주며 부족한 점을 보완

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거침없이 지적해 준 덕분에 발표자들이 밤새 고

생을 하기는 했지만, 이 과정이 없었다면 발표의 질이 훨씬 낮았을 것 같

다. 다행히 모두들 큰 실수 없이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쳤고 기관 관계자분

들 역시 매우 만족해 했다. ILO와 IOM에서는 매년 서울대 학생들을 인

턴으로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혀왔고, UNESCAP의 한국분들도 발표의 

구성과 내용, 영어 실력 모두에 감탄하며 극찬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좋

은 결과 모두 서로의 팀워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토론만 한 것은 아니다. 방콕에서의 일정이 끝나갈 때쯤 여유

가 생겨서, 좋은 기회 덕분에 태국까지 왔는데 발표만 하고 갈 수는 없지 

않냐며 잠자는 시간까지 반납하고 다같이 밤에 놀러 나가서 새벽에 들어

오기도 했다. 야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사먹기도 하고 맥주도 한 잔 하며 스

트레스를 풀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다 온 일주일이었던 것 같다. 

향후 계획

우선 올해 12월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남은 4학년 생활을 하며 진

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주전공인 축산업과 부전공인 소비자

학을 결합하여 ‘축산과 소비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커리어를 쌓을 계획

이다.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동물의 영양 및 질병 분야인데,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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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전공생 중 소비자학을 부전공하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기 때문에 남들

과는 다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이번 GTP를 통해 

WHO에서 조류독감에 대해 발표했던 경험은 내게 귀중한 재산이 될 것

이고, 방학 때 예정되어 있는 실습을 통해 축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어공부를 꾸준히 하여 해외로의 진출 및 국제

시장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고, 국제농업정책 분야에서 활동하

고 있는 노원식 선배님을 비롯하여 방문 기관의 담당자 분들과 관계를 유

지하며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귀국 후 명함을 받은 선배님들 몇 분께 감사의 메일을 드렸는데, 선배

님들 모두 재능 있는 후배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대

견스럽다는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국제기구에 더 많이 진출하

여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후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발

표의 큰 틀을 잡아주셨던 전공 교수님 역시 학부생으로서 귀한 경험을 해

서 축하한다며 앞으로 내 진로 설계에 있어서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고 

해주셨다. 

일정 마지막 날, 출국 직전 저녁을 먹은 일식 뷔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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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GTP 방콕 편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글로벌 인턴십 자리의 획득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ILO와 IOM에서 매년 인턴을 받겠다는 좋

은 결과를 얻어올 수 있었다. 아직 인턴십을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인턴십 자리 획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도, 능력도, 스펙도 아닌, 

‘정보’인 것 같다. 항상 자신이 원하는 자리의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

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말로 원한다면 담당자와의 개인적인 연락을 통

해 자신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GTP를 통해 여러 국제기관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지속적으로 연락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인턴십 자리 획득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카페나 사이

트 등을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경력개발센터의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

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되는 

것들만 선별되어 올라오면서도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요 모집 공고와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의 

피드백, GTP와 같은 경력개발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진행되므로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만일 GTP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

을 열심히 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 본 프로그램은 방학 중에 진행되지만 

사전 준비과정이 학기 중에 밀도 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외국에 

놀러 가겠다는 생각으로 지원하면 절대로 안 된다. 다른 바쁜 일정 없이 

GTP에 올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고, 학기 중 시험기간에도 

조금씩 짬을 내어 프로그램 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방문 목적

과 GTP의 진행 목적이 맞지 않으면 귀국 이후 프로그램 보고서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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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힘들기 때문에, GTP 지원서에도 나와 있듯이 자

신의 진로 계획에 있어서 GTP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고 지원했으면 한다. 

물론 해외로 가는 만큼 어느 정도 즐기고 놀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하다. 

어떨 때는 밥 먹는 시간이 30분도 안 될 만큼 일정이 바쁘게 움직이기 때

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참가자들과 잘 어울리면서 현지 생활에 적

응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GTP는 자신의 여러 분야에 도움을 주는, 정말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GTP 방콕 편을 통해 나의 진로계획에 필요한 경력 개발, 앞으로 공

부해야 할 내용에 대한 구체화, 방문 기관과 담당자에게 우리의 이름을 알

리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부

딪히며 시야를 넓히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창, 외국 문화를 경

험하며 즐길 수 있는 기회, 잊지 못할 추억 이 모두를 가져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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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2013 GTP 방콕 편에 대해 알게 된 것은 my SNU 사이트를 통해서였다. 

평소에 OIA와 my SNU 그리고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는 최대한 자주 체

크하며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올라오는지 눈여겨보려

고 노력했던 덕분에 GTP 공고가 게시된 당일 운 좋게 바로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리고 공지사항에서 GTP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읽자마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나의 미래를 그

려볼 때면, 상상했던 다양한 미래의 모습 중에는 항상 외교관과 국제기구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일주일간 방콕의 다양한 국제기구를 방문한

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제기구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나로서는 놓치

고 싶지 않은 기회였다. 

또한 국제기구에서 직접 발표를 해보기도 하고 현지의 직원들로부터 직

접 인턴십 기회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경험을 언제 다시 해볼 수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준 GTP
배한결 (독어독문학과 11학번)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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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강하게 들었다. 나아가 방콕으로 출국하기 전에

는 프레젠테이션 발표 기술과 Resume와 Cover Letter 작성법 등까지 배

울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 가까운 듯 생소한 태국의 방콕이라니. 내가 가진 것 전부

를 보이며 최선을 다해 지원해볼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자, 놓치면 후회

할 기회인 동시에, 나를 한 단계 성장시켜줄 경험임이 분명했다. 

지원과정

꼭 가보고 말겠다는 의지가 생기자, 가장 첫 관문인 지원서 역시 내가 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가신

청서의 첫 부분에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 외에 학점이나 예상 졸업시기, 외

국어 능력과 이전의 근무/인턴 경험 그리고 대외활동 등을 간단하게 기록

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Statement of Purpose를 서술해

야 했는데, 워싱턴 편에 가셨던 선배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지원

자의 1차 서류 전형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가르는 데 핵심적이었던 것으

로 생각된다. 두 번째 부분은 세 개의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2013 하계 Global Talent Program 방콕 편에 지원을 하는가?’

를 묻는 다소 일반적인 질문이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자질, 기술, 관심이 

나를 최적의 참가자로 만들어주는가? 내가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물었으며, 마지막으로 ‘나의 커리어 목표와,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GTP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서술하기를 원하는 질문

이 주어졌다. 

각 질문을 답하는 데 있어서 나의 강점, 장점들과 국제기구에 대한 오랜 

관심, 새로운 경험에 대한 열정 등을 적절히 엮어 스토리를 만들려고 노력

을 기울였다. 또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그 동안 어떤 활동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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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런 관심을 보이고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세한 예시들을 많이 포함시

키고자 했다. 또한 앞으로 나의 미래와 커리어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어

떻게 도움이 될 것이며, 나에게 이 프로그램을 참가하는 경험이 필요한 이

유를 서술했다. 이때 절박함이 묻어 나오게끔 했는데, 효과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것 역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의 일부분으로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지원 마감 날짜까지 몇 일 내내 고치고 더하며 작성했던 지원서와는 달

리 면접의 경우는 막상 서류전형을 합격했으니 며칠 뒤 면접을 보러 오라

는 연락을 받고도 딱히 무엇을 준비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주어진 정

보는 단지 영어 면접이라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거창하게 무엇을 미리 준

비하지는 못했고 다만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일찍 도착하여 내가 작성했

던 지원서를 훑어보며 스스로에게 행운을 빌 뿐이었다. 면접은 그리 길지 

않았다.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박희영 선생님과 담당 교수님이신 은기수 

교수님께서 맞아주셨다. 

나의 경우는 세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자기 소개를 해보라는 질문과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나의 커리어에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냐는 처음 두 개

의 질문은 지원서와 비슷하여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 시리아 

crisis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UN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지막 질문은 정말 당황스러웠다.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물자 지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식의 대답을 했지만 현재 시

리아 군이 어떤 UN 관계자들도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순간 나는 정말 당황하여 머리가 

하얘졌다. 뭐라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잠시만 시간을 주실 수 있냐고 여

쭤본 뒤 최대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나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 UN Security Council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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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재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시리아에도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면,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와 비슷하게 경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을 것이

라는 대답을 했고, 대답과 함께 내 면접시간은 끝이 났다. 아무 생각도 나

지 않던 그 짧은 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던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 마

지막 질문 때문에 솔직히 내가 붙으리라는 확신을 하지 못했는데, 그날 저

녁 바로 합격을 했다는 메일을 받고 뛸 뜻이 기뻤다. 어떻게든 대답을 하

려는 성의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중요했던 것 같다.

사전교육

합격자 발표 며칠 후에 첫 사전교육이 있었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오리

엔테이션과 참가자들 간의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의 일

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GTP의 의의와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그 

후 약 두 시간에 걸쳐 오랜 기간 방콕에서 근무를 하신 KOTRA의 하승범 

서비스산업 유치 팀장님께 우리가 가게 될 태국 방콕의 역사와 정치, 경

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태국과 방콕에 대한 전반적

인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방콕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다음 교육 시간, PPT 제작과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관해서는 언어교육

원의 봉민아 선생님께서 약 3시간에 걸친 강의를 해주셨다. 하지만 아무래

도 한 달여 과정의 수업을 3시간 만에 몰아서 하려다 보니 발표 스킬에 관

한 부분을 충분히 소화하고 체화하기에는 벅찬 것이 사실이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PPT 제작에 관한 팁들은 이후 본격적으로 발표를 준비하며 

PPT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유용했다. 특히 화려한 배경이나 불필요한 데코

레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관중들이 발표를 듣는 데 있어서 치명적

인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깨끗한 하얀색 배경을 사용하는 버릇

을 들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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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의 외국어 강사로 계신 Danton Ford 선생님의 Cover Letter

와 Resume 작성법에 관한 강의는 약 3~4주에 걸쳐 진행되었던 사전교

육 중에서 가장 유용한 수업이었다. 아직 Cover Letter는 둘째치고 제대로 

된 Resume 하나도 작성해 본 적 없던 나로서는 선생님이 주신 팁 하나하

나가 새로운 정보이자 큰 도움이었다. 수업 전에 대략 작성해 본 Resume

를 가져와서 한 명 한 명씩 개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좋았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도 좋다고 하시면서 이메일

을 가르쳐주셔서, 실제로 방문기관에 Cover Letter와 Resum를 보내기 이

전에 선생님께 보냈더니, 며칠 뒤 기꺼이 몇몇 군데 수정하셔서 답장을 보

내주신 덕분에 부족한 나의 경험들을 잘 살리고 포장하여 좋은 Resume를 

작성할 수 있었다.

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내가 발표를 하게 되었던 기관은 UN World Food Programme의 아시아 

지역 사무소였다. WFP는 인도주의적 국제기구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구

로서, 배고픔에 시달리는 약 8억 7만 명의 인구를 위해 가난의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기구였다. WFP는 전쟁이나 자연 재해로 인해 발생한 비상 상

황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직접 음식을 운반하기도 하고, 비상 상황이 종료

된 곳이나 단지 가난 그 자체로 인해 배고픔에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는 경

제 발전을 이루어 가난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식량기구라고 해서, 정말 단순히 음식만을 전달하는 기관으로 

생각했던 것은 큰 오산이었다. WFP가 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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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ls Project, Food for Assets, Purchase for Progress 등이 있는데 이런 

활동들은 전부 비상 상황이 아닌 곳에서 ‘가난’이라는 식량 문제의 근본적

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School Meals Project는 모두에게 무작정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

라,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몫과 가족들의 몫을 전달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당장의 배고픔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동

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인상 깊었다. Food for Assets의 경우

도 이와 비슷하게 각 지역의 기후와 지형에 맞춘 효과적인 작업 방법들을 

주민에게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고, Purchase for Progress는 외부에서 음

식을 일방적으로 ‘퍼다주기’보다는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그 지역의 시

장에서 직접 식량을 구입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달하는 활동이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기아 문제에 접근하는 줄은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WFP

에 대해 알아가며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발표 주제 및 내용

처음에 WFP 측으로부터 배정받은 나의 발표 주제는 “현재 세계 기아 인

구가 8억 7천만 정도가 되는데,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민간기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 기아 극복 문제에 나설 수 있겠는가”였다. 하지만 이것

이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기도 하고 아직 WFP는 물론 한국 정부나 민간기

업들이 이런 일과 관련해서 어떤 식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

했기에 일단은 전반적인 조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WFP 사이

트에서 각종 보고서, 활동 일지, 뉴스와 통계 수치 등을 살펴보며 WFP에 

대한 조사를 하며 이 기구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자 노력했다. 

또 한국 정부의 국제 협력 사업을 담당하며 해외 원조에 관한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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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맡고 있는 KOICA 사이트에 들어가 해외 지원 국가나 규모, 국제기구

와의 연계 등 다양한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조사를 하던 중 한국과 WFP

가 파트너십을 맺어 함께 진행하고 있는 Food For New Village라는 사업

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방향으로 나의 주제를 구체화시키기 시작했다. 물

론, 최종적으로 발표 주제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몇 번에 걸친 리허설을 하

면서였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고 교수님과 다른 참가자들에게 들은 조언

을 참고하여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Food For New Village

에 착안하여, “New Approach to Fight Against Hunger: Integrating For-

estation into Food for New Village”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게 되었다. 

KOICA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개발도상국이 1970~8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새마을 운동 사업’을 전수받기 위해 한국에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발표 주제를 구체

화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이미 그런 러브콜에 부응하여 몇몇의 

개도국에서 이미 새마을 사업의 비법을 전수해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었

는데, 특히 WFP와는 별도의 파트너십을 맺어 앞서 언급한 Food for New    

Village라는 이름 아래 함께 협력 프로그램으로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

라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WFP의 활동

보다 차별화되고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새마을 운동과 1970~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에 관한 조사를 더 실시

하다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당시 새마을 운동과 함께 

‘산림 녹화 사업’을 실시했다는 사실이었다. 전 국토에 나무를 심는 운동

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갑작스러운 경제성장으로 인한 지나친 산림 파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연구를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다시 KOICA 

사이트를 조사해보자, 실제 우리나라가 이미 내몽고와 중국, 그리고 아프

리카 일부 지역에 이미 산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산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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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의 발표 주제는 여기에 착안하

여 정해졌다. 한국이 새마을 운동과 산림화를 함께 실시해 효과적으로 기

아를 퇴치할 수 있었으니, 현재 새마을 운동만을 본딴 Food For New Vil-

lage 프로그램에 산림화 사업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또한 모든 국제기구들이 21세기 최대 지구적 과제로 꼽는 기후 변

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사막화된 지역을 산림화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효과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었

다. 세계식량기구 역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기후 변화의 문제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음

을 사전 조사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기에, 나의 주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

해 기후 변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었다.

현지 교육 및 특강

발표 준비로 인한 긴장감 속에서 하루 하루 빽빽한 스케줄을 소화하는 일

정에 사실 현지 교육이 항상 마냥 기대되고 달가울 리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 흔히 들을 수 있는 정보들과는 차별화된 정보들을 귀띔해주

WFP에서 발표하는 나의 모습. 발표가 끝난 뒤 감사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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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몸소 현장에서 근무하며 

접하고 느낀 것들을 직접 생생

하게 들을 수 있었기에, 항상 기

대 이상의 감명을 받을 수 있었

다. 특히 기억에 많이 남는 강연

은 둘째 날 UNESAP 방문 이후 

UN 기구에서 김태형 박사님께

서 해주신 특강이었다. UN 기

구에서 국제공무원으로서 일하

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정말 어

디에서 들을 수 없는 솔직한 이

야기들로 들려주셨다. 평소 궁

금했던 질문에 대해서도 재미있

고 거침 없는 솔직함으로 답변해 주셔서 국제기구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기를 수 있었다.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더욱 진지

하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강연이었다.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등 기타 활동

‘태국의 서울대’인 Chulalongkorn University 방문은 참 신선했다. 이곳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을 태국의 대학교와 대학생들에 대한 정보

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방콕의 대학생들은 교복을 입는다

는 점과 태국인들은 각 요일을 상징하는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방

문했던 Chulalongkorn University의 경우 화요일에 해당하는 색인 분홍색

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 내의 버스를 포함

한 다양한 시설들이 분홍색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UN 건물 앞 만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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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국 왕의 권위와 왕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느

낄 수 있었는데, 대학생들이 졸업식 때 왕에게 직접 졸업장을 받으며 엄청

난 자부심을 느끼고 영광스러워한다는 정보는 흥미로웠다.

자랑스러운 선배들을 만나 뵐 수 있었던 동문의 밤은 가장 즐거웠던 밤 

중에 하나였다. 여태껏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규모의 뷔페에서의 식사가 다

음날 발표를 앞두고 있던 나의 긴장감마저 날려버릴 만큼 행복했기 때문

만은 아니었다. UN 기구에서 근무하시는 국제공무원, 주태국 대한민국대

사관에 나와 계시는 외교관 분들, 그리고 내가 자주 가는 탐앤탐스 카페의 

아시아 지역 사장님까지, 정말 우리 선배님들이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

라 전 세계 곳곳을 종횡무진하며 대단한 활약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피부

로 느낄 수 있었다.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 역시 

언젠가 후배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겠다는 다짐을 함과 동시에, 나는 훗날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기관 방문을 제외한 기타 활동 중에서 뭐니 뭐니 해도 마지막 날의 관

광은 빠뜨릴 수 없는 하이라이트였다. 기관 발표 날들 중에서 마지막 날에 

왓 프라마하탓의 

불상 머리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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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게 된 덕분에 끝까지 마음 편한 날 하루 없었는데, 마침내 모든 걱

정이 후련하게 해결되어서 그런지 기관 방문만큼이나 촘촘하고 빈틈없는 

하루 일정마저도 하나하나 즐겁고 행복했다. 수상카를 탄 이후 방문했던 

네 개의 사원 중에서 왓 프라마하탓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역사적으로 태

국은 버마의 침략을 끊임없이 당해왔고, 번번히 버마에게 패배한 쓰라린 

아픔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상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

이다. 수많은 불상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데 하나 같이 머리가 잘려나간 

거대한 유적지의 모습 앞에서 뭔지 모를 태국인들의 울분이 느껴지는 듯

했다. 왓 프라마하탓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보리수 나무 뿌리에 

감겨진 듯한 거대한 불상의 머리이다. 이 머리 역시 다른 불상들과 마찬가

지로 당시 버마의 자행으로 인해 잘려져 나간 것이었는데, 그 주위에 나무

가 뿌리를 박고 자라남으로써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했다. 혹시 태국에 

또 올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와보고 싶은 곳이었다.

 

에메랄드 사원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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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GTP 발표 준비를 하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4일 밤을 연속으로 새워봤을 

만큼, 무지하게 힘들었던 것도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

도 할 수 있는 한 마디는 “It’s worth it!”일 것이다. 2013년 여름 방학을 

GTP 방콕 편과 함께 맞이한 것은 둘도 없는 행운이자 앞으로 내가 내 인

생을 얘기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다. 방콕에서

의 하루하루는 정말 너무나도 알차서, 일주일이 몇 달처럼 느껴졌을 정도

였다. 또한 방콕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딱히 팀으로 준비할 일이 없었던 

어색하던 대부분의 참가자들과도 방콕에서 함께한 일주일 만에 많은 이야

기를 털어 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되기도 했다. 2013 Global Talent Program  

방콕 편을 다녀오게 된 것은, 가히 ‘신의 한 수’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잘

한 선택이었다고 자부한다.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싶었던 목적이 기관 방문이었던 만큼 분명히 내 대

학생활의 큰 획을 그을 사건이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다시 생각해봐

도 한 국제기구의 관계자들,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언제 또 

해볼지 모르는 (대학생으로서는 아마 다시는 또 해보지 못할)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특히 아주 작은 규모의 수업에서도 발표를 하기만 하면 지나치

게 긴장하고 떨었던 ‘발표 울렁증’이 있는 나에게 이 프로그램은 콤플렉스

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한 명의 대학생에게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게만 

보였던 발표를 한 번 하고 나니, 수업시간의 발표에 대해서는 전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비록 1주일이긴 하지

만 하루 종일 영어로 각종 설명을 들은 것은 한동안 숨겨져 있었던 영어에 

대한 자신감 역시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는 계기였다. 무엇보다도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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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 익숙해질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국제적인 환경, 특히 국제기구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 구

축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는 그 사실을 더욱 절감하고 나의 네

트워크를 구축해가기 시작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내가 그

곳에서 만난 분들을 기억하는 것만큼 그분들도 나를 기억할 리는 없음을 

알지만,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발표를 훌륭하게 수행해준 덕분에 우리

는 모든 기관에서 서울대 방문자들로서는 인상 깊게 기억될 것임은 확신

할 수 있다. 훗날 이번 여름에 만나뵈었던 분들, 혹은 방문했던 기관에 다

시 인연이 닿게 된다면 자랑스럽게 당시 참가했던 학생이라고 말하고 싶

을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는 방콕에서 뵌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사전

교육을 해주셨던 국립외교원의 Danton Ford 선생님과도 인연을 지속하

고 싶어 돌아와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를 기억해 주

심은 물론 오히려 연락을 드린 것에 대해 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

다.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시작이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GTP가 선물한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한다면 다른 

참가자들과의 인연도 빠질 수 없다. 참가자 한 명 한 명에게서 너무나도 

배울 점이 많아서, 이런 사람들과 1주일밖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

울 정도였다. 국제대학원에 다니며 상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이미 다양한 곳에서 인턴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해본 언니, 오빠들은 

물론이고 나와 한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언니들도 얼마나 다 대단해 보

이던지. 달리 자유시간이 주어질 여유조차 없을 만큼 열심히 돌아다녔던 

기관들에서만큼이나 그런 참가자들에게서도 많이 배운 것 같다. 한 기관

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시간에 나누었던 대화들은 피곤한 일정들을 

기꺼이 소화해낼 수 있게 해준 엔돌핀이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소하지만 

큰 기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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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앞서 많은 점들을 나열했지만, GTP가 나에게 가져다 준 가장 가시적이

고 직접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바로 나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 것

이다. 이번 발표가 결정적인 매개가 되어, WFP 한국 사무소에서 무급 인

턴으로(국제기구의 원칙상 대학원생 이상만을 인턴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영어 

정식 명칭은 Volunteer라고 한다.) 일을 해보게 된 것이다. 방콕 사무소에서 

하게 될 발표를 준비하며 나는 WFP 한국 사무소를 몇 차례 방문했었다. 

WFP 한국 사무소는 특히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

다는 상당한 이점이 있었다. 사무소의 작은 규모와 발표 준비 초반 나의 

잦은 방문으로 인해 소장님을 비롯한 사무소의 직원 분들께서는 내가 방

콕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가져 주셨다.

내가 방콕에서 돌아오자 소장님께서는 나의 PPT 자료를 받아보길 원

하셨고, 발표 내용에 관한 설명과 함께 PPT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렸다. 

그랬더니 소장님께서는 내가 정한 주제(소장님과 상담을 할 때만 해도 발표 

기관 방문 사이 사이 소소한 즐거움. 마지막 날 사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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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막 시작하던 때라서, 당시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내용과 내가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주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었

다)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하시면서 사무

소로 초대를 해주셨다. 그리하여 모든 발

표가 끝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방문한 한

국 사무소에서 나는 소장님과 함께 PPT

를 보며 간단하게 나의 발표 내용에 관

해 설명을 드리게 되었다. 놀라웠던 것은 

마침 지금 소장님께서 정부에 올릴 보고

서를 작성하고 계시는데, 그 보고서가 내 

발표 주제였던 Food For New Village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이었다. 그리고 “인턴을 해 볼 생각은 없냐”는 소장님의 질문에 당연히 해

보고 싶다는 내 대답이 튀어나온 데 걸린 시간은 2초도 안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날부터 바로 소장님께 Cover Letter와 Resume를 

보내 형식과 절차에 맞게 인턴 지원을 하게 되었다. GTP 사전교육에서 

배운 대로 맞춰서 Cover Letter와 Resume를 작성해 보내자 그 다음 주에 

면접과 필기 시험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직원 분께 받았다. 이미 소장님을 

여러 번 뵙기도 했고, 소장님께서도 내가 WFP에 관심이 많다는 것과 최

근 발표를 하며 많은 조사를 했다는 것을 알고 게셨기에 면접은 비교적 무

난하고 화기애애하게 30분간 진행되었다. 물론 면접을 함께 보셨던 직원 

분과 소장님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나에게 던져 주셔서 당황하기도 했지

만 말이다. 면접이 끝난 직후에는 약 한 시간 동안 필기시험을 보았는데, 

WFP와 Hunger에 관한 서술형 두 문제가 나왔다. 

첫 번째 질문은 처음에 나에게 주어졌던 발표 주제와 상당히 비슷한 것

이동하는 버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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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기아 퇴치를 위해 활동하는 WFP는 전적으로 기부금에 의존해 활

동하는데, 여기에 있어 한국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 한국 기업, 

한국의 민간에게 각각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이었다. 

발표 주제를 구체화하기 전에 이 문제에 관한 생각을 상당히 했기에, 그 

생각을 조금 더 다듬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써내려 갔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는 인류가 빈곤을 퇴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의 의견과 그 의견

에 대한 이유를 묻고, 그렇다면 그것에 있어 WFP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 질문의 경우도 발표 준비를 위해 WFP 홈페이지에서 수많은 

자료들을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추상적인 나름의 생각을 지니고 있었

기에 그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적절하게 뒷받침하여 답을 작성하는 데 주

력했다.

결과적으로 약 사흘 정도 뒤 무급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

을 받았고, 당장 다음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나는 소장님을 

도와 Food For New Village에 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는

데, 그토록 열심히 조사하고 약 한 달여간 내가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주

제에 관한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

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된다. 솔직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목적

은 실제로 인턴십을 구하는 것보다도 열심히 참여해 잊지 못할 경험을 쌓

아가는 것이었는데, 운이 좋았던 덕분에 기대 이상의 결과를 받게 되었다. 

이번 인턴십을 통해서는 또 어떤 다른 문이 열리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하

다. GTP에 참여함으로써 그러지 않았으면 시도해보지 않았을 도전을 해

보고, 오지 않았을 기회를 잡아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국제 기구에서 —그 

일이 크던 작던, 아주 사소한 일이던 — 무엇인가 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GT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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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마치며

혹시나 GTP 참가를 망설이고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이

다. 망설일 시간이 없다. 최선을 다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에 임하여 

참가자로 선발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GTP에 참가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보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유타야 유적지에서.



164   2013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매 학기가 끝난 이후 방학 때마다 이런 저런 대외활동에 참가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4학년 1학기도 끝이 보이는 시기가 되어 있었다. 4학

년이라 이제는 하고 싶은 일만 찾아서 할 수는 없다는 부담감과 함께 지금

이 아니면 더 이상 대학생에게만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리

라는 초조함이 더해져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때였다. 비록 

대학원 진학에서부터 유학까지 졸업 후에도 공부를 계속할 것이라는 인

생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고 이는 충분한 고민을 하고 나서 결심한 것이었

지만, 주위에서 취업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나 이미 취직이 결정된 선배 언

니, 오빠들을 보고 있자면 내가 과연 이대로 있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불

안감이 밀려오곤 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괜히 경력개발센터의 게시판을 기웃거리기를 약 6

개월, 우연히도 평소에 보지 않고 있던 GTP 관련 게시판에 뜬 공고를 보

방콕에서의 GTP를 되돌아보며

서혜린 (정치학과 10학번)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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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고 국제기구라는 단어를 본 순간 이번 방학은 이거다,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솔직히 말하면 무조건 국제기구에 들어가겠다는 꿈을 가

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에서든,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영국에서

든 공부를 계속하면서 국제적인 연구 기관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GTP는 이를 위한 사전 연습이라고 여겨

지기까지 했다. 그 이전에 GTP에 대한 정보가 많았던 것도 아니었고 누

군가에게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마침 이번 GTP의 주제가 내 관심 

분야 및 미래의 계획과 우연히도 부합하였고, 4학년 중반이라는 시기도 마

침 적절했기 때문에 한치의 고민 없이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때문

에 부끄럽게도 나는 방콕에 도착한 이후에도 GTP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이 충분치 못했고 지금까지의 모든 GTP에서도 다른 국가의 국제기구를 

방문했을 것이라고 당연시하고 있었을 정도였다. 그만큼 GTP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적지 않은 분량의 지원서를 공들여 쓸 만큼 이번 GTP라

는 것은 나에게 크나큰 기회로 다가왔던 것이었다. 

지원과정

GTP 지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지금까지의 여타 다른 대외활동 지원서

를 작성하던 것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가장 좋았던 점은 

형식과 분량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다. 대부분

의 대외활동 지원서의 경우 각 항목마다 쓸 수 있는 내용의 분량을 제한해 

두기 때문에 내용을 정해서 쓰는 것보다도 그 분량을 맞출 수 있도록 내용

을 줄이는 것이 더 큰 과제였었다. 하지만 GTP 지원서의 경우에는 항목

당 글자 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GTP 활동에 적합하다는 것을 어

필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쓸 수 있었다. 특히나 작년 한미학

생회의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워싱턴에서 월드뱅크나 IMF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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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들을 방문했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 느꼈던 점 등에 대해서 쓰고 

싶은 말이 많았던 나로서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지원서를 

제출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고 너무 열정적으로 쓰다 보니 문

법이나 스펠링 오류 등 실수를 범한 점이 없진 않지만 말이다.

사전교육

글을 쓰는 것이든 발표를 하는 것이든 둘 다 그렇게 싫어하는 편은 아니

었고 남보다 크게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전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크게 부족한 점이 없다는 일종의 자만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던 영어 프레젠테이션 스킬, 영

어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법 등은 나에게 새로 배우고 공부해야 할 필요성

을 일깨워 주었고, 여러 차례의 사전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은 이번 GTP뿐

만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기회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

었다고 자신한다. 모든 사전교육에 참가하기 위해서 몇 차례의 수업에 결

석하고 당시 하고 있던 인턴십 근무도 빠지곤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얻은 

것이 많았던 실용적인 강의들이었다. 또한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각 분야

의 전문가들을 초빙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강의가 가능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지도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발표 내용

과 발표 기관에서 제시한 주제가 일치하지 못하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

항이었다.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주제를 고치고 PPT를 만들다 보

니 발표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와는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 되어 버

렸고, 내가 그곳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내 주장을 설

명하는 장문의 메일을 쓰고, 교수님과의 개인적인 통화 및 면담으로 주제

를 조정해 결국 만족할 만한 발표를 할 수 있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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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내 주제 자체가 수업에서 들은 다른 교수님의 견해를 그대로 베

낀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듣는 바람에 혼자 속앓이를 많이 했다. 또한 

GTP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원래 하고 싶었던 주제로 발표

를 했다면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는 ANFREL 사

람들의 관심 영역과 더 부합하는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

움이 남는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

을 바탕으로 만족스러운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 100%

를 모두 보여준 발표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그 준비 과정이 더 효율적이

고 GTP 멤버 개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분명히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내가 발표를 했던 기관인 ANFREL은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의 약자로, 아직까지 민주적인 선거가 정착되지 못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

에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제도를 확립하고 민주 선거에 대한 시민들

의 의식을 고양하는 한편, 선거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행해지는지를 감

시 및 그 절차적 과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비정부, 비영리 단체이

다. 방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단체는 주로 민주주의 체제가 성립되었으

나 그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치, 선거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

으며, 주로 이들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

고 있다. 



168   2013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최근의 활동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선거 과정에서 부정 선거 발생을 최

소화하기 위해 투표함 호송 차량의 보호와 개표 과정 감시 등의 활동을 펼

쳤고, 민주 선거에 대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 역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권력자들의 정권 유지에 대한 욕심으로 인한 부정 선거 

및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적인 선거 개입이나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에서 직접 그 국가의 풀뿌리에서부터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매우 적극적인 NGO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미 민주주의적인 

선거 제도와 선거 관행이 어느 정도 확립된 우리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형

태의 단체로, 굳이 비슷한 활동을 꼽자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매니페스토 

운동이나 이번의 국정원 선거 부정 개입에 대항하는 시민단체의 움직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발표 주제 및 내용

발표의 주제이자 내가 작성한 PPT의 제목이었던 ‘Poli-life and Elec- 

tainment’은 각각 politics와 life, election과 entertainment를 합친 말로 ‘삶

으로서의 정치와 놀이로서의 선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 한국의 민주

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정치적 투쟁의 역사와 권력자들에 대항하는 수단이

었던 선거가 이제는 삶의 일부로 완전히 정착되었고, 특히나 요즘에 들어

서는 선거가 마치 국민이 참여하는 일종의 이벤트이자 축제로까지 여겨지

는 유희적 정치참여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존에 국민의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주요 통로이던 정당의 기능과 영향력이 약화되

는 한편 인터넷과 SNS의 파급력이 강해지면서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하

여 인터넷을 통한 직접적 정치참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이들은 심각

한 이슈나 사회적 문제를 희화화시키는 유희적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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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단적인 예로는 현재 활발한 정치적 토론과 실제 촛불시위 등의 조

직 및 참여를 주도하는 여러 인터넷 동호회들을 들 수 있는데, 다음 아고

라나 디씨인사이드 등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인 이러한 동호회들은 대부분

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가 전혀 아니며 취미 생활, 즉 유

희적 활동을 위한 단체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특정 

정치적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들은 하버마스가 주장한 정치적 공론장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유희적 활동과 정치적 활동, 사적인 이슈와 정치적

인 이슈가 동화되어 나타나는 유희적 정치참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인터넷 동호회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참여는 심각한 사안을 

희화화시킨 정치 패러디 및 풍자물의 범람,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팬클럽

의 등장 등 일반 국민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형태

를 띠고 있다.

 또한 작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는 국민의 선거 참여의 매우 독특한 형

태인 ‘투표 인증샷’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 크게 유행했다. 이는 투

표를 하고 나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업로드한 후 자신의 주변 지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행동

ANFREL에서 나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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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러한 투표 인증샷은 선거와 전혀 관계 없는 여러 기업들의 마케

팅 전략으로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다. 레스토랑, 게임 업체, 동물원, 음악

회 등 다양한 사업체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올릴 경우에 할인이나 

경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경쟁하듯 여기저기에 게

재했고, 이에 투표라는 행위 자체가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재미있게 참여

하는 이벤트처럼 여겨지기까지 했다. 이처럼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

주의 국가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SNS를 통해 자신의 시민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행동

이 되자 젊은이들은 즐겁고 유희적인 분위기 속에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실제로 20대 투표율은 바로 직전의 총선과 대선에 비해서 유례

없는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오늘날의 정치 참여가 유희적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경쟁이 전혀 없다

거나, 정치적인 이슈를 지나치게 가볍게 다룬다는 주장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날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필사적인 투쟁의 형태였던 정치에서 한

국은 이제 벗어났고, 인터넷과 SNS에 익숙한 현재 한국의 젊은이들은 심

각하고 무거운 주제를 유희적인 분위기로 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 정치 자체가 대한민국의 생활이자 

문화의 일부로 완전히 융화되었다는 증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형태

의 유희적 정치 참여는 비록 나타나기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았고 아직까지

는 주로 2, 30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사회적

인 영향력이 크고 이처럼 유희적 정치를 즐기는 모습이 점차 확대되고 있

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희적 정치라는 한국의 특징은 아직 민주적 정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여러 국가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

다. 지나치게 극단적이거나 폭력적인 일부 세력의 정치적 참여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 정치



 학생 보고서

방콕: 국제기구·NGO 편   171

를 확립하고자 하는 여러 아시아의 국가들이라면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유희적인 정치 참여의 양상을 주목하고 이를 검토해 보는 것

이 충분히 유용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발표 기관 활동

내가 발표를 하는 기관인 ANFREL은 찾아가면서부터 왠지 불안한 마음

이 들었다. UN 건물과는 달리 우선 찾아가는 길이 너무 멀고 주변의 건물

들도 낡아 있었으며, 그 전날 방문했던 다른 NGO에서 우리를 크게 환영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ANFREL도 그런 분위기라면 어떡하나 하는 걱

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ANFREL이 위치한 건물은 매우 작고 시

설 역시 좋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 기관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은 다

른 어떤 으리으리한 기구들보다도 정성이 들어 있었다.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책자뿐 아니라 발간하고 있는 책들, 에코 백, 심지어는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 다양한 간식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듯하게 맞아 주었다. 다른 기

발표 후 ANFREL의 

직원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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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와는 달리 ANFREL의 직원보다도 내가 먼저 발표를 하게 되었는

데 여러 부서의 사람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었고 좋은 평가를 내려주었

으며, 적절한 피드백까지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었다. 이어진 ANFREL의 

발표에서는 솔직히 나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했던 ANFREL의 활동 현황 

및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덕분에 

다른 GTP 팀원들 역시도 ANFREL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었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배우고 또 느낄 수 있

는 기회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기관 방문 내용

이번 GTP 프로그램의 주제가 국제기구였던 만큼, 방콕에 있는 다양한 

UN 산하 기구들과 월드뱅크 등 다양한 유명 국제기구들을 많이 방문할 

수 있어서 새로 보고 배운 점이 많았던 너무나도 유익한 기회였다. 개인적

으로 기억에 남았던 것은 매우 잠깐이었지만 UN의 국제회의를 방청했던 

것과, 작년에 방문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던 월드뱅크를 방콕에서 다시 방

문한 것이었다. 

UN 회의장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국회 방청할 때와 비슷한 느낌이

었지만 모든 자리에 세계 각 국가의 대표들이 앉게 된다는 점이 괜히 나를 

가슴 뛰게 했고, 위쪽에 위치한 UN의 6개 공용어별로 마련된 동시 통역

실이 내가 지금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국제적인 회의에 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들게 했다. 아직 회의가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회의의 내

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

지만 적어도 그러한 장소에 내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크게 기념이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월드뱅크의 경우에는 내가 너무도 발표를 하고 싶은 장소이기도 했고, 



 학생 보고서

방콕: 국제기구·NGO 편   173

그곳에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우리의 질문에 답해 주셨던 직원 분이 롤 모

델로 삼을 만큼 너무나도 멋진 여성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 월드뱅

크의 역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의 직업에 대해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딱 부러지게 대답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

현지 교육 및 특강

방콕에서 GTP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는 딱히 교육이나 특강이라고 부를 

만한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각각의 이야

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고, UNESCAP에서의 특강 역

시 강의라기보다는 박사님께서 UN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UN에

서 일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려 주

신 것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UNESCAP에서 이루어졌던 특강이

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은 비록 내가 예상하고 있던 것과는 매우 달랐지만 

박사님의 개인적인 삶의 행적뿐 아니라 UN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알 

UN 회의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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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만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아직까지도 기억에 크게 남아 

있다. 공식적인 발표 및 방문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러한 방식으로 높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역시 우리에게는 큰 기회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처럼 그러한 분들 각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마련해 주신

다면 GTP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더 직접적이고 커다란 도움

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네트워킹 행사 등 기타 활동

방콕에 계시던 우리 학교의 동문 선배들을 만났던 저녁 만찬 때에는 너무

도 근사한 곳으로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한 마음이었다. 이전에 만나 뵈

었던 분들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쉽게 만나 뵐 수 없는 분들을 만나서 

인턴십이나 취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공부, 인생 전반에 대한 이야기 

등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유익하고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

동문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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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배님들께서 어디서 발표했는지를 물어보셔서 ANFREL이라고 대답

했더니 ANFREL을 아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셔서 그 점이 안타까웠고 

슬프기까지 했지만, 이것 또한 일종의 교훈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내

가 이후 유학을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목표인 런던 정경대에서 석사과정

을 밟고 있는 정치학과 선배와도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기에 나에게는 더 뜻 깊

은 시간이었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작년 한미학생회의를 하면서 대사관이나 국제기구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환상과 로망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이번의 방콕 

GTP는 국제기구에서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기회였다. 방콕에 UN 건물

이 위치해 있다 보니 아무래도 UN 산하 기구를 많이 방문할 수밖에 없었

는데, 처음으로 놀랐던 점은 이들 기구의 높은 자리에 생각보다 한국인들

이 많이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한국 분들의 대부분이 우리

가 아는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서 국제기구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

었다. 

외교부에서든 아니면 다른 관련 부서에서든 간에 정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다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애초부터 국제기구의 높은 자리

에서부터 시작한 분들이 많았고, 인턴이나 일반 직원 등 아예 밑에서부터 

일을 시작해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쌓아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분들

은 없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국 지위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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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형태의 지

위와 권력 및 배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국제

기구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무조건 능력 본위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

관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일 것이다 등과 같은 일반적

인 인식과 달리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들었던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인턴 선발 과정 및 채용 과정의 공평성에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고, 

오랫동안 정부 고관이었던 분이 장을 맡고 있었던 부서는 권위적인 분위

기가 가득했다. 이러한 현실을 알게 된 것이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을 완전

히 일소시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국제기구가 가지

고 있는 이미지를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양상이 

지속된다면 한국이 국제기구에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키우기까지는 앞으

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팀워크

GTP를 통해서 얻은 것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GTP에 참가하면서 새로 만

나게 된 사람들이었고, 특히나 같이 고생하고 생활했던 팀원들은 앞으로

도 계속 소중한 사람들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각 국제기

구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개인적인 과제였기 때문에 GTP를 시작하는 초

기에는 크게 팀원들끼리는 교류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있었고, 사전교

육을 받는 동안 친해진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비록 발표 주제가 

다르고 발표하는 기관이 다르더라도 기말고사 기간에 발표를 준비하느

라 힘든 것은 모두 같았고, 방콕에 도착하고 나서는 매일매일 새롭게 느낀 

점, 그날 하루 일과를 돌이켜 보면서 아쉬웠던 점 등을 말하면서 서로 공

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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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모든 일정이 지난 뒤 호텔의 브리핑 룸에서 발표 예행 연습을 

해보고 같은 팀원들로부터 피드백을 얻었던 것이 발표 자체에도 큰 도움

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서로를 더 알게 되

는 기회가 되었기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자신의 발표

를 준비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서 상대방의 주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던 우리가 여러 차례의 예행 연습을 거치면서 다른 팀원들이 어떤 주제

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지켜보게 되었다. 이에 그 팀원이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심이 담긴 피드백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에게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더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모든 

팀원들이 매우 통찰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실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는 구성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일종의 존경심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형태의 

친목 도모 과정은 아니지만 글로벌 인재를 꿈꾸는 유능한 학생들이 모인 

자리이니만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

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나 역시도 내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때뿐만

이 아니라 모든 브리핑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다만 국제대학원에 다니고 있던 언니, 오빠들과 생각보다 얘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약 일주일 동안 같은 방을 사용했

던 룸메이트 친구들이나 버스에서 자주 근처에 앉았던 비슷한 나이대의 

팀원들과는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하면서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국제대학원의 팀원들과는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못했다. 더

군다나 국제대학원에 다니던 팀원들끼리는 GTP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서로 알고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일종의 그룹이 형성되어 있어 GTP 시

작 초기부터 먼저 다가가기가 쉽지만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같이 발

표를 준비한다던가 방을 같이 썼다던가 하면 더 친해질 수도 있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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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니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아쉬움이 생기곤 한다. 경쟁률을 뚫

고 GTP에 선발되어 일주일을 같이 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인연은 아닐 

텐데, 학부생이든 대학원생이든 상관 없이 더욱 친해졌다면 훨씬 더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았을까 싶다. 앞으로도 GTP를 함께 하며 같이 고생하고 

같이 웃었던 팀원들끼리 자주 만나면서 인연을 지속했으면 하는 것이 현

재의 바람이다. 

향후 계획

우선은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대로 다음 학기를 마지막으로 학부를 졸업

하고 정치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한다. 평생 공부를 업으로 삼아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의 일을 하면서 

스스로가 매일 발전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이 남았다고 느낀다. 이번에 GTP에 참가하면서 다양한 국제기구

들을 방문했는데, 그 곳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관련 분야의 최고 수준

의 지식을 가지고 멋지게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 한편

으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비해서 업무적 능력이나 전

문성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국제 정치에 관

심을 가지고 관련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결코 그러한 모습을 보

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스스로의 일에 자

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지속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

래서 우선은 석사과정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밟으며 이론적 

기반을 다진 후, 정말로 하고 싶은 공부인 중동 정치를 공부하기 위해서 

런던 정경대로의 유학을 준비할 생각이다. 동문회의 밤에서 런던 정경대

에 재학 중인 정치학과 선배를 만나고 나서 더욱 그러한 결심이 굳어졌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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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

 GTP를 하면서 새로이 하게 된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는 대학원에 다니

는 동안 아산서원이라는 프로그램에 꼭 지원할 것과 영어, 일본어, 아랍어

를 제외한 제4 외국어로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를 공부할 것, 이 두 가지이

다. 인문학 강의와 워싱턴에서의 해외 인턴십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아산서원 프로그램은 8개월짜리 장기 프로그램이라 지원을 고민하고 있

었는데, GTP를 하면서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인턴들이 경제

적으로 부담을 받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자 아산서원과 같은 프로그

램 없이는 해외 인턴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턴 기회가 주어진

다고 하더라도 근무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내 관심 분야인 중동 정

치를 배우기 위해서 필수적인 아랍어뿐만 아니라 주요 국제기구나 국제회

의에서 통용되는 6개의 UN 공용어 중 활용도가 높은 스페인어나 프랑스

어를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

다. 그 동안은 영어나 일본어를 어느 정도까지 완성해 두었다는 생각에 어

느 정도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GTP를 통해 여러 기관을 방문

하면서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 능력이 곧 강한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사

실을 실감하게 되었고 내 스스로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학기 중에는 복수 전공을 끝내는 

한편 졸업 논문을 쓰느라 따로 외국어를 공부할 시간을 내기가 힘들 것이

라 예상되지만,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에는 더 이상 복수 전공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 만큼 하고 싶었던 공부와 외국어 공부에 전념을 다하자는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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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무엇보다도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인맥을 쌓으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한국에

서뿐만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일할 때에도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고 그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

느냐라고 생각한다. 지식을 쌓고 능력을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

맥을 넓히고 잘 유지하는 것 또한 현대 사회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

쟁력임을 반드시 명심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GTP를 하게 될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자 동시에 나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의 말이기도 하다.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미 성취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 나와 관련

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등 모든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고 좋은 관계

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한 것들은 짧게는 단순히 국제기구

에서의 인턴십 기회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수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소

중한 자산이 될 것이며, 어느 날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치게 되더라도 결국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신적인 위안을 찾게 될 것임을 꼭 기억하

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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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처음 GTP를 알게 된 것은 신입생 때였다.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는 막연

한 꿈만 꾸던 나는 GTP야말로 막연해 보이는 나의 꿈을 현실로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GTP가 실질적인 인턴십을 

통한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지원 대상은 학부생 3, 4학년 혹은 그 

이상으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당시 1학년이었던 나는 지원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인 3, 4학년이 된다면 꼭 지원하겠노라 다짐하고 학교생활을 바

쁘게 하며, 군대에 가고, GTP에 대한 생각은 잠시 내 마음 한 켠으로 미

루어 놓았다.

군대에 있던 중 교환학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많은 친구들이 영미권 대

학으로 신청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하

고 싶었다. 평소에 동남아시아에 관심이 많던 터라, 국제협력본부에서 태

국으로 갈 교환학생을 뽑는 공고를 보고 주저함 없이 신청했고, 감사하게

우리 자신을 믿자!

장창섭 (경영학과 09학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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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합격해서 2013학년도 가을학기를 Chulalongkorn University에서 보내

게 되었다. 교환학생 선발 후 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저런 자료들을 수

집하고 많이 공부하던 중 우연히 GTP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처음, GTP 

포스터를 보았을 때의 생각은 ‘이번에는 방콕이네? 2학기 때 교환학생으

로 가는데, 신기하다!’였고 두 번째 든 생각은 신입생 때 지원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3학년이 되어서 지원 자격이 되어 신청할 수 있다는 기쁨이

었다. 게다가, 이번 GTP의 주제는 어려서부터 해보고 싶던 국제기구 편이

었다. GTP 지원을 위한 삼박자가 맞으니 주저함 없이 GTP에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과정

우선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는 서류전형을 거치게 된다. 자기소개서와 

더불어 1) Why are you applying for 2013 Summer Global Talent Pro-

gram in Bangkok? 2) What qualities, skills, interests make you the best 

candidate for 2013 Summer GTP? What can you contribute to this pro-

gram? 3) What are your career goals? How will this program help you to 

achieve them?의 각각 세 개의 문항에 답변할 것을 요구받았다. 나는 각각

의 문항당 약 한 장 정도 분량으로 답변을 했고, GTP가 나의 학업 그리고 

미래의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중심으

로 서술했다.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된 2배수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GTP의 단

장이신 은기수 교수님과 경력개발센터의 박희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영어 인터뷰에서는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과 함께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인적 사항에 대해 교수님의 질문을 받는다. 학교 포

털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인터뷰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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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긴장되었다. 인터뷰는 개별 지원자당 20분 정도

씩 진행되었고, 캐쥬얼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다만 인터뷰실 문을 열

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는 터

라 이를 숙지하지 않고 간다면 영어를 사용하는 분위기에 쉽게 당황할 수 

있다. 영어 인터뷰 후 오래지 않아 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프로그램 진행

비 40만 원을 입금하고 여권 스캔본을 제출하는 등 짧은 시간 동안의 준비

였지만 점차 방콕으로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사전교육

GTP가 여타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점은 탁월한 사전교육이다. 첫 사전

교육은 방콕 KOTRA에서 일하시던 박사님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박사님

께서는 태국의 역사와 문화, 산업 현황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셨

고, 이를 통해서 태국의 문화를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두 번째 강의는 우리 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강의하

고 계신 봉민아 선생님의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한 강의였다. 다소 긴 강

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벌써 지나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재미있는 강의였고, 재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나치기 쉬운 프레젠테이션

의 스킬들, 예를 들면 발음, 보디랭귀지, 아이 콘택트 등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우리가 방문할 기관에 사전 제출할 Resume와 Cover Letter를 미리 작

성하고 이에 대한 강의와 코멘트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 Resume

와 Cover Letter 첨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Danton 선생님의 강의를 들

었는데, 선생님의 열정 어린 강의와 수업이 끝나고도 이메일을 통해서 직

접 첨삭을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봐주셔서, Resume와 Cover Letter를 

사전에 써 보지 않았더라도 차근차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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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방콕에 함께 방문하실 은기수 교수님과의 개별 면담 또한 사전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참석하는 학생당 30분 정도씩 사전에 시간을 정해

서 만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주제 “Outline some of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denti-

fy one priority moving forward to ensure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마침 은기수 교수님의 전공 분야

가 인구학과 한국학이셨고, 이번 학기에 이주와 관련된 강의를 대학원에

서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주제를 접했을 때보다 더 심층적으로 첨

삭을 받을 수 있었다.

비록 기말고사 기간과 겹치면서 사전교육 일정이 생각보다 부담스럽기

도 했지만 사전교육을 통해서 방콕 현지 기관에서 실제로 발표할 때보다 

더 정제되고 나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었다.

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내가 발표를 맡게 된 기관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국제이주기구)이다. IOM은 이주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정부 간 기

구로서 각국 정부, 정부 간 기구 및 NGO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단체이

다. IOM은 비록 UN 기관은 아니지만 UN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주

민 정책을 주관하고 있다. IOM이 UN 등의 기관과는 다르게 작은 조직이

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터졌을 때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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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또한 가지고 있다.

IOM은 1951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2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17개국이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 100여 개국에 있는 

사무소를 통해 회원국 정부와 이주민 모두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 제

안을 제공함으로써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

는 단체이다. IOM은 또한 인도적인 이주관리의 확립을 위해 이주 현안에 

관한 국제협력을 장려함과 동시에, 이주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며, 이주노동자들은 물로 난민, 국내난민 등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

주민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IOM의 이주관리 활동 영역

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이주와 사회・경제적 개발, 둘째, 

이주과정 지원, 셋째, 이주관리 지원, 넷째, 난민 및 강제이주 피해자 지원

이다. 또한 위의 각 영역과 관련하여 국제 이주법 촉진, 정책 입론 및 연구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이주자 권리보호, 이주민의 건강증진, 양성

평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N 건물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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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에는 아시아태평양 Regional Office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특

히 지역 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향상과 Human Trafficking을 줄이는 사

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발표 주제 및 내용

나의 발표 주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황과 이주노동자

들이 노동자를 보내는 Sending Countries(동남아시아 국가들)와 Receiving 

Country인 한국에 Mutual Benefit을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에 관하

여 제시하고 어떻게 이러한 지속 가능한 모델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는

지, 그 방법을 우리나라가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바일 클라우드 시스

템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최종 발표는 위와 같았지만, 처음 내가 준비했던 발표를 실제로 기관에

서 발표한 것은 아니다. 봉민아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

도, 개괄적인 우리나라의 이주민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북

한이라는 특수한 국가를 대하는 태도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이주

민, 즉 탈북자 혹은 새터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들이 남한과 북

한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하는 내용

이었다. 하지만, 북한과 남한의 상황을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이슈와 관

련시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내가 발표하는 기관이 아시아태평양

의 지역사무소인 만큼, 비단 한국의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황을 통해

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내용을 바꾸게 되었다.

다음 내용으로는 이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발표를 준비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너무나 협소한 주제를 다루

고 있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이슈와는 거리가 있어서 교수님의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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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및 방콕에 함께 가는 다른 많은 학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주제를 

보다 실질적이고 관련 있는 내용으로 바꾸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많다. 2013년 기준으로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은 흔히 알고 있듯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구성이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대학교육을 받은 고급 인력들이 많아지면서 저렴한 숙련노동자들을 필요

로 하는 업종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다.

물론 이들의 업무환경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고용노동부를 위시한 

많은 정부기관에서 고용허가제도(Employment Permit System)와 같은 제도

를 시행함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이 향상되기도 했지만, 아

직 이들의 고용안정성은 내국인의 그것보다 많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

렇기 때문에 5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나면 이들의 비자가 만료되어 어쩔 

수 없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는 5년이라는 주기마다 한국에 

있는 사업장 입장에서도 새로운 인력을 계속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한국의 사업장 입장에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비효율

을 낳는다. 

IOM에 감사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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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나는 이러한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 우선 동남아시아 정부와 우

리나라 정부의 공조를 통해 이들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입수하여 관리하

고, 이주노동자들이 고국에 돌아가게 되면 한국에서 배웠던 지식과 기술 

등을 바탕으로 고국에서도 동종 업계에서 종사하여 기술을 썩히지 않고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에 종사할 기반

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있는 많

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생산기지를 건설할 때 고국으

로 돌아간 이주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이들이 같은 분야에서 지

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게 이러한 연속적인 

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또한, 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이주노동자의 신분으로 오게 된다면 기술

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 동종업계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이력과 보유 기술 등을 데이

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어디서든지 접속과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

템을 생각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사업장 CEO들은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주 노동자들은 자신의 기능을 썩히지 않고 지속적으

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Sending Countries에는 산업발전

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쌓을 수 있고, Receiving Country에는 고도화된 산

업구조로 인해서 공백이 생긴 생산분야를 이주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채

워주기 때문에 산업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서버 등을 이용한 클라우

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실시

간으로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학생 보고서

방콕: 국제기구·NGO 편   189

발표 기관 활동

우리는 발표 기관인 IOM에 목요일에 방문할 수 있었다. 이미 많은 기관

들을 방문한 뒤에 IOM을 방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과 비슷

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IOM은 우리를 너무나도 환대해 

주었다. 처음 기관에 들어설 때부터 Christopher Foulkes라는 인턴 분께

서 이런저런 책자들을 구비해 주셨고, IOM의 현지 Asia-Pacific Regional 

Director인 Mr. Andrew께서는 IOM의 역사와 배경, IOM이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설명, 또한 이와 더불어 현재 Asia-Pacific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나는 국제이주 중에서도 한국의 이주노동자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

한 상황이었는데 이미 Mr. Andrew가 한국의 이주 현안에 대해서 많이 파

악하고 계셨고(EPS,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셨다), 한국의 이주문제를 우리가 방문하는 것에 맞추어 준비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기관 방문 내용

우선 내가 발표했던 기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었다. 나의 발

표에 생각보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그 전까지는 내용이 너무나도 자주 

바뀌어서 걱정했었는데) 감사했다. 

이뿐만 아니라 실로 많은 기관들을 방문했다. 첫날에는 ILO(국제노동기

구)를 방문했다. UNESCAP 건물 안에 있는 ILO에서는 기관에서 일하고 

계신 많은 한국 분들이 우선 우리를 맞아주셨다. 고용노동부에서 파견 나오

신 공무원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들 한국인으로서 큰 사명감을 가지

고 일하고 계셔서 큰 자부심이 느껴졌다. 발표를 잘 마치고, 현지 담당자로

부터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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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방문 기관은 FORUM-ASIA였다. FORUM-ASIA는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의 전반적인 인권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활동들을 통해서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나라들의 인권운동을 지원하

는 단체였다. 기관에서도 발표를 마치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기관 방문들을 마치고 한국대사관에 방문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참사관님들의 환영을 받고, 한국과 태국과의 역사적인 관계와 태국에서의 

한국의 위상, 경제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대사관 건물이 한국적으로 지어졌고 매우 웅장했는데, 대사관 건물의 모양

과 크기가 그 나라의 국력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세계에서도 알아줄 만한 정도가 되었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태국에 생각보다 많은 교민들이 국제기구와 주재원 사업 

등을 하며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우리나라 관광객 수가 태국 전

체 관광객 수 중에 1위 혹은 2위를 한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

다음 방문지는 ANFREL이라는 또 다른 NGO였다. ANFREL도 

FORUM-ASIA처럼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이곳 또한 특히 동남아시아 

혹은 서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정치적인 자유를 위한 다양한 서포

트를 제공하는 단체였다. 비록 NGO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건물은 허

름했지만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환영해주신 많은 분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멋있어 보였다.

다음 방문지는 UNESCAP에 있는 교통국과 환경국이었다. 교통국과 

환경국 모두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교통국은 서울대학교 선배님이신 하

동우 박사님이 국장 직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계셨다. 하동우 박사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또한 환경국과 교통국에서 진행한 발표 역

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

다음으로는 방콕 시내에 위치한 세계은행 태국사무소를 방문했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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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특히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에 방문해서 발표를 진행

했고, 또한 세계은행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세계은행에는 

여러 부문이 있는데, 특히 IFC라는 부문은 내가 모르던 부문이어서 더 관

심이 갔다. 막연하게 IBRD의 역할을 세계은행이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

었는데,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혹은 정부에 차관 등을 제공하는 민간 

금융기구의 역할을 세계은행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점심을 먹은 뒤에 WHO로 향했다. WHO는 독특하게도 태국 정부청

사 보건청 안에 자리잡고 있었다. 태국 정부청사 특유의 동남아적인 모습

과는 다르게 WHO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듯했

다. 많은 외국인 직원들과 지금까지 많이 방문했던 국제기구의 깔끔한 이

미지, 하지만 동남아시아적인 외관이 오묘하게 조화되어 있는 공간이었

다. 그곳의 수장은 인도 출신의 박사님이셨다. 발표에 크리티컬한 피드백

을 주셔서 발표가 보다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게 해주셨고, 또한 WHO

IOM에서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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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실 때는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또한 UNESCO를 방문했다. 방콕에 있는 UNESCO 또한 아시아태

평양 지역의 UNESCO가 관장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Regional 

Office였고 담당하시는 선생님 또한 한국분이셔서, 게다가 기관 측에서 한

국 국적으로 인턴십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 배석하셔서 많은 정보

를 공유하고 배울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 오전에는 WFP를 방문했다. 세계식량기구 또한 IOM과 비슷

한 분위기였다. 특히 아침을 먹지 못했을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다과를 준

비해주셨고, 기관 측에서 먼저 기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셨다. 이

를 통해서 WFP가 비단 빈국의 긴급구호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재난이 닥쳤을 때 군대와 같은 외부기관과 함

께 긴급구호를 시행하기도 하고, 북한과 같은 곳에서는 지속적으로 농작

물을 기를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그 어느 곳보다 WFP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시간

관계상 토론을 더 지속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었다.

마지막 기관은 UNEP이었다. UNEP은 UNESCAP 건물 안에 있었는

데, 이곳 역시 한국인 담당자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를 해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점은, 꿈을 잃지 않

고 열심히 하면 결국에는 원하는 곳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말이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원래는 많지 않았는데 UNEP 기관 방문 후 

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현지 교육 및 특강

현지에서 받은 교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매일 밤 2시간여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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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이상 동안 진행된 하루 전 발표 피드백이었다. 모든 참가자들이 숙

소 세미나실에서 전날 발표에 대한 리허설과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

았다. 한 참가자당 한 시간가량 리허설과 피드백 시간이 주어졌는데 주어

진 시간이 몸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고역이라고 느껴지기도 했지만, 궁극

적으로는 보다 나은 발표를 위한 것이었기에, 또한 이를 통해서 나조차도 

훨씬 더 나은 발표를 실전에서 할 수 있었기에 매우 의미 있는 실전 교육

이었다.

UNESCAP의 김태형 박사님께서 본인의 솔직한 이야기와 경험을 바탕

으로 “How to get a job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라는 제목으로 강

연을 해주신 것도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 국제공무원이라는 멋있는 모습 

뒤에 가려진 국제기구의 실상들, 예를 들면 관료적인 모습 혹은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무력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점과 함께 국제공무원으로서 일하

는 것에서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사례들,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복지

제도 등에 대해 배운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JPO만을 통해서 국제기구

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속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경력

직으로 국제기구에 들어오는 것이 미래의 커리어나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훨씬 더 용이하다고 설명해주셨다. 이를 바탕으로 내가 국제기구에 들어가

기 위해서 커리어 플랜을 어떻게 짜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네트워킹 행사 등 기타 활동

현지 대학 탐방, 즉 Chulalongkorn University 방문은 이번 GTP에 참가

한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학기 때 Chulalongkorn 

University로 교환학생을 오기 때문이다. Chulalongkorn University는 태

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대학교 중 하나이다. 태국의 많은 엘리트 학생들

이 현지 Chulalongkorn University에서 수학한 후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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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으며, 태국 국왕이 직접 대학교 졸업

식에 방문해서 일일이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나누어 준다는 점, 그리고 많

은 태국 학생들이 이를 가문의 영광으로 여긴다는 점 등이 Chulalongkorn 

University가 그들에게 갖는 의미가 각별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Chulalongkorn University의 특이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학교

를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교정에 지나다니고 있

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충격을 받는다. 태국에서는 대학생들도 교복을 착

용한다. 대개 남학생은 흰색 와이셔츠와 검정색 바지, 여학생은 흰색 블라

우스에 검정색 치마를 입는다. Chulalongkorn University로 교환학생을 오

는 것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학교 학사행정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미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학교 담당자 분께서 태국에 도착하면 교복을 구입하고 교

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캠퍼스 안을 

활보하는 것을 보니 익숙하기보다는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가 서울 도심에서 다소 후미진 곳에 위치한 것

과는 다르게 Chulalongkorn University는 방콕에서 가장 중심부라 불리는 

수쿰빗 근처에 위치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

서인지 학교 근처 백화점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커피를 마시고 담소

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우리 학교와는 다른 형태의 활력을 느

낄 수 있었다.

Chulalongkorn University 방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8월부터 다니

게 될 교환학교에 대한 사전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왕정국가와 왕립학교임에서 오는 

Chulalongkorn University 특유의 학풍 또한 태국을 느끼게 하는 신선한 

경험이었다.

동문의 밤, SNU Alumni Night은 목요일 저녁 방콕에 있는 한 특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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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에서 진행되었다. 생각보다 태국의 향신료가 입맛에 맞지 않아 고생하

고 있던 차에 특급호텔에서의 서양식 음식을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엄청난 기쁨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즐겁고 의미 있었던 

점은 방콕에 계신 많은 서울대학교 선배님들을 만나뵐 수 있는 좋은 기회

였다는 점이다. 해외 유수의 많은 대학의 선배들이 세계 곳곳에 포진해 있

고 국제기구 여기저기에 있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시샘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다. 그와 동시에 왜 서울대학교 선배님들은 별로 안 계신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

을 깨달았다. 실제로 우리 서울대학교 선배들은 세계 곳곳, 특히 방콕에 

있는 다양한 국제기구 요직에서 세계 평화와 관련 분야 협력 증진과 관련

해 국익을 증진시키는 데 일조하시는 분이 많았고, 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나와 10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인턴을 하고 계신 선배님도 만나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국제기구에 종사하시는 분들뿐 아니

라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선배님들도 만나뵐 수 있었다. 현지에서 커

피사업을 하시는 분도, 무역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선배님들과 미래와 

전공에 대해서 그리고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배울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무엇보다도 GTP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점은 자신감일 것이다. 국제기

구에 들어가는 것이 워낙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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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었고, 매우 불투명한 공허한 

꿈,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게 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 쉬운 꿈이었

다. 하지만 이번에 실제로 국제기구를 방문여 발표를 하고 긍정적인 피드

백을 받으면서 조금이나마 국제기구를 경험하게 되어 다시금 나의 꿈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난관에 부딪혔지만 그럼에도 해내는 나의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었으며, 용기를 북돋아 주시

는 많은 한국인 특히 국제기구에 계신 서울대학교 선배님들을 롤모델 삼

아 열심히 준비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은 이럴 때 가장 적합한 것 같다.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국제기구를 위해서 준비하고 꿈을 이루고 싶다.

팀워크

이번 방콕에서 보냈던 시간들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의미 있

는 프로그램과 함께 태국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주는 만족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일주일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보냈던 동

료, 형, 누나, 동생들과 조교님, 박희영 선생님, 은기수 교수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고 재미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매일마다 두 개씩 진행되는 발표와, 이를 위해 전날 10시 혹은 넘어서까

지 진행되는 리허설과 피드백 일정에, 게다가 우리나라와 다른 시차와 기

후 탓에 쉽게 지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힘있

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위에 계셨던 많은 분들 덕분이다. 

너무나도 재미있었고, 즐거웠고, 동료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

던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했던 GTP 방콕 편이라고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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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태국 방콕에 위치한 Chulalongkorn University에서 

돌아오는 가을학기를 보낼 예정이다. 가을학기를 보내면서 동남아시아에

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여행이 아닌 현지에서 사는 것이 어떤지, 그 문

화를 경험하고 싶다. 이를 바탕으로 내가 나중에 이루고자 하는 동남아시

아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이를 발판 삼아 남북통일을 위한 미래

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싶다. 특히 경제발전이나 산업발전 기술 

등과 관련된 쪽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국제기

구에서 일하고 싶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은 그 ‘큰 의미’에 비하면 생각보다 간단해 보인

다. 내 생각에 그 전략은 바로 끊임없이 열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인 것 같다. 물론 세부적인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번 GTP에서 만난 많

은 선배님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어민에 버

금가는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것, 그리고 제2외국어를 자유롭게 듣고 

읽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구사의 자유로

움뿐만 아니라 본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전문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길러

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

요한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이번 GTP에서 배웠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

인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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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GTP 방콕 편을 알게 된 계기는 학교 내 게시판에 붙어 있는 GTP 포스터

를 통해서였다. 이번 방콕 편 목적은 국제기구 방문과 인턴 기회 모색이었

는데, 나는 이것을 포스터에서 본 순간 딱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

각했고 꼭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외국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그쪽에

서 생활하면서 나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 대학을 들어

와서도 국제기구와 개발 학문과 관련된 여러 수업을 들었고 직접 이러한 

기구들(굿네이버스, 세계전자정부협의체)에서 실습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들의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알아갔다. 졸업 학년이 된 나는 취업에 대

해 생각이 많아져 갔는데 국제기구에서 직접 인턴을 하면 그곳이 정말 나

한테 맞는 곳인지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학기에 여러 곳을 지원

하고 있었다. 이 찰나에 포스터를 보게 된 것이고 GTP 프로그램이 나의 

마음을 읽은 듯한 느낌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합격하면 나는 여러 국제기

GTP와 함께 내 미래의 커리어를 
설계하다

정혜원 (사회복지학과 09학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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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었고 인턴 자리도 얻게 되면 진로에 대한 생각

들도 한층 정리될 것을 상상해보았다.

지원과정

지원과정은 서류전형과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

는 시기가 과제 제출 기간이어서 시간이 여러모로 촉박했었다. 하지만 자

투리 시간을 활용하면서 정성을 들여 쓰기로 했다. 서류전형에 제출해야 

했던 지원서에는 나의 관심사(국제기구와 인턴)에 대해 썼고 이 프로그램이 

나의 미래의 커리어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그리고 내가 꼭 가야 하

는 한 가지 이유가 글에 나타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심사위원들이 지원

서에 적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서류전형을 합격하게 되었고 인터뷰 

날짜가 알려졌다. 인터뷰하기 하루 전 예상 질문들을 생각해보고 이에 대

한 나의 답변들도 생각해보았는데 이 과정이 인터뷰 날 그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순서가 되어 인터뷰하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 프로그램의 

담당 교수님이셨던 은기수 교수님께서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이었

다. 이 부분까지는 예상하지 못해서 처음에 조금 당황했었지만 전날 예상 

질문들을 정리한 것이 말이 더 술술 나올 수 있게 도와준 것 같다. 

나는 나의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인터뷰를 보았

다. “왜 OO과목에 C학점이 나왔냐?” 같은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솔직하

게 그때 그 학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

렸다. 지원자들 중에 영어 인터뷰가 두려운 분들이 있다면 조언을 드리고 

싶다. 실제로 나의 영어 발음이나 문장 구성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상

대방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자신감을 갖고 (때로는 실제로 떨고 있어도 

떨지 않는 척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인터뷰에 응하면 영어 인터뷰는 큰 걸림

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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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대망의 합격자 발표날이 다가왔다. 합격자 명단에 나의 이름을 

발견한 순간 너무 기뻤고 거기서 할 일들을 상상하면서 일주일을 보냈다.

사전교육

GTP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프로그램에 같이 가게 될 사람들을 만났다. 첫 

만남이라 그런지 모두 조용하고 정중(?)하게 앉아 있었다. ‘방콕 가면 여

기 있는 사람들과 많이 친해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어색함을 달랬다. 

O.T.에서 앞으로 있을 스케줄에 대해 설명해주었는데 들으면서 나의 걱

정은 더해져 갔다. GTP 준비과정이 과제와 기말고사 준비기간과 겹쳤기 

때문이다. 준비과정은 힘들겠지만 어렵게 얻은 기회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드리고 싶었다.

방콕의 국제기구들을 방문하기 전, 세 번의 교육이 있었는데 첫째는 태

국의 경제, 문화, 역사를 소개하는 강의였고, 둘째는 영어 발표 스킬에 대

한 교육이었고, 마지막으로 이력서와 커버레터 작성 요령 수업이었다. 셋 

다 도움이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마지막 강의가 훗날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내용을 다뤄서 인상 깊게 들었다. 미국에서 상용되는 이력서는 한국과

는 다른 포맷을 갖고 있는데 그 차이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커버레터 

작성법에 대해서도 배웠다. 훗날 국제기구나 외국에서 일하고 싶은 나에

게는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었다. 

주제 선정 과정

사전교육에 참석하면서 방콕에서 발표할 기관들을 선정해야 했다. 방문

할 기관들의 리스트를 보면서 나름 나의 전공과 연관 있는 기관을 찾다 보

니 국제노동기구(ILO)를 1순위를 선정하게 되였다. 전부터 관심 있게 본 

곳이라기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알아가는 마음가짐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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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ILO가 발표할 기관으로 확정되었고 발표 주제도 선정해야 했다. 주

제를 정해준 기관들과는 달리 ILO는 자유주제여서 발표자인 내가 정해야 

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고 자신 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

에 좋을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한 적절한 주제를 찾기가 쉽진 않았다. 전문

적인 주제는 가급적 피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이

고 나보다 훨씬 더 잘 알 테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들에게 새로우면서 유

익한 주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발표를 끝내고 ILO 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듣고 알

게 되었지만, 내가 원했던 그 ‘유익하면서도 새로운’ 주제를 선정한 것 같

다. 그렇지만 이 주제를 선정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한국에서 두 차례의 

리허설을 거쳐 거듭 수정했고 발표날 이틀 전 아예 주제를 바꾸기도 했다. 

방콕에서 서울대학교 망신 주면 안 되겠다는 사명감에 나는 나의 인맥들

을 동원해 주제 선정과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했다. 먼저 ILO

에 계시는 한국인 직원 분을 접촉해야 겠다고 생각되어 인터넷으로 몇 사

람 거쳐 연락처를 알아내어 주제의 적절성에 대해 여쭤보았다. 그 후에 노

조에 계신 분을 만나 도움을 얻었고, 결정적으로 내 주제의 큰 그림을 구

성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은 나의 과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였다. 주제 정

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한 그와 우리 학교 학생회관 옆에서 이에 대해 토론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우연히 청년유니온(한국의 첫 청년 노조)이 최저임금 

시급 캠페인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즘 한국사회는 청년 실업 때문에 큰 

역경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ILO가 청년 실업에 관심을 갖

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발표한 청년 실업 보고서를 보고 알 수 있었다. 그

래서 청년유니온과 ILO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한국 청년들의 노동환경

을 개선해보는 방향으로 주제를 결정했다. 주제 선정 과정에서 감사하게

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덕분에 좋은 주제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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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활동

ILO에서 발표하다

발표 하루 전날 방콕에 도착했다. 그날 밤 새로 구성한 PPT를 교수님께 

첨삭 받고 OK까지 받았지만 하루 전 발표 구성을 바꿔서 그런지 100% 

자신이 있진 않았다.

드디어 발표날이 다가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 24일 월요일부터 6월 

28일 금요일까지 진행되었는데 내가 월요일 오전에 첫 발표를 맡았다. 팀

원들 중에서 처음으로 발표하게 되어 긴장했지만 “매를 맞아도 먼저 맞

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다듬었다. 

우리가 방문한 방콕에 위치한 ILO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활동을 담당

하는 지역본부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두고 있다.  ILO에 대해 간단

히 소개하자면, 이 기관은 1946년 국제연합의 특별기구로 처음 설립되었

고 현재 이 기관의 목표는 노동자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

등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여

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노동통계자료 구성, 회원 

국가들의 정부・노동자・사용자 대표들과 ILO 특파원들 간의 의견 교환

과, 실업과 고용, 노사관계, 경제발전을 비롯한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또한 ILO는 노동 관련 협약을 만듦으로써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수립하고 있고, 1991년에 가입한 한국은 총 189개의 협약 중 28개를 채택

했다. 이는 전체 회원국 평균 채택률보다 낮다. 

발표는 ILO를 포함한 UN 산하기관들이 위치하고 있는 UN 빌딩에서 

진행되었다. 발표 주제는 “국제노동기구와 청년유니온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한국 청년 노동자들의 역량 강화(Empowering young workers in Korea, 

by creating a mutually beneficial network between ILO and Korea’s youth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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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ity Union)”였다. 한국의 노동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비정규직 

문제와 ILO가 특별히 권고하는 국제노동협약들의 낮은 채택률로 인한 노

동권의 위협이다. 이 두 문제는 한국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해결

해야 할 문제들이다. 하지만 이 두 문제에서 크게 피해를 보는 집단은 청

년들이다. 중년층과 비교했을 때 청년들은 권력과 경험이 없어 다른 어느 

집단보다 노동권을 박탈당할 만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비정규직 신분으

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약한 노동자 집단이다. 이들의 노

동권을 옹호하기 위해 청년유니온이 생겼지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아

직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ILO와 청년유

IOM에서 발표하고 있는 

나의 모습. 

발표 후 ILO 인사과 

담당자와 은기수 교수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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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온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ILO가 청년유니온에게 정보와 정서 지원, 청

년유니온은 ILO에게 한국의 청년 노동자와 관련한 데이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서로 윈윈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발표를 했다. 

발표 기관 활동 – ILO 인턴십 설명회

ILO 인사과 담당자 알레스 아지즈(Alex Aziz) 씨께서 우리를 위해 간단하

게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다. ILO에서 인턴으로 근무하

려면 석사생이어야 하며 영어 구사 능력이 좋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

와 국적의 동료들과 일하기 때문에 열린 마음과 사고가 중요하다고 하였

다. 대부분에 UN 기관들 인턴십은 무급이지만 노동기구라서 그런지 ILO

에서는 소액의 지원비(stipend)가 있으며 약 300불 정도 된다. 

다른 기관 방문에서 느낀 점

우리가 방문한 기관들 중 기억에 남는 기관은 세계식량기구(WFP)와 국제

이주기구(IOM)이다. WFP에서는 우리 팀 동료의 발표를 들은 후 Q&A 

세션을 가졌고 그 이후에는 WFP 직원분을 통해 이 기관의 전반적인 활

동에 대한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이날 내가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를 다시 되새기게 했던 것은 국제식량구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였다. 나는 국제식량구호가 WFP와 다른 기관들(정부, NGO)과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 궁금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봤다. 그쪽 담당자는 재난과 내전으

로 식량이 부족한 국가들에 대한 구호작전 경험이 많은 분이셨고 이 문제

에 대해 아주 잘 아시는 분이었다. 그는 UN이 개입하는 모든 구호작전에

서 WFP가 맡은 업무는 식량보급과 물류지원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량과 물류지원계획은 WFP가 총괄하는 것이다.  

IOM에서도 나의 열정이 끌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재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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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이 발생했을 때 이주민들을 위한 캠프를 만드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러

한 열정이 타올랐다. 

이렇게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그 기구들의 주요 활동에 대해 알아가면

서 나의 관심사와 맞는 기구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국제기구들을 탐방하

면서 영어 구사 능력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업무를 

영어로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기본, 쓰기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을 직접 깨달았기에 한국에 돌아가서 영어를 공부할 동기가 

확실해져 공부가 조금 더 쉬워질 것 같다.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느낀 또 

다른 점은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열정 없이는 희생적인 이 일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모

두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를 보며 나도 흔히 말하는 멋있고 편

한 직장보다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직장을 선택해야 행복할 것이라는 것

을 깨달았다. 

현지 특강 

방콕에서 있었던 특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UN에서 일하시는 김태

형 박사님의 특강이었다. 박사님께서는 UN의 간단한 소개와 UN에서 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불편한 진실까지도) 후배들에게 알려주셨다. 일단 

UN에서 일하려면 근무기간 동안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

러 국적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고 하셨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UN에서 근무하시면 자녀들은 UN에서 일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이 특강을 들으면서 알았다. 우리 팀원 중에 외교관이 되고 싶어 하

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녀의 걱정은 (외교관이 되고 싶은 여자들과도 같을 텐

데) 배우자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UN에서 일하는 여성이 생각보다 많

고 또한 그녀들을 위한 복리후생이 잘 갖춰져 있어 여자들이 일하기 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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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라고 박사님께서 알려주셨다. 이 특강을 통해 다른 곳에서 듣기 어

려운 UN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현실적이며 궁금한 이야기

들(예를 들면, 연봉)도 알 수 있는 기회여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 태국 투어

기관 방문과 특강 이외에 기억에 남는 활동은 마지막 날에 있었던 투어다. 

5일 동안 태국에 있었지만 현지인들을 만나기보다는 태국에서 일하시는 

외국분들과 영어를 하며 지냈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그들

의 일상적인 생활을 볼 기회가 없었다. 볼 것이 많은 태국을 하루 만에 볼 

수는 없었지만 태국인들이 존경하는 왕의 궁전, 방콕을 가로지르는 차오

프라야 강, 역사가 생생하게 묻어나는 아유타야의 신전들을 보며 태국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었다. 한국에는 왕이 없어서 그런지 태국 시내 곳곳

에 태국 왕의 동상과 큰 사진들이 걸려 있는 것을 봤을 때 새로우면서 미

묘한 느낌을 받았다. 또한 아유타야 신전들 방문 중에 전쟁에서 패해 버마

발표를 준비하는 GTP 참가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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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미얀마)로부터 잘린 아유타야 신의 동상들을 봤을 때는 역사가 생

생하게 다가왔다.

투어를 한 날은 우리 팀원 모두가 발표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즐겼던 것 같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이번 GTP를 통해 여러 UN 산하기관들과 NGO들을 방문하면서 국제기

구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국제기구

의 종류는 훨씬 다양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 곳이다. 이번 프

로그램은 그 다양성을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고 더 자세히 말하

자면 환경, 인권, 문화, 보건, 식량, 노동 등을 아우르는 전문기관들을 방문

했다. 이런 기회는 개인이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는 기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보고, 느끼고, 질문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 대해 그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풀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다.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것 이외에도 GTP는 내 미래

의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국제기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국제기구의 실상을 알게 되었고, 국제기구에 

대한 나의 막연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직접 눈으로 

와서 보니 내가 이곳에서 일하기 위해 아직 부족하지만 개선해야 할 자질

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다. 예를 들면, 전에 언급했었지만, 영어를 마

스터해야 이곳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이다. 또한 GTP

는 그 곳에서만 알 수 있는 팁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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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직원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것은 꼭 지금부터 UN에 들어갈 이

유는 없다는 것이다. 나중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다양한 분야에

서 경험을 쌓고 나중에 UN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옵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지금부터 들어가려고 하면 경쟁이 치열해 힘들 수도 있다

는 조언도 들었다. 

팀워크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운 점이 있다면 바로 팀워크

다. 나도 경험했지만 아마 모든 팀원들이 경험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처음 

리허설 때 대부분 우리 발표는 솔직히 2%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다. 리허

설 때 우리는 각자 발표를 연습했지만 다른 팀원들 발표를 봐주면서 아낌

없는 피드백을 주었다. 많은 경우에는 (나도 포함해서) 발표 전날 아예 구성

을 바꾼 사례들도 있었지만 정말 바꾸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실

마지막 날 왕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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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그 피드백들이 살과 피(?)가 되어서 모두의 발표 완성도를 높여주었

기 때문이다.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좋은 피드백을 주었지만 발표자도 이

를 잘 받아들여 이 피드백들을 반영한 (전날 2% 부족했던) PPT들이 발표

날 믿기지 않을 수준의 것으로 변했다. 서로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렇게 성

공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계획

다음 학기에 인턴을 할 곳을 찾으면서 외교부에서 주최하는 ‘중남미 인

턴 파견’ 프로그램을 발견했는데, 감사하게도 선발되어서 9월부터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주기구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의 국제기구) 인사과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다. 1년 동안 이 프로

그램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이곳에 기대하는 바가 많고 열심히 임하고 싶

다. 그 동안 희망했던 국제기구에 갈 수 있는 기회이고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다. 유재석과 이적의 노래 ‘말하는 대로’

처럼, 막연하게 국제기구에 대해서 좋아하고 조금씩 관심을 가져본 것이 

정말 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로벌 커리어에 필요한 스킬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작성하는 것부터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하는 

것, PPT 구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까지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스

킬들을 짧은 기간 동안 배울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듣지 못할, 그 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팁들도 얻을 수 있었고 국제기구 관

계자들과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정말 많은 것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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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 지원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회가 되면 이 프로그램

을 주저하지 말고 꼭 지원해보라는 것이다. 이번에 떨어져도 좋다. 다음에 

다시 또 지원하면 된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인턴

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적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해주

는 영어 실력과 다양성에 대한 열린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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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4월 말, 겨우 중간고사로부터 해방되고 과제들로 정신이 없던 나는 학교 

게시판에 붙어 있는 ‘GTP 방콕 편’을 보고 찰나의 호기심과 관심은 생겼

었지만 무심코 지나쳤었다. 하지만 생각만 하고 있던 내가 정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이전 GTP 프로그램을 갔다 온 선배의 적극적인 추천 덕분이었

다. GTP 프로그램을 활용해보라고 추천하던 선배는 인턴십을 얻으러 떠

나는 근본적인 목적 이외에도 방문하는 기관에서 만나는 분들, 함께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와 경험이 지금까지도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사실 나중에 경력을 쌓아서 경제개발에 

관련된 유엔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갖고는 있었기에 ‘국제

기구’들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

는지 몰랐기에 아마도 처음에는 지원을 주저했었던 것 같다.  

사실 내가 유엔기구라는 말에 솔깃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고등학교 때 

무엇을 생각하든지, 
상상 그 이상의 경험

조효림 (경제학부 10학번)

12



212   2013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모의유엔회의에 참여했던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당시에 유엔기구의 활동, 

조직의 체계 등을 알게 되면서 세계 무대에서 일하는 것을 꿈꿔왔기 때문

이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가져왔던 꿈들은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

고, 바쁘게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점점 멀게만 느껴졌고, 유엔

기구는 사실상 정직원뿐만 아니라 인턴조차도 최소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왔기 때문에 학부생으로서는 당장 내가 무언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기관을 직접 연결시켜주

고 또 학부생으로서는 얻기 힘든 기회가 주어지기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지원과정

내가 GTP 지원을 고민했던 이유 중 하나는 지원 한 달 전에 만료된 토플 

성적이었다. 이제와서 공인영어인증 시험을 본다 해도 분명 성적표는 이

미 합격자 발표가 난 후에야 도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인

영어인증서가 필수가 아니기에 최대한 나의 영어 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나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는 지원서를 몇일 동안 구상하여 매우 공들여 썼

다. 지원서를 쓸 때는 잘쓰는 특별한 요령이 있다기보다는 읽는 사람이 누

구이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

다.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나열하기보다는 중요도 순서에서 이번 GTP와 

관련있는 활동이나 나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썼

다. 결국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했으며 그것을 통

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원서를 보면 1차 합격자 발표가 난 2일 후 면접을 봐야 했기 때문에 

사실 영어 면접 준비는 오랜기간 할 수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대본을 만

들어서 외우기보다는 정말 내가 있는 그대로 나의 열정과 생각을 보여주

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원서를 꼼꼼히 다시 읽어보면서 지원 동기, 졸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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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계획 등 예상 질문들을 만들어놓고 대답하는 연습을 했다. 모든 면접

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질문자가 면접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

하면서 예상문제와 답변을 준비해보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

만 여기에 덧붙인다면 GTP는 단순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

는 모든 사람과 어우러져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자신의 성

격과 친화력을 어필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전교육 

사전교육뿐만 아니라 이력서 제출 그리고 가장 중요한 PPT 제출까지 기

말고사와 기말과제 기간이 겹쳐 있어 힘들었다. 사전교육 내용은 방문하

는 국가의 문화교육 및 영어 발표 그리고 외교 아카데미에서 실제로 교육

을 담당하시는 분을 통해 이력서를 쓰는 방법과 이력서를 받는 입장에서 

가장 추천하는 이력서 양식을 배울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GTP뿐만 아

니라 나중에 어디든 이력서를 제출해야 할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써서 어느 방법으로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배울 수 있

었기 때문에 매우 유용했다.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 학교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전교육은 정말 도움이 되었다. 

이번 GTP에서 기말고사, 과제 기간과 겹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발

표 자료 및 PPT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합격자 발표가 난 후 준비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업과 병행하면서 준비를 하려면 절

대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유엔기구에 내 이름을 걸고 

발표하는 것이었기에 정말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하지만 주제는 

기관에서 요청한 주제를 해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내용이었다. 

국가 간 철도 연결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부분이었는데 학부생 수준에서는 

다루기 힘든 주제였을 뿐만 아니라 자료를 찾기도 매우 힘들었다. 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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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학교 과제와 시험준비에 시간은 없는 상황 속에서 사전교육이라는 

채찍질이 없었다면 아마 발표 준비가 제대로 되기 어려웠을 것 같다. 비록 

PPT 발표에 대한 내용의 맥락상의 수정은 현지에서 발표 몇 시간 전까지

도 계속되었지만 기본 틀은 한국에서 사전교육 때부터 충분히 준비해 갔

기에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내가 발표를 맡게 된 기관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ESCAP)였다. UNESCAP은 UN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개발 담당 조

직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국가 간 

그리고 지역 내외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

으며 또한 요청하는 지역에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당연히 경제와 사

회라는 큰 분야를 다루는 기구이기 때문에 ESCAP 내에서도 다양한 분야

별 세부 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교통국(Transport)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 

UNESCAP을 방문해서 느꼈던 점은 아시아 지역을 다루는 유엔 기구

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특히 서양인들도 많이 일한다는 

점이었다. 또한 사람들의 일하는 분위기가 자유롭고 한국보다는 더욱 수

평적인 관계에서 일처리가 이루어지는 곳 같았다. 예를 들면, 자신의 직급

에 상관없이 일에 대한 소개를 하거나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자신의 의견

을 제시하고 서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주의가 강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의 말씀에 따르면 자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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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서 자신이 원하면 연구도 가능하며 주로 협력해서 함께 성과물을 내

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다양

한 문화를 이해하고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이 필요한 것 같았다.  또한 매

우 놀랐던 것은 국제기구에 한국인 비율이 낮다고 하는데 많은 팀의 국장

님들 중 한국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점이었다. 

발표 기관에서의 활동

UNESCAP은 규모도 상당하고, 방콕에 위치한 유엔빌딩 안에는 다양한 

UN 산하기구들이 있지만 사실상 건물은 UNESCAP의 소유라고 한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같은 건물 내의 다른 기관들과는 다르게 UNESCAP

의 현지 직원들 그리고 프랑스에서 인턴을 하러 온 친구는 우리에게 건물 

내 다양한 곳의 투어를 시켜주었다. 비록 뉴욕 유엔의 본부만한 규모는 아

니었지만 나름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만큼 큰 규모의 총회의장도 보고, 

다양한 세계 음식이 제공되는 구내식당에서 밥도 먹고, 자랑스러운 반기

문 총장님의 사진도 함께 걸려 있는 역대 유엔총장을 전시한 곳도 보며 재

밌는 시간을 보냈다. 정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일과 일하는 곳

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것 같았다.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인턴 활동을 하

고 있는 프랑스인 친구는 정말 실시간으로 UNESCAP 페이스북에 우리

의 방문을 알리는 글과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 바쁜 와중에 우리의 방문이 

번거로울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적극적으로 건물 곳곳을 데리고 다녔다. 나

중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워하였다. 

기관의 활동에 대한 설명과 건물 투어 이외에도 UNESCAP에서 실제

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질문

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재난관리처에서 일하시는 김태형 박사

님은 우리를 위해서 1시간 정도 기관을 설명해주시고 UN 기구에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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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에서 일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한 

이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정말 솔직담백하게 말씀해주셨다. 그리

고 UNESCAP에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고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은 어떠

한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중요한 팁도 귀뜸해 주셨다. UN 기구에서 일하

시는 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민감할 수도 있는 직업에 관련된 사

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에 정말 진지하게 미래 설계에 대해서 생각

해 볼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발표 주제 및 내용 

발표 주제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정해준 것이었다. 주제는 국

가 간 철도 연결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논의하고 과연 어떠한 경우에 

철도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교통수단인지 논하라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였다. 실제로도 이 주제는 현재 아시아 지역 내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실증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주제였

UN 회의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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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랬기 때문에 가정적 사실에 기반한 경제적 가치를 논하는 것도 힘들

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선행된 

연구 자료들에 기반한 내용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의 주장

을 펴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막막했었다. 

하지만 우선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을 읽고 주제를 한국의 사례에 기반

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로 좀 더 좁혀서 철도의 이점들을 설명하며 국가 

간 철도건설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발표를 준비할 수 있었다. 분

명 내가 발표하게 될 기관의 관계자 분들께서는 이미 관련 내용의 전문가

들이셨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를 제시하거나 발표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나의 생각과 입장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발표를 준

비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전에는 관심이 많지 

않았던 교통수단에 대해서 공부도 할 수 있었다. 이전에 막연히 환경경제

학이라는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양한 교통수단들의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는 논문과 자료들

교통국에서 발표하는 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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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읽으면서 연구의 방법론 등을 내가 소화하고 이해해야 했기 때문에 준

비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다. 

다른 기관 방문 및 특강  

처음에는 내가 발표하는 기관만 생각하느라 다른 기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방문한 UNESCAP 이외에도 UNESCO, 

ILO, The World Bank, WFP, WHO 등에서 관계자 분들이 각 기구의 역

사, 비전과 미션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 등을 자세히 듣는 기회가 주었

졌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고 만약 이

런 탐방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생각해보지 못했을 진출 분야에 대

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예를 들면, 나는 World Bank

가 정말 다른 은행 혹은 IMF와는 어떻게 다르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지 몰랐었다. 하지만 방문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자금이 부족한 곳에 투

자를 해서 경제발전도 도와주면서 얻는 이익을 통해 다른 지역의 사업으

로 확대해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다수 국

제기구들의 인턴들 혹은 단기간 직원들의 채용은 대부분 공식적으로 모집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력서를 보내서 연락을 취하거나 안면이 있고 능

력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점이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아직은 학부

생이기에 지원할 수 없는 곳에 나중에 이력서를 제출한다면 가능성이 열

려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래 진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접근 방법

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당연히 10개가 넘는 기관들을 방문하며 사소하지만 중요한 명함을 주

고 받는 매너부터 나를 어필하는 방법까지 함께한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

고 반복되는 경험적 학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었다. 더불어

서 내가 현지에서 발표하면서 배운 많은 것들 이외에도 현지 기관들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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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주옥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배운 것도 많았다. 김태영 박사님의 한 시간 넘는 이야기는 물론이고 주태

국 한국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영사님의 대사관 활동 영역과 다양한 진로

에 대한 특강과 더불어서, 우리의 지도교수님이셨던 국제대학원의 은기수 

교수님의 인생 경험담은 이번 GTP 탐방을 더욱 알차게 해주었다. 글로는 

배울 수 없는 이런 소중한 경험들이야말로 GTP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선경험도 해보고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기타 활동

이번 탐방에서는 국제기구들뿐만 아니라 현지 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선

배님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비록 휴가철이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지 

못해 아쉽기도 했지만 UNESCAP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과 아시아 농

업기구에서 일하시는 선배님, 탐앤탐스의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

하고 계신 선배님, 주태국 한국대사관의 영사님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마지막 날, 차우프라야 강 투어 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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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고 계신 선배님들과 미래 

진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생 조언도 

듣고 학교 이야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

을 보냈다. 정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뵐 

수 없었던 선배님들을 뵙고 나중에 도

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라며 

명함을 주셨는데, 단순히 기관 방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것만 생각했던 나

로서는 정말 좋은 인연들을 만들고 네

트워킹을 할 수 있었기에 너무나도 소

중했던 시간이었다.  

GTP의 다양한 매력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해외 탐방’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아침부터 자정까지 빡빡한 스케줄에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어도 해외에 나갔으면 최소한의 관광은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말이 있듯이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일만 했던 우

리에게 12시간 정도 태국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주어졌다. ‘과연 12시간 

동안 얼만큼 태국을 즐기고 놀 수 있지?’라고 생각한 나의 예상을 뛰어넘

어, 경력개발센터의 배려로 마지막 출국날 강에서 배도 타고, 왕궁도 둘러

보고, 시내관광뿐만 아니라 방콕을 벗어나 아유타야라는 태국과 캄보디아

의 과거 분쟁지역 역사관광도 하고, 태국의 유명한 마사지도 받으며 누릴

만큼 누리고 올 수 있었다. 거기에 마지막 날, 모든 발표가 끝나고 푸짐하

게, 가난한 학생 신분으로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싱싱한 게요리와 새

우를 마음껏 먹고 태국식당에서 한국에서도 볼까 말까 하는 가수 성시경

을 만나서 싸인까지 받은 건 정말 자랑거리다.

태국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성시경 씨한테 받은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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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GTP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알차고 또 재밌었다. 생각해보면 

방콕에 도착해서 거의 매일 자정을 훨씬 넘겨서야 잘 수 있었다. 내 발표

가 있기 전에는 계속 수정한다고 잠을 못 잤고, 내 발표가 끝난 뒤에는 다

른 팀원들의 발표 내용을 같이 봐주고 도와주느라 매일 자정이 넘어서야 

침대에 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로의 발표를 도와주는 과정에

서 더욱 친해진 것은 물론이고 내 주제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발표 주제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었다. 특히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발표를 

듣다 보니) 내가 전혀 모르던 보건 분야나 백신 분야에 대해서도 알 수 있

었다. 생각해보면, 12명의 팀원들이 10개의 기관에서 10개의 주제를 가지

고 발표하는 과정을 준비기간부터 한 달 동안 함께하면서 식량부터 통상 

분야까지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또한 일주일 동안 

함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내면서 피어난 동지애로, 힘들지만 유쾌했던 7

일을 보낼 수 있었다.

향후 계획   

이 짧다면 짧은 일주일의 경험이 나의 진로계획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

다면 아마도 그건 과장된 이야기일 것이다. 분명 일주일 동안 다양한 경험

들을 했고 또 이러한 경험들이 앞으로 나의 진로계획과 미래의 선택에 영

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향후 계획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수확이 있다면 GTP에 참여하기 전

부터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국제기구

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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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듯이 외교관이 되거나 JPO라는 국제공무원 시험을 봐야만 하는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분야의 전문

가들이며 그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거쳐 국제기구에서 일하게 된 경

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던 

국제기구라는 하나의 꿈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취가 가능하며, 오히려 현

재로서는 어떻게 나만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야겠다는 

향후 계획의 방향성을 잡게 되었다.   

미래의 GTP 지원자들에게

나는 GTP가 좀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이 좋은 혜택을 많은 학내 구성원

들이 누렸으면 한다. 사실 진로라는 게 굳이 한 가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분야가 사실은 내가 정말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명 GTP의 본 취지는 자신이 관심있는 분

야의 학생들에게 경험의 폭을 넓히고 탐방 후에는 단순히 탐방으로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인턴십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탐

방을 통해서 한 친구는 이전까지는 어떤 기관인지 잘 알지 못하다가 발표 

때문에 한국에 있는 기관을 접촉하여 조사를 하던 중에, 탐방 후 인턴십 

기회를 얻기도 했다. 

만약 다음 GTP의 주제가 어느 정도 관심은 있지만 그 분야의 진로로 

나아간다는 확신이 없더라도 나는 지원을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다. 실제

로 인턴을 획득하거나 졸업 전 학교 밖에서 실무현장을 방문하고 그분들

과 네트워크를 쌓는 일은 학생 신분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목수에서부터 탱고 강습

사까지 무려 30개가 넘는 다양한 직업들을 직접 배워가면서 경험한 한 프

랑스 청년이 “누구든지 열정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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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떠오른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GTP를 통해서 얻어 갈 수 있는 

가치는 이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 지금 당장이 아

니더라도 GTP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인턴십의 기회를 얻거나 여기서 만든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인턴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유타야 유적지.



224   2013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크게 두 가지 관심 때문에 GTP 방콕 편에 지원하게 되었다. 

첫째로는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때 모의유엔

(MUN) 등의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로 국제기구에서 일한다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막연한 꿈만 가지고 있었을 뿐, 제대로 

진로설계는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 주변에 국제기구에서 일하거나 국제

기구에서의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경우, 다양한 경력을 거친 후에 국제

기구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제기구로의 진출은 내게 너무

나 먼 일로 느껴졌고, 사실 관심을 조금 접고 있었다.

그러던 찰나에 직접 국제기구들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는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들었고, 망설

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다. 친구는 과 답사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는데, 친구

도 많이 아쉬워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준 친구에게 고마울 따름이다.

천사의 도시에서 발견한 비전

황현정 (서양사학과 11학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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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는 동남아시아, 특히 태국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나는 다문

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 봉사를 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또 GTP를 알기 전까지, 동남아를 휴양지로만 알고 있었

지, 국제기구가 밀접한 곳이라고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더욱 태국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여행으로 갔을 때와는 다른 재미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다.  

지원과정

지원과정은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서류 심사였다. 여러 영어 문항으로 이루어진 신청서를 처음 받아 

보았을 때는 앞이 깜깜했다.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 적합도를 

평가하는 질문들이었다. 나는 역사 전공이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

큼 유네스코를 발표 기관으로 택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었다. 학점, 외국어 점수도 기입했다.

두번째는 면접이었다. 프로그램을 총괄하시는 은기수 교수님과 기획자

이신 박희영 선생님께서 면접을 진행했다. 나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기반

으로 한 질문을 주로 던지셨는데, 모든 면접자가 같은 질문을 받은 것 같

지는 않다. 나중에 방콕의 버스에서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니, 다른 

질문을 받은 분들도 있었다.

사전교육

사실 합격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다른 곳에 메일을 보내려고 메일

을 확인했는데 합격 소식을 듣게 되어서 기뻤고, 바로 집에 전화를 해서 

알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기뻐하는 것도 잠시, 곧 강도 높은 사전교육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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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발표에 있는 만큼, 발표에 대비한 훈련이 있

었다. 강사님과 직접 잘 된 TED 강의를 보면서 토의를 했던 것이 인상적

이었다. 앞으로 학교 수업에서 발표를 할 때에도 교수님,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해봐야겠다. 

또, 국제기구에 제출할 레쥬메와 커버레터 쓰는 법 특강이 있었다. 외국

인 강사님의 유머러스한 강의였다. 여기서 얻은 팁을 돌아오자마자 8월 단

기 인턴을 위해 쓰게 되어 정말 유용했다. 

태국에 대한 강의도 인상적이었다. 태국에서 3년간 근무하신 KOTRA 

직원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다. 태국의 역사와 정치 상황 등 생소했던 

분야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 관광 코스도 얘기해주셔서 더욱 귀담

아 들었다. 이때 하필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태국에서의 일주일을 기대하

며 즐거운 마음으로 들었던 것 같다. 

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유네스코는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로 이름이 있는 국제기구인데, 실제로는 

문화와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크게 교육, 과학, 그리고 문화 분야를 모

두 다루는 기구다.

전 세계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일, 특히 내전이나 분쟁으로 위험에 처

한 지역의 유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며, 교육 수준이 열악한 지역에서 교육

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문맹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한국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대왕 문해상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유네스코에는 한국인 직원들도 많았다. 우리가 갔을 때도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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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한국인 인턴들이 우리를 반겨 주셔서 놀랐다. 주로 국제학을 전공하

신 여자분들이었는데, 유엔 인턴의 경우 (ILO을 제외하고는) 봉급이 주어

지지 않아 빠듯하게 살고 계신다고 하셔서 왠지 동질감이 느껴졌다.

발표 주제 및 내용

나는 국제대학원 양혜진 언니와 한 팀이 되었는데, 우리 팀의 발표 주제는 

“What can Korean students contribute to the world?”였다. 처음 발표 주

제를 접했을 때는 다른 팀들의 주제보다 자유로울 것 같아 보여 좋았지만, 

막상 프레젠테이션을 구상하려니 그 자유로움은 막막함이 되었다.

구상을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아태지역교육원 등의 담당

자들에게 여쭙고 또 교수님과 조교님께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 교육, 과학, 

문화 중에 문화 파트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국 학생이 세계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했다.

우리 머리에 떠오른 것은 세계적인 K-POP 열풍이었다. 물론 이것은 

유네스코 건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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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큰 성과이지만, 이것이 사회문화적인 영향력 

역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것은 유네스코 사업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운 발표 내용이 될 것이

라고 생각했다.

K-POP, 그리고 요즘 한국의 대중문화는 특이하게도 한국적인 콘텐츠

만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가수 2PM의 멤버로 활약하고 있

는 닉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넓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걸그

룹, 보이그룹의 멤버에 교포, 또는 아예 현지인인 멤버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K-POP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샘 해밍턴, 사유리와 같이 드라마, 예

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나의 파트너인 

양혜진 선배의 발표.

유네스코에서 

나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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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최근의 트렌드는 시장의 수요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만 이것이 

역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은 최근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대비가 없을 

경우 사회적인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 지금 현재도 특정 지역 출신 외국

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고, 또 실제로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역시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통합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우리보다 

훨씬 예전에 다문화 사회로 탈바꿈한 유럽 역시 지금까지도 유혈 갈등을 

겪으며 각국의 지도자들이 다문화 실패를 선언했고, 미국 역시 인종갈등

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이다.

이때 K-POP과 같은 대중문화가 사회 통합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중문화는 한국인들도, 외국인들도 좋아할 

수 있는 문화이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같은 문화를 공유한

다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팀은 이처럼 K-POP을 예로, 대중문화가 어떻게 다문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발표 기관 활동

유네스코를 방문해서는 현지 디렉터의 Information Session이 있었고, 한

국인 인턴 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간단히 센터를 둘러보고 우

리의 발표가 있었다. 

김관조 소장님과 끝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에 대해서 진솔한 말씀을 해주셔서 좋았다. 사실 공식적인 정보는 홈

페이지, 책자 등 어디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김 소장님의 이야기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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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듣지 못할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발표를 끝내고 나니 뿌듯하고 보람있었다.  

기관 방문 내용

10개의 국제기구 및 NGO를 방문했는데, 이 중에서 내게 인상적이었던 

곳 몇 곳만 골라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먼저, 하는 일이 가장 흥미로웠던 단체는 ANFREL이었다. 오늘날 한

국에서 살면서 민주주의에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민주주의가 얼마나 얻기 

힘든 것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 ANFREL은 free election을 위해 사회운

동을 펼치는 NGO로써, 동남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정치 시스템을 보급하

기 위해 애쓰는 단체다.

ANFREL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Asian democracy의 개념이었다. 개별

적인 지역마다 개별적인 정치적인 특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모든 democ-

racy가 획일화된 형태를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것은 서구식 정치

교육을 받고 영미 정치 시스템을 고등학교 때 달달 외우기도 했던 나에게 

한 충격이었다. 

UNESCAP에서 촬영하여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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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NFREL에서 좋았던 점은 우리를 반겨주시고 또 열렬한 토론을 펼

쳐주셨다는 점이었다. 나중에도 모든 참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정도로 

호의를 베풀어주셔서 감동이 남았다. 

그리고 하는 일이 흥미로웠던 기구는 WFP다. The World Bank, UN-

ESCAP 등에서는 서류업무, research 업무가 많다고 느낀 반면 WFP는 

field work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구호 경험을 듣고 영상으로 접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또한 한국은 구호를 받는 국가에서 구호를 하는 국

가로 바뀐 성공사례인 만큼, 담당자가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한

국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또 이를 외국에 적용할 수 있을까 등에 대해

서 토의를 했는데, 우리가 학생이지만 담당자께서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

신다는 느낌을 받아서 더욱 즐거웠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기관은 ESCAP이다. 한국인 선배님들을 많이 뵐 수 

있어서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환대도 받았던 것 같다. 

현지 교육 및 특강

현지에서는 많은 분들의 발표를 들으며 실제로 발표를 어떻게 하면 좋을

지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게, 또 유의미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청중과 engage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네트워크 행사 등 기타 활동

대학 탐방

GTP 방콕 편이 없었다면 아마 Chulalongkorn University를 평생 와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흥미로웠던 대학 탐방이었다.

교복을 입는다는 점이나 졸업식 때 왕으로부터 모두 졸업장을 받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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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있다는 점이 기억에 남았다. 

특히 우리 참가자 중에 창섭 오

빠가 다음 학기를 Chulalongkorn 

University에서 보내게 되었기 때

문에 더욱 재미있게 방문했다. 교

수님이 계절 학기에 Chulalong-

korn University에서 강의를 하시

는 만큼 여기저기 둘러볼 수 있게 

해주셔서 좋았다. 

동문의 밤

동문의 밤은 GTP 전체를 통틀어 

나에게 가장 의미있는 행사였다. 

태국에 계시는 서울대학교 선배님

들과 방콕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뷔페에서 저녁 시간을 가졌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과 외국에서 사는 

삶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선배들께서 후배들을 아끼

는 마음이 느껴졌고, 앞으로도 여기서 만난 몇 선배님들과 계속 연락을 할 

계획이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학교에 감사할 따름이다.

해외에서 사는 것은 결혼 생활이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한 선배님도 아들을 한국 대학에 진학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한참

이나 저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고등학교 때 비슷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

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 법이고, 그 어려움을 돌파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또 한 선배님이 말씀해주신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인생은 길고, 인

왕궁에서 양혜진 선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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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는 수많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씀이었다. 자신의 학창 시절을 되돌아

보면, 그때의 성적순대로 인생이 잘 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언제든

지 새로운 기회가 패자부활전,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충실히 살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라고 하셨다. 나는 이 말씀에 큰 

자신감을 얻었다. 방콕에서 내가 얻은 나름의 비전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장 재미있던 기타 활동은 문화체험이었다. 태국이 불교국가인만큼 왕

궁과 사원을 둘러보았다. 어마어마한 왕궁의 크기와 그 화려함에 놀랐고, 

또 그 가운데 섞여 있는 유머러스한 불상이나 조각의 모습에서 태국인들

의 유쾌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가까운 인근도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도 여러 사원을 구경했는

데, 한국이나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절의 양식이었다. 여러 가지 모양의 

탑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같은 종교여도 지역에 따라 그 모습이 어떻게 다

른지 느낄 수 있었고, 앙코르 와트에 가진 못했지만 대충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었다. 타이 마사지가 마지막 일정이었던 것도 정말 좋았고 감

사했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국제기구에 대해서

국제기구에 대해서 느낀 점은 정말 엄청나게 종류가 많고 조직도 복잡하

다는 점이었다. 비슷한 일을 하는 기구도 많았다. 또한 기구 안에서도 행

정, 홍보, 인사관리 등 일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 국제기구에서도 

많이 요구되고 있었다. 따라서 정말 수십 가지의 길로 국제기구에 진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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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또 깨달은 것은 국제기구에 대해서 너무 큰 환상을 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국제기구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특히 공적인 분

야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일의 분야가 한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김태형 박사

님께서도 이를 잘 설명해주셨다. 환경기구인데 수억 원을 국제회의에서 

쓰일 책자나 명함을 만드는 데 쓴다든지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가 꼭 필요함을 알게 되었

다. 정부나 기업이 하지 못하는 일, 또는 각 나라와 각 기업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할 수 없는 일을 국제기구는 담당하고 있었다. 때문에 국제기구에

서 일하는 것은 사명감을 가질 만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기구에서 일하기 위한 덕목을 이번 GTP 방콕 편에서 배울 수 있었다. 

첫번째는 바로 유연함이다.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

는 만큼 여러 그룹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다. 여러 액센트

의 영어를 알아듣는 것만도 일단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 

두 번째는 사명감일 것 같다. 국제기구에서의 일이 쉽지는 않은 일임이 

분명해 보였다. 외국 생활을 해야 하고, 방대한 양의 공부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김태형 선배님도 여전히 매일 아침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하셨다. 

이러한 노력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사명감이 필요할 것 같다. 

태국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잘 몰랐던 나라, 닉쿤으로만 알고 있던 나라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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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좋았다. 나에게는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인생의 큰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태국에서 받은 커다란 인상은 ‘온화함’이다. 불교 국가인 탓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모두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고 주문을 받을 때에도 차분해서, 

한국인이 보면 답답할 정도로 느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온화함은 

관광 국가인 태국에게는 큰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했다.

또 태국에서 발견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는 가능성이었다. 태국에서 한국은 한류로 이미 그 위엄이 크다. 첫날 호

텔에서 티비를 틀자마자 한국방송, 그것도 나는 한국에서 보지도 않던 케

이블 방송 ‘렛미인’이 더빙이 되어 나오고, 언니들과 편의점에 가자마자 

슈퍼주니어 규현의 사진과 ‘맛있다’는 문구가 적힌 김과자가 떡하니 있었

다. 태국인들은 앞에서 말한 그 느림, 온화함의 특성상, 어떠한 유행이 쉽

게 찾아오지도 않지만 오면 오래 간다고 한다. 아시아 지역 중 한류가 꾸

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 바로 태국이다.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이 태국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이 든다. 대사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한-태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문화적 연결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연결이다. 

지금 많은 태국 청년들이 한류에 영감을 받아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며, 더 나아가 한국에서도 태국인들의 경제적 기회가 생겨나야 할 것이다. 

방콕에 대해서

방콕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이다. 마천루들이 아주 많

았고, 유흥가 역시 굉장했다. 때문에 어쩌면 서울보다 빈부격차가 심각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식사를 한 멋진 호텔에서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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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도 수상가옥과 야시장에서 헐벗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또 나의 눈길을 잡은 것은 방콕의 유흥문화였다. 섹스 관광으로 유명하

다는 것은 알았지만 서울의 어디서도 보지 못한 모습의 유흥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방콕의 성문화가 다른 곳보다는 개방적인 탓도 있을 것이

다. 성전환 수술이 흔하고, 또 한국의 피부과, 성형외과처럼 성전환 수술이 

거리에서 광고되고 있었다. 성소수자들에게는 방콕이나 동남아가 다른 동

아시아 국가나 이슬람 국가보다는 훨씬 살기에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해 성 산업이 발달하고, 또 이것이 개방적인 것

을 넘어 퇴폐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는 안타까웠다. (유럽의 중・노년 남자들

이 방콕의 유흥가 골목에서 젊은 태국 남성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았을 때 솔직히 

눈살이 찌뿌려졌다. 한국어 간판을 발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방콕과 태국에 보다 지속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해 보였다. 

자신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 상황이 안 좋을 때 떠나게 되어 제대로 준비도 못했고 팀원들

에게 누를 끼쳐서 죄송했다.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예전에 안철수 

씨의 강연에서 진로를 설계할 때는 그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잘하는 

일인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인지 세 가지를 고려하라는 말을 들은 적

이 있다. 이 세 가지를 국제기구에서의 일에 비추어 보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었다. 

외국 생활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은 내가 좋아하는 일인 

것은 확실하고, 또 국제기구에서도 한국 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사회에

서 필요로 하는 일인 것도 맞지만, 잘하는 일인지는 아직 그렇다고 말할 



 학생 보고서

방콕: 국제기구·NGO 편   237

수 없을 것 같다. 일단 한국 사회에서 나의 특기를 찾고 경력을 쌓아서 국

제기구로의 진출을 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팀워크

먼저, 팀원인 혜진 언니에게는 정말 감사하다. 언니가 대학원생이기 때문

에 나와 같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에 있어서 민폐가 될까봐 걱정했는

데, 언니는 쿨한 성격으로 살갑게 대해주셔서 고마웠다. 또 둘이 머리를 

합쳐서 작업한 결과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언니의 좋

은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발표 구상을 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 다른 

친구들의 몇 코멘트들 때문에 몇 주간 만든 발표가 엎어졌을 때, 언니와 

쪽잠을 번갈아 자가며 작업한 기억은 아마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다.  

또 GTP에서 앞으로도 계속 만날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 정말 행

복했다. 비슷한 관심사로 뭉친 만큼 성격도 통하는 것이 많았고, 이야기할 

거리도 많았다. 프로그램 특성상 이동시간이 많았는데, 이때 버스에서 이

방콕 시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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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를 하도 많이 나눠서 일주일 만났지만 일년 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친해질 수 있었다. 앞으로 비슷한 커리어를 설계할 테니 자주 만나서 교류

하고자 한다. 아름 언니랑 ‘코코넛 주스’ 발음 하나로 한참을 웃었던 추

억이나 동물 관련 전공인 현우가 해준 돼지 얘기, 태국에서 반 년을 살 

것이지만 몇몇 해산물은 입에 대지도 않는 창섭 오빠의 입맛, 한결이와 

ESCAP 정원에서 파타야인 것처럼 찍었던 사진 등 많은 추억들은 앞으로

도 나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다. 

또한 따뜻하고 자상하신 교수님 덕분에 프로그램이 유쾌하게 진행되었

던 것 같다. 물론 은기수 교수님 덕분에 모든 발표 역시 잘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박희영 선생님 덕분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순탄하게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한다. 교수님과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향후 계획

일단은 내 커리어를 쌓고 관련된 국제기구에 훗날 도전해보려고 한다. 지

금은 취업과 로스쿨 중에 고민 중인데, 로스쿨에 간다면 국제법, 특히 국

제거래법을 공부해 국제기구에서 법률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 

물론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네트워킹일 것이다. 국제기구를 미래 진로의 

한 방법으로 열어놓고 있는 만큼, 계속 국제기구 분들과 접촉하면서 진로

를 설계해보고자 한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국제기구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한다. 

가장 낮은 직급이나 인턴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네트워킹을 통해 자

신에게 적합한 보직을 중간에 배치받는 것도 좋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GTP에 대해서는, 너무 알찬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위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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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필요한, 빡센 프로그램이다. 이 점을 각오하고 많은 친구들이 신청

해줄 수 있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신 학교와 교수님, 선생

님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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